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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연결납세제도는 출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경

제주체로 보아 소득과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그 도입의 필요성

에 대하여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

결납세제도에 대하여는 그 도입의 필요성보다는 도입시기와 구체

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연결납세제도는 구미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2 회계연도부

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과 시

행착오 및 현행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으로 구분되는데 소득

통산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손익대체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독일을 들 수 있다. 손익대

체형 연결납세제도는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반면에 소득

통산형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미실현이익의 제거, 투자수정, 세무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E & P)의 계산, 연결전 조세혜택 및 

이월결손금의 연결후 사용 여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복

잡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들은 우리

나라에서 소득통산형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에서 소득통산형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면 대표적인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는 선행

연구들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여러 국가의 입법례를 소

개하는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를 세부적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

어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가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본 보

고서는 경희대학교의 이준규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보고서

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본원의 김진수 박사와 한신대

학교의 배준호 교수 및 익명의 두 논평자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

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수고한 장정순 연구

조원, 그리고 교정을 맡아 준 출판담당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

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

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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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시사점

Ⅰ.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규정들을 요약

하여 소개하고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

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연결납세제도가 시사하

는 바를 논의하였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대표적인 소득통산형으로서 최초 도입 

이후 80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제도로 변천해 왔으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연결납세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

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IRC에서 연결납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는 조항은 9개의 조항뿐이며, 특히 세액의 계산 및 납부에 관하여는 

1개의 조항만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IRC의 위임에 따라 미국 

재무성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인 연결납세규칙은 6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절대적인 분량에 있어서 IRC의 연결납

세규정과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는 경제적 상황

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연결납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단일실체개념에 의하여 연결세액

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연결납세집단이 하나의 개별 법인

이고 각 구성법인은 당해 개별 법인내의 사업부로 보아 결손금의 

산정, 각종 공제의 한도,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최저한세 및 세액공



제, 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하

는 과정에 개별과세소득을 기초로 한다든지, 연결기준으로 산정될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

다든지, E & P를 각 구성법인별로 산정․관리하는 등 개별실체개

념을 일부 채택하고는 있지만 이는 실무상 적용을 간편하게 하고 

연결이탈시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대체적으로 단일실체개념에 충실하게 운용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유

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처음 도입 

이후 80년 이상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

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왔으나 예상되는 모든 조세회피행위를 

열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조치를 유형에 따

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식처분손실의 부인, 내

부거래손익, 기초가액수정, 초과손실계정, E & P, 지분변동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미국에서는 연결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의 지분비율

(다른 구성법인의 지분비율 포함)이 80% 이상인 법인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연결세액의 배분 및 연결이탈시 조세특성의 배분과 관련

하여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데 미국의 

연결납세규칙에서는 구성법인간의 실제 배분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E & P 산정목적의 연결세액배분만을 규정하

고 있을 뿐이다. 다만, 연결세액의 부당한 배분으로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가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

하여 승소함으로써 세액배분을 수정할 여지는 있다.

다섯째, 미국 세법상 개별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중에는 우리나

라의 세법에는 대응되는 개념이 없거나 그 적용방법상 차이가 있는 

규정들이 있으며 이들 규정이 미국의 연결납세규정 중 상당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세법상 주식의 기초가액 및 E & P

는 우리나라 세법상 주식의 장부가액 및 세무상 잉여금에 해당하는 

개념이지만 그 산정방법 및 적용용도가 다르며, 미국 세법상 내포

손익 및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 등은 우리나라 세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규정들은 이중과세 또는 이중공제의 

방지와 조세회피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연결납세제

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개별 법

인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여섯째, 미국연결납세제도에서 SRLY는 구성법인의 개별납세 사

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또는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조세특성을 연

결납세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연

결납세 사업연도에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으나 관계회사집단의 구

성법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구성법인이 연결과세소

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

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발생

한 결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손금이 공통의 모회사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연결과세소득에서 제한없이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연결납세집단을 공통의 모회사와 동일시하는 것이며 연결

회계이론에서의 지배회사이론(parent company theory)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관계회사집단 성립전에 발생

한 공통의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손금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인

하여 역취득의 방식을 통하여 결손금공제의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

가 가능해지자 이를 규제하는 조치가 도입되는 등 연결납세제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곱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최초 도입 당시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연결납세가 강제적용되었으나 그후 연결납세를 

관계회사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연결납세 여부를 임의선택하게 바뀌었으며 그 변경의 초

기에는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현재에

는 연결납세가 조세지원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일단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관계회사집단이 경제적으로 일체가 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과세

당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한 연결납세를 임의로 중지할 수 없

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납세제도의 강제적용 여부와 적용개시

후 계속적용 여부 및 가산세부과 여부는 제도의 취지 및 당시의 경

제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Ⅱ. 정책시사점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특징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 연결납

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법체계 및 법전통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르기 때

문에 미국의 경우와 같이 행정규칙에 의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대부

분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대부분의 연결납세규정을 

두는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되어 위헌으로 판정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연결납세규정의 대부분을 법률에 

담으려고 하면 우리나라와 법체계 및 전통이 유사한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법의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 아니라 개정

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단일실체개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연결납세의 성격상 논리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항목을 단일실체개념에 의하여 연결기준으로 산정하

도록 하는 것은 연결수정사항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어 납세자인 

법인과 과세당국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개별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과감하게 연결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

다.

셋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구체적

으로 열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결납세에 관

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위헌논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으

므로 가능한한 미국의 제도를 참고로 규제되는 조세회피행위를 구

체적으로 열거하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유

형별 포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구성법인간 

연결세액의 배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명문규정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

수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받게 하는 것은 판례법 국가에서

는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용이한 일

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상법, 증권거래법 기타 관련 법률에서 연결

세액의 배분과 관련한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의 보호규정을 둘 필요

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미국 세법상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연결납

세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인 주식의 기초가액, E & P, 내포손익, 지

분변동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과 차이가 있는 생소한 

개념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

당국 모두에게 용이하게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



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당한 수정을 가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이들 규정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결납세제도에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키기 위

하여는 개별 법인에 대하여도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세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여섯째,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SRLY 

및 역취득에 관한 규제규정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너무 복잡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공통의 모회사의 결손금도 자회사의 결손금

과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렇

게 할 경우 역취득에 대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어지게 되

어 제도의 단순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도입목적을 명

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

단계 초과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나 낮은 단계의 세율(15%)과 높은 

단계의 세율(27%)간의 차이가 적은 편이고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

용되는 소득구간도 1억원 이하로 적은 금액이어서 누진효과는 미

미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단계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어

서 누진의 효과가 비교적 큰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누진세율의 적

용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의 규제방안으로서의 연결납세제도는 의

미가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요구는 주로 재계에서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하여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장

애 중 이중과세부담으로 인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

납세제도의 도입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연결

납세제도가 기업집단을 위한 조세지원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

나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책이라기보다는 기업



집단을 경제적 단일체로 볼 경우 당연하게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업집단이 연결납세 여부를 

임의로 선택하게 하되 일단 선택한 후에는 연결납세를 중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하겠다. 또한 임의선택규정

으로서의 도입 초기에 미국 및 일본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예가 있

기 때문에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가산세의 

부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경제적 일

체성을 세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지원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조기에 연결납세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한다면 가산세의 

부과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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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연결납세제도는 출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경

제주체로 보아 소득과 세액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그 도입의 필요성

에 대하여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

결납세제도에 대하여는 그 도입의 필요성보다는 도입시기와 구체

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연결납세제도는 구미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2 회계연도부

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과 시

행착오 및 현행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으로 구분되는데 소득

통산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손익대체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과 독일을 들 수 있다. 손익

대체형 연결납세제도는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반면에 소

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미실현이익의 제거, 투자수정, 세무

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E & P)의 계산, 연결전 조세혜택 

및 이월결손금의 연결후 사용 여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복잡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들은 우리

나라에서 소득통산형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에서 소득통산형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면 대표적인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는 선행

연구들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여러 국가의 입법례를 소

개하는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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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있지 아니하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미국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의 소득세(Income Taxes)편 중 제6장(연결납세)에 규정되어 

있다. IRC 제6장은 11개의 조(section)1)로 구성되어 있어 간단하게 

보인다. 그러나 IRC §1502에서 연결납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성 규칙(Treasury Regulations)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정된 연결납세규칙(Regs. §1.1502- §1.1563)은 그 

분량이 26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와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

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 보고 과세당국이 

구체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의 구성은 머리말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가 태

동한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천과정을 살펴 보고 제Ⅲ장부터 

제Ⅷ장에 걸쳐 미국의 연결납세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

다. 즉, 제Ⅲ장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제Ⅳ장에서는 연결과세

소득의 산정, 제Ⅴ장에서는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간의 내부거

래 및 미실현이익의 처리, 제Ⅵ장에서는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에 

대한 수정 및 E & P, 제Ⅶ장에서는 지분변동과 관련한 조세특성의 

처리, 제Ⅷ장에서는 연결세액의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마

지막으로 제Ⅸ장에서는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특징과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고 끝을 맺기로 한다.

1) 11개의 조항 중 6개의 조항은 연결납세관련규정(related rules)이고 이 

중 2개의 조항(IRC §1562 & §1564)은 폐지된 규정이어서 실제로 연결

세액의 신고납부를 규정한 조항은 5개뿐이다.



Ⅱ. 제도의 변천과정

1. 개 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1917년에 처음 도입되어 80년이 넘는 기

간 동안 여러 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우선 미국에서 연결납세제도

를 처음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미국에서는 제1

차 세계대전의 전비 조달을 위하여 초과이익세(excess profits tax)

를 과세하게 되었고 초과이익세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었는

데, 이 누진적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들이 자회사를 만

들어서 소득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는 

조세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적용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세

청장의 판단에 의해 강제 적용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그후 초과이

익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는 강제적용방식으로부터 

기업의 선택에 의한 임의적용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미국에 있어서의 연결납세제도의 연대별 변천과정은 Crestol, 

Hennessey & Yates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는 이를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2).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강제적용에서 임의선택으로 바뀌면서 기

업의 소득을 공평하고 적정하게 신고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절세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우려 때문

에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하여는 연결납세신고

2) Crestol et al.(2002), pp. 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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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용되지 않았고 연결납세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 바 있다. 때로는 연결납세신고를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기

도 하고 채택된 경우도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미국 의회(Congress)

와 재무성(the Treasury)은 연결납세제도가 합리적인 경제적 논리

에 기초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정 사업을 법인내의 사업

부로 영위하는 것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영위하는 것은 실질적으

로 차이가 없다는 진보된 관점은 1960년대에 들어 2%의 연결가산

세 폐지와 조세혜택의 적용요건 완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단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

신고를 선택하면 세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연결납세의 계속적용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는한 연결납세를 

중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연결납세에 관한 정책이 종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 미국 재무성은 1966년의 연결납세규정의 특

정 조항들을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 조항 중 일부는 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정되고 다른 일

부는 연결납세규정의 법문과 배치되는 판례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1984년에는 연결납세대상이 되는 자회사의 요건이 80% 이상 의결

권 보유뿐 아니라 80% 이상 지분소유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미국 재무성은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을 행

사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 후에 동일한 결손의 국내외에서 동시사용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손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E & P의 특별조정, 특정 목적

의 자회사가 우선주배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결결손을 이용하

는 것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IRC에 도입되었다. 또한 연결납세

규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재무성에게 연결납세에 관

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필요할 때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법원은 미국 재무성의 입법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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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한을 가해 왔으며 때로는 자의적이거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거

나 법률의 취지 또는 문언에 위배되는 규정들을 무효화시켰다. 이

와는 반대로 법원은 특정 연결납세규칙이 일반 법률규정을 무력화

하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미

국 재무성은 연결납세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과거의 판례 등을 신뢰

하고 법문언과 다르게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는 좌절을 맛보

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연결납세규칙은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관계회사집단

은 연결납세신고기한 현재의 규칙에 의하여 과세된다. 입법의 편의

상 미국 재무성은 연결납세기한인 3월 15일 직전에 연결납세규칙

을 개정해 왔으며 이렇게 개정된 규칙이 즉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

았다. 이는 역에 의한 1년을 사업연도로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서 실질적으로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에 개정된 규칙이 소급적용되

는 결과를 초래하며 종전의 규칙을 기초로 행해진 거래의 세무상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연결납세규정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나

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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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17년의 연결납세규칙

1913년 소득세법(the income tax law)이 제정된 지 4년 후인 

1917년에 전시초과이익세법(the war excess profits tax laws)에 

대한 시행규칙의 형태로 연결납세의 개념이 세법에 처음 도입되

었다. 처음 도입된 연결납세규칙은 관계회사집단의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산정하려는 이론적 개념에서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중 법인에게 부과되는 초과이익세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도입

되었다. 

가. 연결대상 관계회사의 범위

당시의 연결납세규칙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인

들을 연결대상 관계회사인 것으로 보았다.

1)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

법인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들을 연결대상 관계회사로 본

다. 

① 모자회사관계(a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한 법인이 

하나 이상의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사실상 전부를 소유하거나 

특수관계자의 보유지분 또는 파견임원을 통하여 그 다른 법인을 지

배하는 경우 

② 형제자매회사관계(a brother-sister relationship): 동일인이 둘 

이상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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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행위의 당사법인

법인간에 부동산을 시가와 다르게 양수도하거나 기타 다른 재무약정

을 통하여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불공정하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들을 연결대상 관계회사인 것으로 본다.

나. 관계회사의 연결납세강제

미국 국세청장(the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에게는 관

계회사집단의 투자자본과 과세소득을 보다 공평하게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계회사집단에게 연결납세를 하도록 요

구할 권한이 주어졌다. 만약 관계회사집단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개별 법인이 초과이익세를 공평하게 부담하도

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세청장만이 연결납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관계회사집단은 연결납세를 임의로 적용하거나 국세청장에

게 연결납세의 승인을 요구할 수 없었다. 또한 연결납세가 관계회

사집단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특정 연도에 연결납세를 

하였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계속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 연결세액의 배분

연결납세신고로 인하여 연결세액이 결정되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

법인들은 연결세액을 분할하여 부담하게 되는데 그 배분방법에 대하

여는 구성법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할 수 있었다. 만약 배분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각 구성법인은 각자의 순소득에 비례하여 연결세액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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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18년∼1951년의 세법

가. 1918년의 세법

1917년에 처음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후 1년간의 시행착오 끝

에 미국 상원(the Senate)은 기업에게 연결납세를 요구할 명시적인 

법률상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결납세

를 강제하는 이유의 하나는 누진세율의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을 여러 개로 분할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미국 

상원의 재정위원회(the Senate Finance Committee)는 “경제적으

로 하나의 실체인 기업집단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공평하며 납세의무자와 정부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점

이 연결납세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였다.

1917년에 제정된 연결납세규칙의 많은 부분이 1918년에 개정된 

세법에 법률로서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연결대상 관계회사의 범

위는 종전과 유사하였지만 동일 또는 관련 사업의 영위요건은 폐지

되었다. 외국법인은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세액의 납

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실무적인 이유로 의결권주식의 과반수를 미

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연결대상 관계회사의 범

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연결세액의 산정과 관계회사간 배분방

법은 현행 세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나. 1921년의 세법

1) 연결납세의 임의선택

초과이익세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초과이익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의 연결납세규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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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결대상 관계회사집단이 개별

납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결납세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단 선택하여 적용하기 시작하면 국세청장의 승인

이 없는한 계속하여 그 선택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연결대상 관계회사의 범위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관계회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약간의 수

정이 가해졌다. 주식의 사실상 전부를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

배관계에 있는 법인들은 종전과 같이 관계회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시가와 다르게 거래하는 등 부당행위의 당사법인인 

것만으로는 연결대상 관계회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종전 규정에서 주식의 ‘사실상 전부(substantially all)’는 특정한 

비율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사례별로 사실판단의 문제

였다. 그러나 1921년부터는 95%의 주식을 소유 또는 지배하면 ‘사

실상 전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 95% 이상 소유 또

는 지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 사업연도까

지 연결납세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95% 미만의 소유 또는 지배상

태이지만 70%를 초과하는 소유 또는 지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국

세청장이 어떤 기업이 관계회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관계회사가 미국내에서 설립되었는지에 불구하고 국세청장

은 관련되는 사업의 계정을 연결하고 관계회사간의 소득, 소득공제 

또는 자본을 정확하게 배분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관계회

사가 외국법인 등이라는 사유로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관계회사와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과세소득을 조정

하는 것은 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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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상의 규칙

모회사 또는 주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연결납

세신고를 하도록 하며 연결납세집단의 다른 구성법인들은 자신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양식(Form) 1122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최초로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

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①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들의 회사명 및 주소

② 사업연도초 현재 각 구성법인의 총발행주식수 및 모회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수

③ 사업연도중 주식소유의 변동상황

④ 구성법인간 약정에 따른 연결세액의 배분명세서

연결납세집단은 국세청장에게 각 구성법인의 지분변동을 신고하

도록 하고 사업연도 도중에 지분변동으로 인하여 연결대상에서 제

외되거나 새로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분변동일 이후의 소득에 대

하여는 연결납세시 제외되거나 포함되도록 하며 연결납세에서 제

외되는 기간의 소득에 대하여는 각 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연결과세소득은 모회사 또는 주된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초로 하

여 산정하고 모회사 또는 주된 법인과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하

는 구성법인은 모회사 또는 주된 법인의 연결납세 사업연도초 이전

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였

다.

4) 연결과세소득의 계산

연결과세소득은 연결기업집단 구성법인의 순소득을 합산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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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각 구성법인의 순소득은 개별납세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

되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는 그 거래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든 아

니면 손실이 발생하든 제거하도록 하였다. 

다. 1924년과 1926년의 세법

1924년의 세법에서는 연결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사실상 전부’요

건은 ‘의결권주식의 95% 이상 소유’요건으로 대체되었다. 1925년 

이후 사업연도에 연결대상 관계회사의 범위와 관련한 가장 큰 변경

은 95% 이상 소유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의결권 주식뿐 아니라 

무의결권 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단 무의결권 주식 중 제한적 우

선주는 제외)을 기초로 적용하도록 되었다는 점이다. 

1926년에는 중국교역법(the China Trade Act)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은 특별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게 되었는데 그 대신 당해 법인은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라. 1928년의 세법

미국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는 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와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가 권고

한대로 연결납세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미국상원의 재정위원회는 연결납세제도의 폐지가 정부와 납

세의무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결국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비판론에 대응하여 1928년 이후의 사업연도

에 적용되는 연결납세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현행 규정

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관계회사집단은 개별납세 대신에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있으나 

모든 구성법인이 신고전에 연결납세규칙에 따를 것을 동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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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하였으며 연결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러한 동의가 있

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연결대상이 되는 관계회사의 범위는 (1) 최소한 하나의 자회사 

주식의 9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공통의 모회사와 (2) 최소한 

95%의 주식이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집단의 다른 구성법인에 의하

여 소유되는 자회사로 구성되는 일련의 법인들로 변경되었다. 즉 

처음으로 손자회사개념이 세법에 도입되었으며 자회사의 직접 소

유에 대한 특별요건이 규정되었고 동일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형제

자매관계의 법인은 연결대상이 되는 관계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되

었다.

생명보험회사와 상호보험회사는 일반 법인과 연결납세를 할 수 

없도록 되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100% 

자회사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운영에 관한 외국법을 준수할 목적으

로 운영된다면 모회사의 선택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취급되었다. 특

수관계자간의 가공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납세의무자간

의 거래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규의 도입으로 규제되기에 이르렀으

며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마. 1932년과 1933년의 세법

1932년에는 처음으로 연결납세를 하는 연결납세집단에 대하여 

연결가산세가 부과되었다. 1932년과 1933년에는 연결가산세율이 

3/4%였으며 1934년과 1935년에는 1%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바. 1934년∼1938년의 세법

1934년에 미국 의회는 불경기로 인하여 감소한 세수를 증대시켜

야 할 필요성과 연결납세를 통하여 발생된 거액의 결손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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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한 반대론 등 연결납세제도의 비판론에 굴복하였다. 연결가산

세를 2%로 인상함과 아울러 철도회사와 그 지주회사에게만 연결납

세신고를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의 좋지 않은 경제상황이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관리에 있는 특정 관계회사집단에

게 유보이익세를 경감해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1935년에는 2%의 연결가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연결과세소득에 

대하여 15¾%의 비례세율로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개별

납세신고를 하는 법인은 순소득 $2,000 이하에 대하여 12½%로부

터 $40,000을 초과하는 순소득에 대하여 15%까지 누진세율이 적

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연결납세를 선택

하는 경우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35년의 

개정은 1936년의 세법개정에 의하여 대체되어 연결납세신고를 하

는 관계회사집단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와 같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일반철도운송의 범위는 1936년의 세법

에 의하여 전철에 대하여도 확대되었다. 또한 1938년의 세법에서는 

무궤도 전차(trackless trolley) 및 무궤도전차 운송시스템의 일부로

서 운용되는 버스운송에까지 확대되었다.

총소득이 주로 배당, 이자, 임대료, 로열티 등과 같은 비사업소득

(passive income)으로 이루어진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인적지주

회사세(a personal holding company tax)가 부과되었다. 인적지주

회사세는 공통의 모회사가 주식소유요건을 충족하고 관계회사집단

의 소득이 총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인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고 연결기준으로 부과되도록 하였다.

사. 1939년의 세법

1939년의 세법에서는 연결납세제도에 관하여 달라진 것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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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철도회사만이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있

었으나 예외적으로 내국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이 100% 소유하는 

범미교역법인(Pan-American trade corporations)3)의 연결납세에

도 허용되도록 하였다. 다만, 범미교역법인에 대한 관계회사 범위는 

95% 이상 주식소유요건 대신 100% 주식소유요건을 적용하고 모회

사의 소득 중 80% 이상이 사업소득이어야 하였다. 한편 경제상황

의 호전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집단에 대한 유보이익세의 

경감규정은 페지되었다.

아. 1940년의 세법

초과이익세의 부활로 인하여 연결납세제도에 큰 변화를 갖게 되

었다. 관계회사집단에게 연결납세를 강제하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

았으며 그 대신 초과이익세의 과세대상인 내국법인은 초과이익세

를 연결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적

용역법인, 외국법인, 중국교역법인, 미국령에 소재하는 법인

(possession corporations), 생명보험회사, 상호보험회사는 연결대상

에서 제외되었다.

자. 1942년의 세법

1941년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연결납세신고(소득 및 초과

이익세)의 대상이 철도회사 및 범미교역법인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관계회사집단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의 연결가산세가 다

시 부과되게 되었다.

95% 지배요건은 주식종류별 의결권의 95% 이상을 보유하면서 

3) 서구교역법인(the Western Hemisphere trade corporations)의 전신(前

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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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무의결주의 9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도록 변경되었다. 이

러한 개정은 법인에 대한 경제적 소유 외에 의결권에 의한 지배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으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과 법

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투자회사가 추가되었고 인적용역법인은 연

결납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중 법인이 입은 손실로 인하여 세법상 특별조항

이 삽입되었는데 전쟁손실로 인한 결손은 연결순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고 결손이 발생한 구성법인의 순소득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차. 1943년∼1951년의 세법

1943년의 유일한 개정은 인적용역법인 또는 인적지주회사와 같

은 특정 유형의 법인에 대하여 초과이익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이

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초과이익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연결납세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인적용역법인은 초과이익세의 

감면과 연결납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은 1950

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신한국전 초과이

익세’규정의 법률조문에 맞도록 수정된 바 있다. 또한 미국 밖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예: 서구교역법인)는 개별납세와 연결납

세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공공사업(regulated public utilities)은 

초과이익세에 대하여 그들에게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일반 초과이익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연결납세의 대

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

였다. 또한 서구교역법인에 대하여 연결가산세의 면제를 세법상 명

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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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초과이익세를 면제받지 않기로 

한 법인은 그 선택을 철회하여 초과이익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1950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하는 최초사업연도에 연결납세를 할 

수 없게 되었다.

4. 1954년∼1964년의 세법

가. 1954년의 연방세법

상원은 하원이 연결납세규칙을 1954년의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에 법조문화하려는 시도를 배제함으로써 선견

지명을 보여주었다. 재무성은 연결납세규칙의 오류를 바로잡고 세

법 또는 기업실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결납세규칙을 기민

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연결납세규칙의 법률화는 이를 불가

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상의 위임이 없다면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공포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종전의 연결납세에 관한 세법(Revenue Act)의 많은 조항은 

1954년의 IRC에 거의 변경없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초과이익세와 

전쟁손실 관련조항은 삭제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경은 자회사 지배

요건의 완화로서 95% 이상이 80%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80% 기

준은 IRC의 다른 조항, 즉 기업구조조정, 자회사의 설립과 청산 등

에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주식소유요건이 완화되어 연결납세를 허

용할 여지가 늘었지만 2%의 연결가산세는 계속 과세되었다. 서구

교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연결가산세가 면제되었고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공익사업의 소득에도 유사한 면제가 적용

되었다.

이외에 1954년의 IRC에서 달라진 점으로는 법인으로서 과세되기

를 선택한 법인격없는 기업이 연결납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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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인적지주회사규정은 관계회사집

단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회사를 갖고 있거나 총소득의 최

소한 10%를 관계회사집단 외에서 얻지 않았다면 당해 관계회사집

단이 인적지주회사 부채를 연결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E & P를 산정하기 위하여 구성법인간 연결세액부담을 배분하는 

특별규정이 제정되었다. 연결세액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로 규정되었다.

① 소득법(the income method)

② 개별납세신고법(the separate return method)

③ 연결납세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액을 구성법인 중 한 회사가 

부담하는 방법

④ 위 이외에 국세청장이 승인한 방법

실질상의 연결세액부담만이 위의 방법에 의한 배분대상이며, 구

성법인의 결손이나 세액공제를 연결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

여 결손법인 등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었

다.

나. 1955년의 연결납세규칙

1955년에는 IRC §141에서 규정하는 연결납세대상 관계회사의 

요건을 설명하는 종전의 규칙체계와 연결순소득의 산정, 연결납세

절차 및 구성법인간 연결세액의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칙체계를 결

합하여 완성된 형태의 연결납세규칙을 제정하였다. 

연결과세소득은 각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을 합산한 후 결손, 

자본이득 및 손실, 기부금, 수입배당공제, 내부거래 등과 같은 항목

에 대한 연결조정을 가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연결결손공제는 허

용되었지만 관계회사에 새로이 해당하는 연도를 포함한 개별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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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연도(separate return years)의 결손을 이월공제하거나 소급공

제하는 것은 결손법인의 과세소득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었다. 

관계회사간 배당과 내부거래손익은 제거하도록 하였다. 최종의 개

별납세신고연도에 있어서 기말재고자산에 반영된 내부거래손익은 

최초로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때에 기초재고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서 제거되도록 하였다. 내부거래이익의 제거로 인한 재고자산의 감

소에 의하여 세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차후에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때 당해 재고자산을 소유하는 구성법인의 세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대한 주식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서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더라면 당해 구성법인에 의하여 사용될 수 

없었을 결손으로서 연결납세시 사용된 결손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

해 주식의 기초가액(장부가액)에서 감액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감

액의 취지는 연결납세집단이 자회사주식의 처분에 대하여 두 번 공

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시 발생한 E 

& P와 배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주식의 기초가액을 수정하지 않도

록 하였다. 따라서 연결납세집단은 동일한 E & P에 대하여 중복하

여 과세될 가능성이 있었다.

다. 1957년∼1964년의 법률

이 기간 동안에는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에 변

경이 있었다. 조합과세법인(Subchapter S corporation)은 연결납세

제외법인에서 배제되었다. 그 이유는 조합과세법인은 관계회사집

단의 구성법인이 되면 조합과세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굳이 연결납세 제외대상에 명문으로 열거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

이다.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투자회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부

동산투자신탁은 연결납세제외법인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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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교역법인은 당해 법인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를 적용배제하

기 전에는 약 34%의 유효세율로 과세되는데, 관계회사집단이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총액기준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서구교역법

인이 유효세율에 의하여 지급한 세액 이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서구교역

법인의 유효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법정최고세율을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추

가적으로 적용되었다. 

연결납세를 장려하고 부가세(surtax)의 감면을 중복적으로 적용

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2%의 연결가산세를 폐지하였다. 

부가세의 중복감면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서 부가세의 

중복감면을 적용하는 모자회사집단에 6%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부가세의 중복감면은 모자회사집단의 구성법인 중 하나 이

상이 연결납세신고를 하면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후 부가세의 

중복감면에 대한 점진적인 폐지는 연결납세를 유리하게 하는 또 하

나의 요인이 되었다. 반면에 관계회사간의 배당에 적용되던 수입배

당공제율은 85%에서 100%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관계회사간 배

당의 과세제외요건이 연결납세연도에 수입된 것이면 족하지만 개

별납세시의 100% 수입배당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요

건의 충족을 필요로 하였다. 더구나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회사간의 배당에 대하여도 별도의 

요건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100%의 수입배당공제가 적용되었다. 결

국 2%의 연결가산세와 부가세의 중복감면의 폐지 및 1966년의 연

결납세규칙의 완화로 인하여 많은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를 선

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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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66년의 연결납세규칙

가. 규칙개정의 필요성

재무성은 거의 50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되어온 연결납세규칙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연결과세소득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세청장은 관계회사집단의 연

결납세 중지승인요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관행이

었기 때문에 자회사를 신규취득하거나 법인세법이 변경되기 전에 

연결납세를 선택함으로써 연결납세를 중단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따라서 단기간의 연결납세를 통하여 관계회사의 결손을 사용하거

나 관계회사간의 배당이 과세에서 제외되도록 한 후 다시 개별납세

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자회사주식의 기초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 양도소

득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교묘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

였다. 따라서 연방세법의 연결납세에 관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더

라도 새로운 체계의 연결납세규칙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나. 주요 개정내용

1966년의 연결납세규칙에서는 연결납세의 선택은 철회할 수 없

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개별

납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법개정후 연결납세의 

중단에 대한 국세청장의 포괄적인 승인관행은 사라지게 되었다.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종전에 양도자

가 양수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손익이 실

현되는 때 양수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방식(양수자귀속방식 또는 

장부가액인계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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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하되 양수자가 외부에 매각 등으로 당해 손익이 실현되는 때 

양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방식(양도자귀속방식 또는 시가인계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양도자가 양수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

으로 외부에 매각함에 따라 실현되지 아니한 내부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자에게 공제를 허용하는 관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간의 배당은 계속하여 총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배당법인 주식의 기초가액은 개정된 투

자수정규칙에 의하여 감소되도록 되었다. 개정된 투자수정규칙에 

의하면 자회사주식의 기초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E & P 또는 결

손 발생액, 결손금의 이월공제 및 구성법인간의 배당에 따라 증감

되도록 하였다. 만일 부(-)의 투자수정을 통하여 자회사주식의 기

초가액이 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초과손실계정(an excess loss 

account)이 설정되고 이로 인하여 당해 자회사주식을 처분하는 때 

양도이익의 증가를 초래하도록 하였다.

종전보다 관대하게 개정된 결손공제규정에 따라 연결납세집단이 

연결납세연도 또는 연결대상에 해당하지만 개별납세신고한 연도 

전후에 발생한 공통의 모회사 또는 다른 구성법인의 결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손공제규정을 이용하여 결손법인

이 매매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분변동(change of owner-

ship)에 대한 조세특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또

한 재무성은 자회사의 결손에 대한 연결납세시의 공제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규모가 작은 결손법인이 규모가 큰 법인을 형식적

으로 취득하고 규모가 큰 법인의 주주가 취득후 규모가 작은 법인

을 지배하게 되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을 통하여 규모가 작

은 집단의 결손을 규모가 큰 집단의 소득에서 제한없이 공제하려는 

행위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는 규모가 큰 

법인을 취득후에도 모회사로 보는 ‘역취득에 대한 결손공제의 제한

규정’이 도입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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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을 추가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보완하였

다. 즉 연결납세집단은 연결납세시 특정 구성법인의 결손이나 세액

공제를 사용한 데 대하여 당해 구성법인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선택

할 수 있게 되었다.

다. 1966년 규칙 이후의 개정

1966년에 연결납세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연결납세에 관한 법률규

정의 개정, 다른 법인세법규정의 개정, 법률의 폐지, 법인의 유형에 

따른 특별규정의 필요성, 1966년 연결납세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 연결납세규칙의 남용사례 등으로 인하여 연결납세규칙을 

현실에 더 적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계속하여 제기되었다. 이에 따

라 전문적이고 특수한 측면에서의 개정 또는 특별한 유형의 법인에

게 영향을 미치는 개정들이 있었는데,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사업

의 연결납세, 블루크로스(Blue Cross/Blue Shield) 조직, 금융기관

에 대한 대손충당금,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손실공제의 제한

(at-risk limitations) 등에 관한 규정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결납세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측면

에서의 개정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이연된 내부거래이익의 인식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투자수정과 E & P의 산정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었다. 연결납세

집단의 구조조정(예: 공통의 모회사 주식을 증여받거나 역취득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새로이 공통의 모회사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종전의 모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은 종전의 모회사의 장부가액에 의

한 자산합계에서 부채합계를 차감한 잔액으로 하고 새로운 공통의 

모회사는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E & P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또

한 자회사인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집단의 외부로 매각되기 전에 배

당을 선언하였으나 처분후에 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당해 배당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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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납세목적상 배당선언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이 경우 

당해 배당액은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에서 직접 감액하는 대신 기

초가액 감액계정(a basis reduction account)을 설정하여 차후에 실

제로 배당될 때 감액되도록 하였다.

6. 1966년 이후의 입법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은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970년 

이후에는 당해 법인에게 순소득을 인계하는 자회사인 증권보유법

인과 연결납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외판매 내국법인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DISC)은 연결납세제외

대상에 추가되었다.

1980년 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최소한 5년 이상 관

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생명보험회사는 다른 관계회사와 연

결납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다른 구성법인의 결손은 일정한 범

위내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연결과세소득과 상계될 수 있도록 개정

되었다.

1984년 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관계회사의 범위를 

의결권의 80% 이상 보유요건뿐 아니라 총발행주식 시가의 80% 이

상 보유요건도 충족하는 자회사로 개정하였다(80/80 지배요건). 종

업원지주제도(an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에 의하

여 임직원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증권은 80/80 지배요건의 충족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시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전환우선

주와 무의결권부 보통주도 80/80 지배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시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연결납세 구성법인이 관계회

사집단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60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

시 연결납세대상 구성법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1986년 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미국과 외국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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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이중국적법인)도 연결납세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당해 법인의 결손이 다른 외국법인의 소득과 상

계된다면 연결납세집단의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에서 당해 결손이 

차감될 수 없도록 하였다. IRC §821에 의하여 과세되는 상호보험

회사는 부동산 및 상해보험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결납세 제외대상에서 삭제되었다.

7. 1990년대 연결납세규정의 보완수정

1966년에 제정된 연결납세규칙은 1991년까지 25년간 적용되어 

왔고 잦은 법인세법의 개정과 연결납세규칙의 남용사례에 대한 부

분적인 보완으로 누덕누덕 기워진 형상이 되었다. 1986년의 조세개

혁법(the 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입안자에게 연결납세

규정의 개정에 대한 압력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1990년내에는 연결

납세규칙에 대한 많은 추가와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연결납세 구성법인의 주식을 다른 구성법인에게 매

각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를 주식의 

출자 또는 상환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매각으로 보아 처분이

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자회사주식의 처분손

실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반되는 

규정이 채택되었다. 

1992년에는 재무성이 주식매수선택권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에 

대하여 그 행사가격으로 보아 행사될 것이 분명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면 80% 지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결손

의 이중공제제한에 관한 IRC §1503의 취지에 정확히 따르는 연결

납세규칙이 최종적으로 공포되었다.

1994년에는 재무성이 투자수정, E & P 및 초과손실계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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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이익의 인식(excess-loss recapture)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하

였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투자수정과 E & P의 연계 정도가 

감소되었다. 즉 투자수정은 E & P 대신에 수정된 과세소득(결손)을 

기초로 하게 되었고 초과손실계정과 관련하여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는 양도이익의 인식시기를 이연하도록 함으로써 완화하였다. 연결납

세집단의 구조조정원칙은 그 적용범위를 넓혔으며 기초가액 감액계

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배당선언만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으면

서 기초가액을 유지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강구되

었다. 또한 삼각구조조정(a triangular reorganization)의 결과로 주식

을 취득하는 법인의 주식의 기초가액을 결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었

다.

1995년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이 완전히 개정되었다. 1995년

의 연결납세규칙은 종전의 기계적인 원칙에서 단일실체개념(a 

single-entity conceptual approach)으로 변경되었고 재고자산수정

규정은 페지되었으며 폭넓은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추가되었다. 이 

규칙은 이연되는 내부거래와 이연되지 아니하는 내부거래의 구분

을 삭제하고 구성법인의 주식 및 부채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부거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단일실체기준에 따라 소득의 속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996년에는 재무성이 1996년 12월 31일 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에 대하여 연결결손금, 내포공제(built-in deductions), 연결납세집

단의 자본손실(capital losses)에 관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임시조치를 공포하였다. 개별납세제한연도(the 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 SRLY) 규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이를 소급적

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위집단(subgroup) 개념이 도입되었다. 

또한 연결납세지분변동(the consolidated return change of 

ownership; CRCO)에 대한 결손공제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내포공제규정은 IRC §382의 내포손실규정과 거의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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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정되었다. 피투자 집단의 이월공제에 대하여 IRC §382의 요

건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임시규정이 공포되었다. 연결납세

집단의 구성법인이 보유하는 공통의 모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손실

을 부인하고 특정이익을 제외하는 규정이 공포되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SRLY 결손

공제원칙(누적적용 및 하위집단개념)이 사업세액공제(business 

tax credits) 및 최저한세액공제(minimum tax credits)로 확장되었

다. 그러나 SRLY 원칙은 국외원천결손과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

하여는 적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SRLY 원칙이 1999년 6월 25일 후에 도래하는 신고기한부터 개

정되어 중복적용거래(예: SRLY와 IRC §382가 동시에 적용되는 

거래)를 통하여 결손법인이 연결납세집단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였

다. 국외원천결손의 공제제한에 관한 종전의 규정이 개정되어 1999

년 8월 11일 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연결납세신고부터 시행되

었다.



Ⅲ.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1. 연결납세의 대상

가. 연결납세집단과 관계회사집단

연결납세집단(consolidated group)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tax 

year)에 연결납세신고를 하거나 연결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계

회사집단4)을 말하며 관계회사집단(affiliated group)5)에 속하는 개

별 법인을 구성법인(member)이라고 한다6). 관계회사집단이라 함

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소유관계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연

쇄적 법인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은 공통의 모회사

(common parent company)7)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회사

(subsidiary)8)로 구성된다. 관계회사집단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

성법인간의 주식소유를 통하여 80% 이상을 지배하는 모자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구성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관계회사가 될 

수 있는 법인(includable corporations)’이어야 한다9). 이를 구분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Reg. §1.1502-1(h).

5) 미국재무성이 제정한 연결납세규칙에서는 관계회사집단을 ‘집단(group)’

으로 정의하고 있다(Reg. §1.1502-1(a)).

6) Reg. §1.1502-1(b).

7)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 중 주식소유관계의 최정점에 있는 하나의 법

인을 말한다.

8)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 중 공통의 모회사를 제외한 모든 법인을 말한

다(Reg. §1.1502-1(c)).

9) IRC §1504(a)(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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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80% 이상을 지배하는 모자관계

1) 일반적 원칙

관계회사집단은 80% 이상을 지배하는 모자관계의 법인으로 구

성된다. 즉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간에는 다음과 같은 주식소유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직접 출자관계에 의한 모자법

인(母子法人, parent-subsidiary corporate group)이어야 하며 동일

한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지만 서로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형제

자매법인(brother-sister corporate group)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둘

째, 자회사 의결권의 80% 이상을 소유하는 동시에 자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80% 이상 소유기준’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셋째, 공통의 모회사는 

‘80% 이상 소유기준’을 충족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직

접 소유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법인은 다른 구성법인이 단독 또는 

합동으로 ‘80% 이상 소유기준’을 충족하도록 소유하는 경우 관계회

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다. 

2) 연쇄적 소유관계

예를 들어 A가 B의 80%를 소유하고 B가 C의 80%를 소유하는 

경우 A는 공통의 모회사가 되며 B는 A에 의하여 직접 소유되므로 

관계회사집단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C는 B에 의한 직접소

유를 통하여 A가 간접적으로 소유하며 당해 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쇄적 소유관계에서는 A, B, C 모두 관계회

사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예를 바꾸어 A가 B의 80%를 소

유하고, B가 C의 60%를 소유하며, C가 D의 80%를 소유하는 경우

에는 B와 C에 의하여 연결관계가 단절되므로 공통의 모회사 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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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B로 구성되는 관계회사집단과 공통의 모회사 C와 자회사 D

로 구성되는 관계회사집단 등 두 개의 관계회사집단이 형성된다.

[그림 III-1] 연쇄적 소유관계의 예시

3) 합동소유관계

예를 들어 A가 B의 100%를 소유하고 B가 C의 30%를 소유하며 

A가 C의 50%를 소유하는 경우 A는 공통의 모회사가 되며 B는 A

에 의하여 직접 소유되므로 관계회사집단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C는 A와 B에 의하여 합동으로 소유됨에 따라 당해 집단의 구

성법인이 된다. 따라서 A, B, C는 직접소유와 합동소유를 통하여 

모두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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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합동소유관계의 예시

4) 상호소유관계

예를 들어 A가 B 및 C의 70%를 소유하고 B와 C가 서로 상대방

의 30%를 소유하는 경우 공통의 모회사가 되어야 할 A가 80% 이

상을 직접 소유한 자회사가 존재하지 않아서 IRC의 법문10)에 의하

면 관계회사집단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주법(州法)에 따

라 B와 C가 보유하는 상대방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는 경우11)

에는 A가 B 및 C의 100%를 소유하는 것이 되어 A, B, C가 관계회

사집단을 구성하게 된다12).

10) IRC §1504(a).

11)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식소

유비율 계산시 제외된다.

12) Crestol et al.(2002),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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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상호소유관계의 예시

5) 소유비율계산시 특정 주식의 배제 여부

‘80% 이상 소유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결권 없

는 주식이나 종업원지주제도에 의하여 임직원이 보유하는 주식도 

총주식과 보유주식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

선주식은 총주식과 보유주식에서 제외하고 소유비율을 계산한다13).

① 의결권이 없을 것

② 배당에 대하여 비참가적 비누적적일 것

③ 주식상환 또는 법인청산시 주주에게 교부되는 가액이 당해 주

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단, 주식상환 또는 법인청산

에 대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할증액은 제외)

④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을 것

6) 남용방지를 위한 규칙제정권의 부여

IRC에서는 '80% 이상 소유기준'에 관한 규정을 남용하여 조세회

13) IRC §150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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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성에 이를 위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IRC에서 재무성에 위임한 규칙제정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하고 있다. 이 열거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

이다14).

① 주식인수보증권(stock warrents), 전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전환증권을 주식으로 보거나 특정 주식을 주식으로 보지 않도록 하

는 규정

② 주식매매옵션(options to acquire or sell stock)을 행사된 것으

로 보는 규정

③ 주식시가의 80% 이상 보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회사

집단이 주식의 시가를 선의(good-faith)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신뢰

하도록 하는 규정

④ 주식시가의 80% 이상 보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종

류간의 상대적 시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당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무시하도록 하는 규정

⑤ 특정 법인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

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성법인간의 주식이전은 고려하지 않도

록 하는 규정

⑥ 의결권의 변동이 주식시가의 상대적인 변동에 비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당해 의결권의 변동을 무시하도록 하는 규정

7) 전환증권에 대한 연결납세규칙

 IRC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연결납세규칙에서 정하는 주식인수

보증권, 주식매매옵션, 전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전환증권에 관한 

14) IRC §1504(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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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15)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특정 전환증권의 행사 간주

전환증권은 주식으로 보거나 행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는지를 결정

함에 있어서 전환증권은 무시된다. 그러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증권의 측정일(a measurement date)에 당해 전환증

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 구성법인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한다16).

첫째, 주식을 발행, 상환, 또는 양도하는 대신 전환증권을 발행 또

는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상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될 

것17).

둘째, 전환증권이 행사될 것이 거의 확실할 것.

나) 행사 간주의 효과와 주식평가

전환증권의 행사 간주는 주식시가의 보유비율을 결정하는 데 영

향을 미칠뿐이고 의결권의 보유비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18). 이는 특정 자회사가 관계회사집단에 포함되도록 하기

보다는 관계회사집단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P가 S의 총주식인 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S의 주식의 시가는 주

당 $10이고 주당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는 상황에서 P가 X에게 P

15) Reg. §1.1504-4.

16) Reg. §1.1504-4(b).

17) 법인세부담의 감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측정일이 동일한 전환증권

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합산하여 결정한다(Reg. §

1.1504-4(b)(2)(ii)). 또한 관련되는 당사자의 조세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재가치개념(present value concepts)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한다. 한편 상당한 감소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감소액

과 전체 세액에 대한 상대적 감소 정도를 포함하여 사실과 정황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Reg. §1.1504-4(e) & (f)).

18) Reg. §1.1504-4(b)(2)(i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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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S의 주식 80주를 매입할 수 있는 전환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전환증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P는 S의 주식시가총액의 

20%만을 보유하는 것이 되고, X는 S의 주식시가총액의 80%를 보

유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의결권에 대하여는 전환증권의 행사 간

주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P는 S의 의결권의 전부를 계속 보유하

는 것이 된다. 따라서 P는 80% 이상 의결권보유기준은 충족하나 

80% 이상 주식시가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S와 관계회사집단

을 구성하지 못하게 되고, X는 80% 이상 주식시가보유기준은 충족

하나 80% 이상 의결권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S와 관계회사

집단을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19).

현금결제선택권(cash settlement option), 유령주(phantom 

stock), 주식평가보상권(stock appreciation rights) 기타 이와 유사

한 전환증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발행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20).

전환증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식의 시가는 동일한 종류

의 주식이라면 동일한 시가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배주

식에 대한 할증평가나 소액주주에 대한 할인평가는 고려되지 아니

한다21).

다) 측정일

전환증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전환증권의 측정일이

며 여기서 측정일이라 함은 전환증권이 발행되거나 양도되는 날 또

는 전환조건이 변경되는 날을 말한다22).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19) Reg. §1,1504-4(b)(3).

20) Reg. §1.1504-4(b)(2)(iii)(B).

21) Reg. §1.1504-4(b)(2)(iv).

22) Reg. §1.1504-4(c)(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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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전환증권의 발행․양도 및 전환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측정일로 보지 아니한다23).

① 전환증권이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하여 발행․양도되거나 배우

자(전 배우자 포함)간에 발행․양도되는 경우

② 관계회사집단24)의 구성법인간에 전환증권이 발행․양도되는 

경우

③ 주식발행법인25)이 속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아닌 법

인간에 전환증권이 발행․양도되는 경우. 단, 당해 법인이 주식발행

법인 및 그 법인이 속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과 특수관계에 있

거나 발행․양도의 주목적이 관계회사집단의 성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발행․양도일을 측정일

로 본다.

④ 전환조건이 변경되었으나 전환증권의 행사 가능성이 크게 증

가하지 않은 경우

⑤ 전환증권을 보유하는 법인의 지분이 희석화(dilution)되지 않

는 적정한 방식으로 행사가격 또는 전환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

그러나 행사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목적인 전환조건의 변

경거래에 있어서는 주식발행법인의 자본구조가 변경되는 날 또는 

주식발행법인과의 자산양수도를 통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시가

가 변동하는 날을 측정일로 본다26). 

계획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발행된 전환증권과 특수관계자에게 

연속적으로 발행된 전환증권27)의 측정일은 각 발행일이 측정일일

23) Reg. §1.1504-4(c)(4)(ii).

24) 전환증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경우의 관계회사집단을 말

한다.

25) 전환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때 당해 주식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할 법

인을 말하며 이하에서도 같다.

26) Reg. §1.1504-4(c)(4)(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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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각 측정일에 있어서 이미 발행된 전환증권의 측정일이 

된다28). 예를 들어 P가 S의 총주식인 8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에서 1992년 1월 1일에 S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U에게 S의 신

주 10주를 3년내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인수보증권을 발행하였고, 

1992년 7월 2일에 S가 U에게 S의 신주 10주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

는 두 번째 주식인수보증권을 발행하였으며, 1993년 1월 1일에 S가 

U의 100% 자회사인 T에게 S의 신주 10주를 취득할 수 있는 세 번

째 주식인수보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1992년 1월 1일, 

1992년 7월 2일 및 1993년 1월 1일은 각각 첫 번째 주식인수보증권, 

두 번째 주식인수보증권, 세 번째 주식인수보증권의 측정일이다. 또

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식인수보증권이 동일인에게 2년내 발행되

었으므로 연속발행에 해당하고 1992년 7월 2일은 두 번째 주식인수

보증권의 측정일일뿐 아니라 첫 번째 주식인수보증권의 측정일이 

된다. 한편 세차례의 주식인수보증권은 동일인과 특수관계자에게 2

년내에 발행되었으므로 연속발행에 해당하고 1993년 1월 1일은 세 

번째 주식인수보증권의 측정일일뿐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식

인수보증권의 측정일이 된다29).

라) 전환증권의 범위

특정 전환증권의 행사 간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증권이

27) 특수관계자에게 연속적으로 발행된 전환증권(related or sequential 

option)이라 함은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연속적으로 발행된 전

환증권을 말한다. 이 경우 전환증권이 발행된 후 동일인 또는 특수관

계자에게 2년내에 또 다른 전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연속적 발행

으로 추정하며 2년이 경과한 후에 또 다른 전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에는 연속적 발행이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연속적 발행의 일

부이거나 또는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과 정황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g. §1.1504-4(c)(2)).

28) Reg. §1.1504-4(c)(4)(iv) & (v).

29) Reg. §1.1504-4(c)(4)(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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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은 주식매수옵션(call option), 주식인수보증권, 전환사채, 주

식매도옵션(put option), 주식상환약정, 옵션에 대한 옵션 등 주식

을 발행, 상환, 양수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모든 증권뿐 아

니라 현금결제선택권, 유령주, 주식평가보상권 기타 이와 유사한 증

권으로서 주식 이외의 증권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것

은 포함되지 아니한다30).

① ‘80% 이상 소유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외되

는 우선주31)에 대한 전환증권

②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전환증권(certain publicly 

traded options). 다만, 관계회사집단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 매매, 상장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약정(stock purchase agreement)

④ 주식의 담보제공(escrow, pledge, or other security agreement)

⑤ 보수성 전환증권. 보수성 주식매수선택권(compensatory stock 

options) 등과 같이 임직원에게 제공되거나 거래처에게 성과에 따라 

제공되는 전환증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고 측정일에 시

가를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⑥ 차입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전환증권

⑦ 파산 등 특정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발생한 전환증권

⑧ 전환우선주

⑨ 기타 미국국세청이 제정한 예규 등(revenue ruling or revenue 

procedure)으로 정하는 증권

마) 전환증권 행사의 확실성

전환증권이 행사될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측정일 

현재의 모든 사실과 정황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32). 따라서 납세자

30) Reg. §1.1504-4(d).

31) IRC §150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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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는 관계회사집단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

재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증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회피규정(safe harbors)을 

두고 있다33).

① 주식매수옵션이 측정일로부터 24월이내에 측정일 현재의 주

식시가의 90% 이상의 가격으로 행사되거나 행사일 현재의 주식시

가와 동일한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행사되는 경우. 

② 주식매도옵션이 측정일로부터 24월이내에 측정일 현재의 주

식시가의 110% 이하의 가격으로 행사되거나 행사일 현재의 주식

시가와 동일한 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행사되는 경우

③ 위의 ‘①’ 및 ‘②’에 있어서 옵션이 발행될 때 행사일에 존재하

는 사실에 입각하여 행사일의 시가를 결정하도록 당사자간에 선의

에 의하여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행사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일 현재의 주식시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안전회피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4).

① 전환증권의 보유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전환증권 

자체에서 부여하는 권리 이외에 주주로서의 권리(예: 의결권, 배당, 

잔여재산분배)가 부여되는 경우

② 전환증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주식발행법

인이 자본구조를 변경하거나 주식발행법인과의 자산매매 등을 통

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시가를 변경시킬 의도가 있는 경우

③ 특수관계자에게 연속적으로 발행된 전환증권의 경우 연속적

으로 발행된 모든 전환증권이 안전회피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

32) Reg. §1.1504-4(g).

33) Reg. §1.1504-4(g)(3).

34) Reg. §1.1504-4(g)(3)(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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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일부의 전환증권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안전회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 사례

P는 P, S, T로 구성된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이며 S의 

총주식 100주와 T의 총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992년 6월 30일, S 

주식의 주당시가가 $40일 때, P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U에게 P가 

보유하는 S 주식 중 40주를  3년내 주당 $30로 매입할 수 있는 옵

션을 발행하였다. P와 T는 과거 5년간 연속 결손이 발생하였고 S

는 동기간동안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다. P, S, T는 연결납세신고

를 해왔기 때문에 P, T는 그들의 결손을 S의 소득과 상계시킬수 있

었다. P, S, T는 종전의 소득 또는 결손발생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1992년 7월 31일, S는 주당 $1의 배당을 P에게 지급하였

다.

만약 P, S, T가 1992년 6월 30일 이후에 계속 연결납세신고를 한

다면 P 및 T의 결손을 S의 소득과 상계함으로써 P, S, T의 전체적

인 법인세부담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측정일인 1992년 

6월 30일에 옵션의 행사가격과 S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를 감안하여 

볼 때 행사기간내에 옵션이 행사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연결납세규칙에 따라 U가 보유하는 옵션은 행사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P와 S가 관계회사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서 P는 S주식의 시가총액의 60%를 보유하는 것이 되고, 40%의 잔

존주식은 T가 보유하는 것이 되며, P는 S의 의결권의 100%를 계

속 보유하는 것이 된다. 이로 인하여 1992년 6월 30일에 ‘80% 이상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S는 더 이상 P 연결납세집단의 구

성법인이 아니며 P가 S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IRC §243에 

따라 100% 공제되지 아니하고 80%만이 공제될 뿐이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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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결제외법인의 5년간 재연결 제한

1) 원칙

연결납세신고를 하던 관계회사집단의 특정 구성법인이 주식소유

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80% 이상 소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관계회사집단에서 제외된 경우 당해 법인은 그 

제외된 사업연도후 61월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시 관계회사집단

의 구성법인이 되더라도 연결납세신고시의 구성법인으로 포함될 

수 없다36). 이 규정의 취지는 소득이 발생하는 자회사를 결손이 발

생하는 관계회사집단에 매각하여 당해 관계회사집단이 당해 소득

을 결손의 공제에 사용하게 한 후 다시 당해 자회사를 취득하는 조

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당초 연결에서 제외

된 때로부터 5년(60월)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연결대상

에 포함되는 것이 강제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당해 

5년이 경과한 직후에 당해 자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연결대상

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37).

2) 과세당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적용배제

재무성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연결에 대한 5년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8). 승인절차는 자동승인절차와 개별승

인절차로 구분된다.

35) Reg. §1.1504-4(h) Ex.(1).

36) IRC §1504(a)(3)(A).

37) Crestol et al.(2002), p. 2-10.

38) IRC §1504(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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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승인

재연결제한의 적용배제신청에 대하여 자동승인을 얻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절차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39). 

① 연결납세신고기한내에 재연결제한배제신청서(waiver of the 

application of §1504(a)(3))를 첨부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할 것.

② 당해 법인의 이름, 주소 및 사용자등록번호(employer identi-

fication number; EIN), 관계회사집단에서 제외된 날과 연결납세에 

다시 포함된 날, 집단에서의 제외와 연결납세에의 재포함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사업상 목적에 관한 정보

③ 당해 법인의 과세소득, 집단에서의 제외후 연결납세에의 재포

함시까지 당해 법인이 속했던 다른 관계회사집단의 과세소득 및 집

단에서의 제외와 재연결에 대한 조세효과의 분석명세

④ 집단에서의 제외와 연결납세에의 재포함이 이로 인하여 영향

을 받는 법인들에게 조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

나) 개별승인

위에서 살펴본 자동승인을 얻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승인신청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당해 

법인이 관계회사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상당한 조

세혜택을 얻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연결을 승인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로 예시할 수 있다40).

① 관계회사집단에서 제외된 법인에 대한 종전의 모회사가 당해 

제외법인을 취득한 법인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제외법인이 재연결

되는 경우

②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80%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80% 이상을 회복하는 경우

39) Rev. Proc. 91~71, 1991~2 CB 900.

40) Crestol et al.(2002), 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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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회사집단에서 제외되었던 자회사를 사업상의 이유로 다

시 취득하는 경우

④ 종전의 모회사가 다른 관계회사집단의 자회사에 의하여 취득

되었으나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에 해당하는 경우 

라. 관계회사가 될 수 있는 법인

‘80% 이상 보유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관계회사집단의 구

성법인이 되기 위하여는 IRC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가 될 수 없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관계회사가 될 수 없는 법인으로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 생명보험회사, 외국법인, 미국점령지에서 

사업하는 법인, 특정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신탁회사, 해외판매 내

국법인, 조합과세법인이 있다41). 또한 철도터미널법인(terminal 

railroad corporation)은 관계회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는 될 수 있

으나 그 이외의 구성법인은 될 수 없다42).

1)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

IRC §501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43)은 관계회사집단

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44). 그러나 둘 이상의 법

인세면제법인, 하나 이상의 소유권보유자회사(title holding 

subsidiaries)45) 및 당해 소유권보유자회사로부터 소득을 얻는 다른 

41) IRC §1504(b).

42) IRC §281(d).

43) 주로 종교, 교육, 자선 등의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에 해당

한다.

44) IRC §1504(b)(1).

45)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당해 재산으로부터 얻은 소득

에서 손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에게 이전하

는 것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IRC §50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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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결납세는 가능하다46).

2)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47)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48) 그러나 생명보험회사만으로 관계회사집단이 구성되거

나 5년 이상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였던 경우에는 관

계회사에 해당될 수 있다.

가)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관계회사집단

관계회사집단은 IRC §801의 적용을 받는 생명보험회사인 내국

법인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연결납세가 가능하다49).

나) 5년이상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가 관계회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생명보험회사가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

도에 걸쳐 특정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였다면 그 집단

의 공통의 모회사는 재무성 장관이 제정하는 규칙에 따라 당해 생

명보험회사를 관계회사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연결납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가 관계회사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연

결납세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조세특례 중 일부 

규정50) 및 소유비율계산시 특정 우선주식의 제외규정51)에 대한 

46) IRC §1504(e).

47) 생명보험준비금이 총준비금의 50%를 초과하는 보험회사(IRC §

816(a))를 말하며 IRC §801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한한다.

48) IRC §1504(b)(2).

49) IRC §1504(c)(1).

50) IRC §§243(b), 542(b)(5), 1563(b)(2)(D).

51) IRC §150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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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배제된다52).

3) 외국법인

외국법인이라 함은 미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았거나 미국의 법률 

또는 미국의 주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법인으로 미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와 관계없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53). 그러나 인접국법인과 외국보험회사는 선택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 인접국법인

인접국법인(contiguous corporations)은 미국과 인접한 국가인 캐

나다와 멕시코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산의 소유권과 

운영에 관하여 당해 인접국의 법률을 따르기 위한 것이 그 설립목

적인 법인을 말한다. 인접국법인의 주식의 100%(임원이 소유하는 

특정 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함)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

나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내국법인의 선택에 따라 당해 인접국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54).

나) 외국보험회사

미국의 모회사에게 종속되는 외국보험회사는 내국법인으로 취급

될 것을 선택할 수 있다55).

52) IRC §1504(c)(2)(B).

53) IRC §1504(b)(3).

54) IRC §1504(d).

55) IRC §95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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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령지법인

점령지법인(possession corporations)은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와 같은 미국의 점령지(속령; 屬領)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으

로서 점령지세액공제(the possession tax credit)를 적용받을 수 있

다56). 그러나 점령지법인이 점령지세액공제를 적용받기를 선택하

였다면 10년간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다57). 따라서 

점령지법인은 점령지세액공제와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사업 초기에 결손이 발생한다면 관

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으로서 당해 결손을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

에서 공제되도록 하고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점령지세액공제를 선

택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가능한 조세전략이다.

5) 특정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신탁회사

법령 등에 의하여 규제되는 투자회사(imvestment companies) 

및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는 

주로 그들의 주주에게 소득을 전달하는 도관(conduits)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58). 

6) 해외판매 내국법인

해외판매 내국법인(A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56) IRC §936. 점령지법인에 해당되려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3년간 

점령지에서 발생한 수입이 총수입의 80% 이상이고 점령지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 총수입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57) IRC §1504(b)(4).

58) IRC §1504(b)(6), Crestol et al.(2002) 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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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은 소득의 부분적인 이연이 허용되는 특례규정59)을 적용받

는 대신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60). 

7) 조합과세법인

조합과세법인(Subcharter S corporation)은 조합기업(partnership)

과 같이 취급되어 법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주주에게 직접 과세하므

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61). 그러나 

조합과세법인이 다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등의 사유로 관계회사

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조합과세법인으로서의 특성이 박

탈되므로 구성법인에 해당하는 즉시 일반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

다62). 따라서 조합과세법인을 관계회사가 될 수 없는 법인으로 열거

하는 것은 무의미해졌다고 하겠다.

2. 연결납세의 선택 및 중지

가. 연결납세의 선택

1) 연결납세선택의 특권과 동의

관계회사집단은 법인세에 관하여 법인들이 개별적으로 납세신고

를 하는 대신 연결납세를 할 수 있는 특권(privilege)을 가진다63).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당연하게 연결납세를 

59) DISC의 법인주주는 적격수출액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중 첫 1천만달러

의 16/17을 이연할 수 있다(IRC §995(b)(1)(F)).

60) IRC §1504(b)(7).

61) IRC §1504(b)(8).

62) IRC §1361(b)(2)(A).

63) IRC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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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과 같이 

계속 개별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개별납세신고를 하던 관계회사집

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기 위하여는 관계회사집단의 모든 구성법

인이 IRC §1502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연결납세규칙에 따를 것

을 동의하여야 한다64). 연결납세에 관한 규정은 복잡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IRC)에서 이를 자세히 규정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개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행정부에 그 자세한 사항의 입

법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IRC에서는 재무성 

장관에게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재무성 장관은 연결납세

를 하는 관계회사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개별법인의 법인세액을 명

확하게 신고, 결정, 계산, 부과, 징수, 수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65).

2) 동의하여야 할 구성법인

연결납세를 선택하기 위한 구성법인의 동의는 처음 연결납세를 

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구성법인이었던 법인뿐 아

니라 당해 사업연도 중 일부의 기간에만 구성법인에 해당되었던 법

인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로 구성법인이 

된 법인과 당해 사업연도 중 구성법인에서 제외된 법인도 연결납세

에 동의하여야 한다66). 

64) IRC §1501, Reg. §1.1502-75(a)(1).

65) IRC §1502.

66) IRC §1501, Reg. §1.1502-75(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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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납세 선택의 시기 및 기한

연결납세의 선택은 관계회사집단이 처음으로 연결납세신고를 하

는 때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결납세신고기한까지 연결납세신고

를 하면 연결납세를 선택하는 것이다. 연결납세신고기한은 관계회

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의 신고기

한67)이다68). 연결납세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연결납세의 선

택을 철회할 수 있으나 당해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연결납세의 선

택은 철회할 수 없다69).

4) 연결납세 동의의 방법

가) 개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의한 연결납세의 동의는 연결납세신

고기한 전까지 하여야 한다70).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실제로 

연결납세신고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의 동의서

(Form 1122)를 제출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신고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71). 

나) 사실상의 동의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Form 1122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국세청장은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당해 구성법인이 연결납

세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72). 사실상 동의 여부를 결정함

67) 연장된 기한을 포함한다.

68) IRC §1501, Reg. §1.1502-75(a).

69) Reg. §1.1502-75(a).

70) IRC §1501.

71) Reg. §1.1502-7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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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고려된다73).

① 당해 구성법인의 소득과 공제가 연결납세에 포함되었는지 여

부

② 당해 구성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당해 구성법인이 관계회사명세서(Form 851)에 포함되어 있

는지 여부

다) 착오로 인한 동의누락의 구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라도 Form 1122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국세청장의 사실상 동의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에는 당해 관계회사집단의 모든 구성법인은 개별납세방식으로 세

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특정 구성법인이 법률 또는 사실에 대한 착

오로 인하여 연결납세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음을 공통의 모회사가 

국세청장에게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74)에는 당해 구성법인이 Form 

1122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에 참가하게 

된다75).

72) 이 경우 당해 구성법인은 연결납세신고에 있어서 Form 1122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g. §1.1502-75(b)(2).

73) Reg. §1.1502-75(b)(2).

74) 예를 들어 자회사인 파산법인의 이사회가 착오로 개별납세가 강제되는 

것으로 알고 연결납세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Priv. 

Ltr. Rul. 9132066, Crestol et al.(2002) p. 2-75에서 재인용).

75) Reg. §1.1502-75(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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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택이후의 사업연도

1) 연결납세의 계속적용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신고를 한 관계회사집단은 당해 사업연도

에 있어서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는한, 계속하여 연결납세신

고를 하여야만 한다. 즉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76). 이러한 계속적용의 요

건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 중 일부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연도

에만 연결납세신고를 하고 모든 구성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등 자회

사를 이용하여 조세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성법인 중 일부가 연결납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연결납세를 선택하고 연결납세신고를 한 관계회사집단은 그 이

후의 사업연도에 일부의 구성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고 연결납

세시 당해 구성법인의 손익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당국은 연

결납세규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개별납세신고를 기초

로 부과되고 납부된 세액은 연결납세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납부된 

것으로 본다77).

3)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에 포함된 경우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의 소득이 연결납세에 포함된 경우 당해 법

76) Reg. §1.1502-75(a)(2).

77) Reg. §1.1502-7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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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세액은 개별납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연결납세소득

은 구성법인의 소득만으로 계산하며 구성법인이 아닌 당해 법인의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결기준으로 납부된 세액은 

구성법인과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간에 배분하여 각각 납부된 것으

로 본다. 세액의 배분은 구성법인이 합의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방법에 의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구성법인의 E & 

P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연결세액의 배분기준78)을 적용한

다79).

4) 법정기한의 계산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에 포함됨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개별납세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세액이 결정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개별납세신고기한이 경과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연결납

세신고를 한 날에 당해 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80).

구성법인 중 일부가 연결납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연결납세

신고기한이 경과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구성법인이 제

출한 개별납세신고는 납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항을 설명하는 서류가 개별납세신고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러하지 아니하다81).

① 당해 구성법인의 소득이 연결납세신고시 포함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

② 당해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

78) IRC §1552(a).

79) Reg. §1.1502-75(f).

80) Reg. §1.1502-75(g)(1).

81) Reg. §1.1502-75(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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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결납세의 중지

1) 신청에 의한 승인

국세청장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결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공통의 모회사가 당해 법인의 연결납세신고

를 중지하고자 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그 중지에 대한 정당

한 이유(good cause)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결납세신고의 

중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결납세신고의 중지를 위한 

신청서는 최소한 연결납세신고기한의 90일 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당해 법률의 개정일 전 또는 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종

료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중지

신청서를 당해 법률의 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장이 연결납세 중지를 승인하면 연결납세신고를 마친후에도 

그 승인의 효력이 있다82).

2) 연결납세 중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요인

가) 세법의 불리한 개정

통상적으로 국세청장은 IRC 또는 연결납세규칙의 개정으로 인하

여 구성법인들이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비하여 연

결납세신고를 함에 따라 관계회사집단에게 법인세부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연결납세신고의 중

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리한 개정 여부는 다음의 두 항목

을 비교하여 결정한다83).

82) Reg. §1.1502-75(c)(1)(i).

83) Reg. §1.1502-75(c)(1)(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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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계산된 연결법인세액과 개별납세하였다

고 가정할 때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개별법인의 법인세액합계

의 차이

② 개정전 규정에 따라 계산된 연결법인세액과 개별납세하였다

고 가정할 때 개정전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개별법인의 법인세액합계

의 차이

나) 그 밖의 다른 요인

국세청장은 연결납세의 중지를 승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84).

① 법률이 개폐되거나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부담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에 처음 시행되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

회사집단의 구성법인들이 개별납세를 하였을 때에 비하여 연결납

세를 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결손 또는 투자세액공제액이 감소하는 

경우

③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시행된 IRC 또는 연결납세규칙의 개정

으로 인하여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들이 개별납세를 하였을 때

에 비하여 연결납세를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처음으

로 가지게 되는 경우

3) 직권에 의한 집단적 승인

국세청장은 IRC 또는 연결납세규칙의 개정이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회사집단 또는 특정 유형의 관계회사집단에게 있어서 개별납

세에 비하여 연결납세에 불리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면 모든 

84) Reg. §1.1502-75(c)(1)(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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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집단 또는 당해 특정 유형의 관계회사집단에게 직권으로 

연결납세의 중지를 승인할 수 있다85).

라. 관계회사집단의 존속

1) 존속의 요건

관계회사집단으로 성립한 이후 자회사의 일부가 당해 집단에서 

제외되더라도 공통의 모회사가 계속 공통의 모회사의 지위를 유지

하고 직전사업연도말에 구성법인이었던 하나 이상의 자회사가 당

해 사업연도초에 구성법인으로 남는한 당해 관계회사집단은 존속

한다86). 

예를 들어 P가 1965년초 S의 총주식을 취득하고 P와 S는 관계회

사집단으로서 1965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고 하자. 이

러한 상황에서 1966년 5월, P가 T의 총주식을 취득하였고, 1966년 

7월에 P가 S의 총주식을 매각한 경우 P가 계속 공통의 모회사이고 

S가 당해 사업연도초에 당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으로 남아있

으므로 당해 관계회사집단은 1966 사업연도에도 존속한다.

2) 공통의 모회사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관계회사집단이 계속 존속하기 위하여는 공통의 모회사가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통의 모회사가 단순히 명칭 또는 소재

지를 바꾸거나 조직을 변경하더라도 공통의 모회사가 계속 존속하

는 것으로 본다87). 그러나 공통의 모회사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85) Reg. §1.1502-75(c)(2).

86) Reg. §1.1502-75(d)(1).

87) Reg. §1.1502-75(d)(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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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계회사집단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88).

① 그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가 보유하던 자산의 사실상 전부를 

당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양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구

성법인이 당해 자산의 소유자가 될 것. 예를 들어 공통의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합병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가 존속할 당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

인이었던 법인이 새로운 공통의 모회사가 되고 하나 이상의 자회사

가 계속 존속할 것.

예를 들어 P가 S와 T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는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상황에서 P가 T에게 흡수합병되고 P의 주주는 T

의 주식을 받게 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공통의 모회사인 P가 소멸

하였더라도 관계회사집단은 T를 새로운 공통의 모회사로 하여 계

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연도중에 당해 합병이 이루어진 경

우에는 합병일까지는 P가 공통의 모회사이고 합병후부터는 T가 공

통의 모회사인 것으로 하여 연결납세를 하게 된다89).

3. 역취득

가. 정의

일반적으로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규

모가 작은 관계회사집단(또는 법인)이 규모가 큰 관계회사집단(또

는 법인)을 취득하지만, 거래후에 규모가 큰 관계회사집단의 주주

가 규모가 작은 관계회사집단을 지배하는 지분을 가지게 됨에 따라 

88) Reg. §1.1502-75(d)(2)(ii).

89) Reg. §1.1502-76(b)(5) Ex.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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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규모가 큰 관계회사집단이 규모가 작은 관계회사집

단을 취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연결납세규칙에서의 역취득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90). 다만, 자회사에 대한 자산양도의 경

우91)에는 이를 역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92).

첫째, 특정 법인(‘제1차 법인’이라고 하기로 함) 또는 제1차 법인

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1) 당해 관

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제2차 법인’이라고 하기

로 함)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역취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당해 

제2차 법인이 제1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거나 (2) 제2차 법인의 자산의 사실상 전부를 취득

(예: 합병)할 것.

둘째, 첫째 요건에서의 취득의 대가(전부 또는 일부)로 제1차 법

인의 주식을 제2차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할 것.

셋째, 제1차 법인의 주식과 제2차 법인의 주식 또는 자산을 교환

하는 거래로 인하여 역취득의 직전에 제2차 법인의 주주였던 자들

이 역취득 직후에 제1차 법인의 총주식 시가의 50%를 초과하여 소

유하게 될 것.

나. 역취득의 세무상 처리 및 취지

역취득 직전에 제1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

단은 소멸하고 역취득 직전에 제2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이 역취득일 이후에는 제1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90) Reg. §1.1502-75(d)(3)(i).

91) 관계회사집단의 다른 구성법인이 공통의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을 승

계받음에 따라 관계회사집단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

한다.

92) Reg. §1.1502-75(d)(3)(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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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P와 S가 P를 공통

의 모회사로 하여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P가 

T(T와 U로 구성된 관계회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에게 흡수합병

되고 합병 직전에 P의 주주가 합병 직후 T의 주식시가의 90%를 

소유하게된 경우 P를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은 T와 

U를 새로운 구성법인으로 추가하고 T를 새로운 공통의 모회사로 

하여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93).

역취득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모가 큰 관

계회사집단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집단이 종전에 연결

납세를 해왔다면 계속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다. 만약에 규모가 큰 관계회사집단이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개별납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연

결납세신고를 할 수도 있다.

다. 역취득전 제2차 법인주식의 보유

1) 역취득후 제1차 법인의 자기주식 보유간주 특례

제1차 법인 또는 제1차 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

단의 구성법인이 역취득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제2차 법인의 총주식시가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계속하

여 보유한 경우 역취득 직전에 제2차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제1

차 법인과 그 자회사는 역취득 이후에 제1차 법인의 주식시가의 일

정비율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일정비율은 다음의 항목

을 고려하여 계산한다94).

① 제1차 법인 및 그의 자회사가 역취득 직전에 보유하는 제2차 

93) Reg. §1.1502-75(d)(3)(i).

94) Reg. §1.1502-75(d)(3)(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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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시가가 그 당시 제2차 법인의 총주식시가 중 차지하는 

비율

② 역취득 직전의 제2차 법인의 총주식시가

③ 역취득 직전의 제1차 법인의 총주식시가와 제2차 법인의 총주

식시가의 합계(단, 제1차 법인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하는 제2차 법인

의 주식시가는 제외)

일정비율 = ② ÷ ③ × ①

2) 선택 가능

역취득전 제1차 법인이 보유하는 제2차 법인의 주식을 역취득후 

제1차 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은 제1차 법인이 이

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이 이를 선택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당해 특례규정을 선택하겠다는 뜻과 역취득의 내용을 

설명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서는 역취득

일 이후에 종료하는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연결납세 신고기한 이내

에 당해 법인의 권한 있는 임원이 서명하여 연결납세신고서를 권한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5).

3) 효과

역취득의 요건 중 하나인 ‘역취득 직전에 제2차 법인의 주주였던 

자들이 역취득 직후에 제1차 법인의 총주식 시가의 50%를 초과하

여 소유하게 될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1차 법인이 

제2차 법인의 주식을 역취득 전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1차 법인도 

제2차 법인의 주주였던 자에 해당되고 역취득 직후에 제1차 법인이 

95) Reg. §1.1502-75(d)(3)(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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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일정비율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따라 당

해 50%의 일부를 이미 소유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역취득으로 인

하여 제1차 법인 이외에 제2차 법인의 주주였던 자들이 역취득후 

50% 중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 이상만을 보유하게 되면 역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예를 들어 P가 시가 $100,000에 해당하는 T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P가 T의 잔존주식을 P의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취득하였으며, 당시 T주식의 시가총액은 $150,000, P주식의 시가

총액은 $200,000이었다고 하자. 이 경우 P가 과거 5년간 T의 주식

의 시가총액 중 25%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P는 T 주식의 취득 직

후에 다음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주식의 시가총액 중 

40%를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례규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다.

        $150,000
                                 × 66⅔% ＝ 40%
   $200,000 ＋ $50,000

따라서 P 이외에 종전의 T의 개인주주들이 당해 주식거래 직후

에 P의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는 역취득의 요건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역취득 직전에 T를 공통의 

모회사로 하던 관계회사집단은 계속 존속하고 P를 공통의 모회사

로 하던 관계회사집단은 소멸하게 된다96).

96) Reg. §1.1502-75(d)(3)(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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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연도

가. 연결납세사업연도

1)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 적용

연결납세는 당해 관계회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한다97). 따라서 연결납세집단의 사업연도98)

는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또한 연결납세를 하는 

관계회사집단의 자회사는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를 채택하여야 

한다99). 따라서 관계회사집단이 최초로 연결납세를 하는 때 자회사

들은 사업연도를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연

결납세에 있어서 자회사의 사업연도를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

와 일치시키는 것이 강제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사업연도를 변경하

는 것은 과세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100).

2) 52～53주 사업연도에 대한 특례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 중 사업연도가 52주 내지 53주로 되어 

있고 모든 구성법인의 사업연도가 7일의 기간내에 종료한다면 연

결납세를 선택하더라도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업연도를 

97) Reg. §1.1502-76(a)(1).

98) 연결납세집단의 사업연도를 연결납세사업연도(consolidated return year)

라고 한다(Reg. §1.1502-1(d)). 이에 대하여 개별납세사업연도(separate 

return year)라 함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법인의 사업연도 또는 다른 관

계회사집단의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개별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Reg. 

§1.1502-1(e)).

99) Reg. §1.1502-76(a)(1).

100) Reg. §1.441-1T(b)(1)(i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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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시키지 않고 종전의 사업연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101).

3) 사업연도의 변경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로 통일된 각 구성법인의 사업연도

는 당해 법인의 개별사업연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후에 연결

납세를 중지하고 개별납세로 전환하더라도 계속 적용되어야 한

다. 그러나 당해 구성법인이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

거나 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

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변경될 수 있다. 국세청장이 사업

연도의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각 구성법인의 사실과 정황(facts 

and circumstances) 및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조세효과를 고려하

여 결정한다102).

나.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소득

1)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집단 또는 구성법인의 변동에 따른 연

결소득

가) 원칙

공통의 모회사를 포함하여 연결납세집단에 속하는 모든 구성법

인의 소득(양도손익,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 포함)은 사업연도

의 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을 연결납세에 포함하여야 한다. 공

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 중에 관계회사집단이 새로이 성립한 경우

에도 공통의 모회사의 소득은 관계회사집단이 성립하기 전의 소득

101) Reg. §1.1502-76(a)(1). 승인신청서는 연결납세 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 90일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2) Reg. §1.44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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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연결납세

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회사가 연결납세사업연도 중 일부의 기간에

만 구성법인이었다면 자회사의 소득은 그 기간에 발생한 것만 연결

납세에 포함되며 나머지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자회

사가 별도로 개별납세하여야 한다103).

나) 모자회사가 관계회사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모회사와 그의 자회사가 개별납세를 하는 다른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었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에 당해 관계회사집단에서 이

탈한 경우에는 당해 모회사를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새로운 관계회

사집단이 성립하며 그 관계회사집단은 공통의 모회사의 사업연도 

전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과 종전의 관계회사집단을 이탈한 날부

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자회사의 소득을 포함하여 연결납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를 해 왔다면 

새로운 관계회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종전의 관계

회사집단을 이탈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소득을 포함하

여 연결납세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동일한 사업연도내 자회사의 매각후 다른 자회사의 취득

공통의 모회사가 동일한 사업연도내 유일한 자회사를 매각한 후 

다른 자회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계회사집단이 계속 유지된 것

으로 본다. 예를 들어 P가 공통의 모회사(사업연도: 역에 의한 1

년)이고 S가 유일한 자회사인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를 해왔으

나 P가 2002년 6월 30일에 개인 A에게 S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

고 동년 7월 31일에 T(사업연도: 매년 11월 30일에 종료하는 1년)

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P를 공통의 모회사로 

103) Reg. §1.1502-76(b)(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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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결납세집단은 2002년 6월 30일에 S의 주식을 처분하여 자

회사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나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새로

이 자회사 T를 취득하였으므로 동일한 관계회사집단이 계속 유지

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02 사업연도에 P의 1년간 전체소득, S

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 및 T의 8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의 소득이 연결납세에 포함된다. 또한 S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개별납세하여야 하며, T는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개별납세하여야 한

다. 

만약 위의 예에서 P가 T를 2002년 12월 31일이 경과한 후에 취

득하였다면 S를 자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과 T를 자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은 서로 다른 집단이 된다. 즉 S를 자회사로 하는 관

계회사집단은 2002년에 해체되고 T를 자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

이 2003년에 새로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T를 자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은 연결납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104).

[그림 Ⅲ-4] 사업연도중 관계회사집단이 성립된 경우의 

연결과세소득 예시

104) Reg. §1.1502-76(b)(5)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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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사업연도의 소득산정

가) 독립된 사업연도로 간주

연결납세사업연도 중 연결납세집단에 새로이 자회사가 추가되거

나 종전의 자회사가 이탈하는 경우 당해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

으로 당해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분할되며 분할된 기간은 각각 독립

적인 사업연도가 된다105). 따라서 당해 사건이 발생한 날 사업연도

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결산(예: 재고자산평가 등을 필요로 함)

을 통하여 단기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106).

나) 비례배분방식의 선택가능

당해 자회사의 지위 변동에도 불구하고 회계기간이나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예: 회계기간이 동일한 연

결납세집단간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자회사의 지위가 변동된 경우)

에는 결산방식 대신에 절차에 따라 비례배분방식을 선택할 수 있

다. 다만, 비례배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방식의 적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법인들이 모두 비례배분방식을 적용하여

야 한다.

비례배분방식(ratable allocation)은 결산에 의하여 각 단기 사업

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는 대신 당초의 사업연도(an original year)

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결정한 손익항목을 단기 사업연도의 일

수에 비례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

별항목은 비례배분하지 않고 세법상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단기 사

업연도에 귀속시킨다107). 비례배분에서 제외되는 특별항목에는 다

105) Reg. §1.1502-76(b)(2)(i). 분할된 기간을 단기사업연도(short period)

라고 한다.

106) 이를 결산방식(interim book closing allocation)이라고 한다.

107) Reg. §1.1502-76(b)(2)(ii)(B)(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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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것이 있다108).

① 자본자산(capital assets) 또는 사업용자산 등의 처분 또는 폐

기손익

② 단기 사업연도로 이월 또는 소급되는 항목(예: 이월결손금)

③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에 따른 수정109) 또는 효과

④ 부채의 면제 또는 소멸이익 등

⑤ 자회사의 지위변동과 관련한 임직원의 보수관련공제

⑥ 자회사가 지배하지만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

당금

⑦ 외국법인으로부터의 간주배당 등

⑧ 감자거래와 관련하여 공제되는 이자비용110)

⑨ 비례배분되지 않는 활동이나 항목으로 인하여 적용되는 세액

공제

⑩ 기타 비례배분될 경우 소득계산에 상당한 왜곡이 발생할 것으

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손익항목

다) 복합적 적용

자회사가 동일한 사업연도 중에 두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연결납

세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였던 경우, 두 연결납세집단 모두 비례

배분방식을 선택한다면 당초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을 하나의 사업

연도로 보아 결정한 손익을 기준으로 비례배분하지만 두 연결납세

집단 중 첫 번째 집단만 비례배분방식을 선택한다면 두 번째 연결

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기간을 제외한 잔존기간을 당초의 사

업연도로 보아 비례배분방식을 적용한다111).

108) Reg. §1.1502-76(b)(2)(ii)(C).

109) IRC §481(a).

110) IRC §172(h).

111) Reg. §1.1502-76(b)(2)(ii)(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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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절충방식의 적용가능

비례배분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회사의 지위가 변

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손익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비례배분방식

을 적용할 수 있다112).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연

결납세 사업연도인 연결납세집단에게 있어서 S가 2002년 9월 12일

에 새로이 구성법인이 되었을 때 S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① 결산방식: S가 2002년 9월 12일 및 12월 31일에 결산을 실시

하여 2002년 9월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귀속되는 소득

을 연결납세에 포함시키는 방법

② 비례배분방식: S가 2002년 9월 12일에 결산을 하지 않고 12월 

31일에 1년분을 결산한 후 산정된 소득(특별항목 제외)의 110/365

과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귀속되는 특별항목을 가감하여 

연결납세에 포함시키는 방법

③ 절충방식: S가 8월 31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에 결산을 실

시하여 9월에 발생한 소득(특별항목 제외)의 18/30과 9월에 귀속

되는 특별항목을 가감한 금액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

간 중의 비례배분방식에 의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결납세에 포함시

키는 방법

마) 조세의 배분

연방세, 주세 및 기타 지방세와 외국에서 납부한 조세는 당해 조

세와 관련한 항목 또는 활동을 기초로 비례배분된다. 따라서 소득

에 부과되는 조세는 연결납세에 포함되는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또한 재산의 소유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이 규정은 과세당국에 의한 결정이나 배분과는 

112) Reg. §1.1502-76(b)(2)(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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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적용된다113).

바) 비법인단체

자회사가 조합기업의 조합원이거나 조합기업과 유사한 비법인단

체(passthrough entities)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지위가 변동되기 직전에 당해 자회사가 당해 지분의 전체

를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비법인단체의 손익항목

이 귀속될 사업연도를 정한다114). 따라서 당해 조합기업의 과세연

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자회사의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하는 때에 결산을 통하여 당해 조합기업의 손익을 산정하고 자

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결납세에 포함시킨다.

다. 연결납세에 포함되지 않는 단기사업연도에 대한 개별납

세시기

연결납세 사업연도중에 자회사의 지위가 변동된 경우 당해 자회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개별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회사의 개별납세 신고기한 이전에 연결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해 자회사의 개별납세 신고기한(연장된 기한 포함)이전에 관

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단기 

사업연도(구성법인이 아닌 기간)에 대한 개별납세는 연결납세 신

고기한(연장된 기한 포함)까지 하여야 한다.

113) Reg. §1.1502-76(b)(2)(iv).

114) Reg. §1.1502-76(b)(2)(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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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회사의 개별납세 신고기한까지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

당해 자회사의 개별납세 신고기한(연장된 기한 포함)까지 관계

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납세 신

고기한까지 단기 사업연도에 대한 개별납세신고를 하거나 자회사

의 전체 사업연도에 대한 개별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회사가 단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별납세신고를 하였

으나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는 공통의 모회사의 개별납세 신고기한(연장된 기한 포함)

까지 종전의 단기 사업연도에 대한 개별납세신고에 대체하여 전체 

사업연도에 대한 개별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반면에 자회사가 전체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별납세신고를 하였

으나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는 

연결납세 신고기한(연장된 기한 포함)까지 종전의 개별납세신고를 

단기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체신고와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법

인세액의 납부기한은 당해 자회사의 개별납세 신고기한(연장된 기

한은 포함하지 아니함)이다115).

라. 역취득이 발생한 경우의 사업연도

1) 원칙

역취득에 있어서 제1차 법인이 역취득일 이후에 첫 번째로 종료

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제1차 법인 또는 제1차 

115) Reg. §1.1502-7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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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공통의 모회사로 하는 관계회사집단은 역취득일을 사업연

도 종료일로 하고 역취득일 이후에는 각 구성법인의 사업연도를 제

2차 법인의 사업연도로 변경하여야 한다116).

2) 역취득의 유형별 사업연도

역취득 이후의 당사법인 또는 관계회사집단의 사업연도는 역취

득 직전에 당해 법인 또는 집단이 연결납세와 개별납세 중 어느 것

을 적용하였는지와 존속하는 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였는지

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7).

가) 역취득 직전에 제1차 법인집단과 제2차 법인집단 모두 연결

납세를 적용한 경우

역취득후 존속하는 법인집단은 역취득 직전의 제2차 법인집단이 

종전에 적용하던 사업연도를 적용하여 연결납세하여야 한다. 따라

서 사업연도중 역취득이 발생한 경우 제2차 법인집단의 당해 사업

연도 소득 중 전부와 제1차 법인집단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 중 역

취득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연

결과세소득에 포함된다118). 또한 소멸하는 집단인 제1차 법인집단

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역취득 직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연결납세하여야 한다.

나) 역취득 직전에 제1차 법인집단은 개별납세를 적용하였고 제2

차 법인집단은 연결납세를 적용한 경우

양집단 모두 역취득 직전에 연결납세를 적용한 경우와 동일하다. 

116) Reg. §1.1502-75(d)(3)(v)(a).

117) Crestol et al.(2002) pp. 2-109∼111.

118) Rev. Rul. 72-322, 1972-1 CB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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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1차 법인집단의 구성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역취득 

직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연결납세를 할 수도 있고 

개별납세를 할 수도 있다.

다) 역취득 직전에 제1차 법인집단과 제2차 법인집단 모두 개별

납세를 적용한 경우

양집단의 구성법인은 그들 자신이 종전에 적용하던 사업연도를 

계속 적용하여 개별납세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제2차 법인집단이 연

결납세를 새로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에서 제2차 법인집단의 경

우와 동일하게 되며 제1차 법인집단이 연결납세를 새로이 선택하

는 경우에는 ‘라)'에서 제1차 법인집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라) 역취득 직전에 제1차 법인집단은 연결납세를 적용하고 제2

차 법인집단은 개별납세를 적용한 경우

제2차 법인집단의 구성법인은 개별납세를 하게 되며 새로이 연

결납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가)'에서 제2차 법인집단의 경우와 동

일하게 된다. 한편 제1차 법인집단은 공통의 모회사의 전체 사업연

도소득과 자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역취득 직전까지의 기간

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의 연결납세를 하게 된다. 제1차 법

인집단의 자회사들은 역취득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개별납세하며 역취득후 존속하는 법인집

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할 때까지 계속 개별납세하게 된다.

5. 회계처리방법

가. 원칙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은 개별납세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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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119). 즉 연결납세를 하기 

전에 개별납세를 하였을 때 적용하던 회계처리방법을 계속하여 연

결납세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법인별로 연결납세

전에 적용하던 방법이 서로 달랐다면 회계처리방법을 적정한 절차

에 따라 변경하지 않는 한 연결납세하는 경우에도 구성법인별로 서

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이 적용된다.

나. 조세회피방지규정

S와 B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한 법인내의 서로 다른 사업부였

다면 적용할 수 없었을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연

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 B가 다른 구성법인 S의 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인수한 경우, B는 취득하거나 인수한 활동

에 적용하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의 활동에 적용

하던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20).

예를 들어 용역업을 영위하는 P는 고객과의 정형적인 계약에 의

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A유형의 용역 제공에 대하여는 계약

시 대금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B유형의 용역에 대하여

는 용역 제공을 완료하는 때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있다. 또한 P

는 발생주의(accrual method)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 수령일과 대금 청구가능일 및 용역 제공일 중 빠

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하고 있다. 이 경우 P가 회계처리방법

을 현금주의(cash method)121)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국세청장의 

119) Reg. §1.1502-17(a).

120) Reg. §1.1502-17(c)(1).

121) 현금주의는 미국의 세법상 일정한 요건하에서 회계처리방법으로서 인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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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회사 S를 설립하고 

S는 B유형의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회계처리방법으로 현금

주의를 선택하며 P는 A유형의 용역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조세회피방지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S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없고 P가 사용하던 방법인 발생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122).

6. 자회사의 대리인으로서의 공통의 모회사

가. 대리의 범위

공통의 모회사는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대한 유일한 대리

인으로서 그 자신의 이름으로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조세채무에 관

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동할 권한이 부여된다. 자회사는 조세채

무에 관하여 그 자신을 위하여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는 그후의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를 하지 아니하

더라도 적용하며, 법인이 새로이 연결납세집단의 자회사가 되었거

나 자회사가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였더라도 적용한다123).

나. 대리권 행사의 예시

공통의 모회사에 의한 대리는 다음과 같이 예시된다124).

① 연결과세소득의 산정을 위한 개별과세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자회사에게 가능한 선택은 공통의 모회사에 의하여 정해지며 종전

에 자회사에 의하여 행해진 선택에 대한 변경도 마찬가지이다. 

122) Reg. §1.1502-16(d) Ex.2.

123) Reg. §1.1502-77(a).

124) Reg. §1.1502-7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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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회사의 조세채무에 관한 모든 서류는 공통의 모회사에게 직

접 송달되며 공통의 모회사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포함한 모든 기한

연장에 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한다.

③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과세처분통지서(notices of deficiencies)

와 고지서는 공통의 모회사에게만 송달되며 공통의 모회사에게 송

달되면 연결납세집단의 각 자회사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공통의 모회사가 자회사를 대리하여 조세법원에 불복청구하

는 경우 자회사가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⑤ 공통의 모회사는 자회사를 대리하여 세액환급 또는 세액공제

의 신청을 하며 세액은 공통의 모회사에게 그의 이름으로 환급된

다. 공통의 모회사에게 환급되면 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채무가 소

멸한다.

⑥ 공통의 모회사는 자회사를 대리하여 그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

를 포기하거나 보증하거나 과세당국과의 최종합의(closing 

agreement)를 실행하며 이는 자회사의 행위로 본다.

다. 자회사의 이름으로 송달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의 송달은 공통의 모회사에게 하지 아니하

고 각 자회사에게 하여야 한다125).

①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일부 기간 중 구성법인이었던 법인

에 대한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세액과 관련한 과세처분통지서

②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일부 기간 중 구성법인이었던 법인

에 대한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세액과 관련한 고지서

③ 고지세액의 징수 및 체납처분

125) Reg. §1.1502-77(a).



Ⅲ.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91

라. 대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회사의 권리는 공통의 모회사가 대리할 수 없

다126).

① 연결납세여부의 선택

② 점령지세액공제(Puerto Rico and possession tax credit)의 선

택127)

③ DISC로 간주될 것인지 여부의 선택128)

④ DISC에 의한 회계기간의 변경여부의 선택129)

마. 공통의 모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공통의 모회사가 해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해산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그 존재가 소멸될 것이 기대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구성법인이 공통의 모회사를 대신하여 행동하도

록 할 수 있다130).

126) Reg. §1.1502-77(a).

127) IRC §936(e).

128) Reg. §1.992-2.

129) Reg. §1.991-1(b)(3)(ii).

130) Reg. §1.1502-7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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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결세액의 납세의무

가. 연대납세의무

1) 일반원칙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와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 일

부 또는 전부의 기간동안 구성법인이었던 자회사는 연결세액을 연

대하여 연결납세신고기한(연장된 기한은 제외)내에 납부하여야 한

다131).

2) 연결이탈한 자회사의 납세의무

자회사의 주식이 시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매각 또는 교환됨에 따

라 당해 자회사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세액이 과세처분되기 전에 발생

하였다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당해 자회사였던 법인에게 과세처

분세액 중 당해 법인에게 배분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132). 즉 당해 법인은 연대납세의무에서 제

외되는 것이다.

3)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경감약정의 효과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간 또는 구성법인과 다른 자와의 약정

에 의하여 각 구성법인에 대한 연결세액의 연대납세의무를 경감할 

수 없다133).

131) Reg. §1.1502-6(a).

132) Reg. §1.1502-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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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결추정세액의 예납

1) 일반원칙

연결납세집단이 2개의 연속적인 사업연도에 걸쳐 연결납세신고

를 한다면 그후의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별납세로 전환될 때까지 

연결기준으로 세액을 추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초의 2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연결기준 또는 개별기준 중 선택하

여 추정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134). IRC에 의하면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 신고한 연간 세액을 기준으로 

매분기별로 25%씩을 추정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35).

2) 추정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

최초의 2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추정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

액납부방법과는 관계없이 연결기준 또는 개별기준 중 연결납세집

단이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

에는 연결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136).

다. 연결세액의 배분

1) 연결납세규칙상의 배분방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들은 연결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133) Reg. §1.1502-6(c).

134) Reg. §1.1502-5(a).

135) IRC §6655.

136) Reg. §1.150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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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므로 구성법인이 집합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는 구

성법인간 세액의 배분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나 연결세액을 구

성법인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 또는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구성

법인에게 배분되는 연결세액은 당해 법인의 E & P의 감소를 초래

하기 때문에 연결세액의 배분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연결납세규칙에서는 연결세액을 구성법인간에 어떻게 배분하여 

납부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각 

구성법인의 E & P에서 차감될 연결세액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연결납세집단은 E & P를 산정할 목적으로 

선택한 연결납세규칙상의 세액배분방법에 따라 배분된 세액을 각 

구성법인이 납부할 수도 있고 E & P 산정목적의 세액배분방법과 

다르게 배분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즉 구성법인간의 합의에 의하

여 별도의 세액분담약정을 맺기도 하고 공통의 모회사가 일방적으

로 세액을 배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E & P 산정목적의 세액

배분방법과 당해 세액배분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에 대하여는 제Ⅵ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 이익의 귀속

가) 사법부 판단의 기준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의 이익이 어느 구성법인에게 귀속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측면을 검토하기로 한다. 즉 연결납세시 사

용된 결손 등의 조세혜택으로 인한 세액감소의 이익이 결손 또는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구성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이 있는 구성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판단은 통일적이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점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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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단의 기준은 부당한 부의 증가(unjust enrichment) 여부이

다.

② 각 구성법인의 이사회가 결정한 사업상의 판단(business 

judgement)에 대하여는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E & P 산정목적의 세액배분방법이 연결납세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 이익이 결손법인 또

는 이익법인 중 어느 편에게 귀속될 것인지를 규정하는 IRC 또는 

시행규칙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나) 판례

모회사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세액감소 이익 배분약정이 없

는 구성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로 인한 세액감소 이익을 배분할 의

무가 없다는 판례138)가 있는 반면에 세액감소 이익 배분약정이 없

더라도 결손의 소급공제로 인한 환급액이 모회사가 아닌 결손법인

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례139)도 있다. 이 두 판례는 서로 상충

하는 것 같으나 전자의 판례는 당해 결손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

였다면 당해 결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후자의 판례는 당

해 결손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결손을 사용할 수 있

었던 경우이므로 상반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자의 판례

에서는 모회사가 결손법인에게 세액감소 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하

였다고 하더라도 모회사에게 부당한 부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지 아

니한 것이다. 

137) Crestol et al.(2002), pp. 7-59∼7-60.

138) Meyerson v. El Paso Natural Gas Co., 246 A2d 789 (Del. Ch. 

1967), Crestol et al.(2002) pp. 7-60에서 재인용. 

139) In re Richards Chrysler-Plymouth Corp., 473 F2d 262 (9th Cir. 

1973), cert. denied, 412 US 919 (1973), Crestol et al.(2002) pp. 

7-6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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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가. 세액계산구조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세액은 연결과세소득에 세율을 곱

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연결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차감하

여 산정한다. 또한 연결과세소득은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의 개별

과세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할 항목과 수

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계산과정은 [그림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본 보고서의 제Ⅳ장과 제Ⅷ장에서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그림 Ⅲ-5]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의 합계

± 연결재계산항목 및 수정항목

＝ 연결과세소득

× 법인세율

＝ 연결산출세액

－ 연결세액공제

＝ 연결세액

 

나. 특별규정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

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한 규정으로는 연결납세제도의 

근본취지인 관계회사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조세부담에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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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단일실체개념에 관한 규정, 연결납세제도를 조세회피수단으

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세회피방지규정 및 연결납세집

단이 해체되거나 일부의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조세특성 및 세무상 잉여금의 배분에 관한 규정과 자회사주식

의 처분손익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1) 단일실체개념을 위한 규정

연결납세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과세소득과 세액

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단일실체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단일실체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규

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조세특성의 통산: 특정 구성법인의 결손금, 세액공제 등 조세

특성이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 또는 세액에서 공제된다. 즉 조세특

성이 개별법인별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연결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Ⅳ장과 제Ⅷ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

② 내부거래 손익의 이연: 구성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은 법인내의 사업부간 거래로 보아 그 발생하는 때에 인식하지 아

니하고 비구성법인에게 처분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그 인

식이 이연된다. 또한 구성법인간의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Ⅴ장에서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로 한다.

③ 세법상 각종 한도 또는 규제의 연결기준 적용: 최저한세, 세액

공제, 자선기부금공제, 수입배당공제,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도를 연결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이에 대

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Ⅳ장, 제Ⅶ장 및 제Ⅷ장에서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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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회피방지규정

연결납세의 선택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다양한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한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SRLY: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을 연결납세 사업연

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결손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취득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Ⅳ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② 역취득(reverse acquisition): 역취득의 의의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 바 있으며 SRLY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③ 내포손실(built-in loss): 내포손실이라 함은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보유하던 자산의 장부가액이 그 당시의 시

가보다 큰 차액을 말하며 연결납세를 선택한 후 당해 자산을 처분

하여 발생한 실현손실은 연결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데 제한을 두

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Ⅳ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④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 자회사의 결손누적에 대

하여 투자수정을 한 결과 자회사 주식에 대한 모회사의 기초가액이 

0 이하로 되는 경우 초과손실계정으로 관리하였다가 당해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이에 대하여는 본 보

고서의 제Ⅵ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⑤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부인 및 당해 자회사손실의 공제 제한: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은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처분 사업

연도의 자회사의 손실은 연결과세소득에서의 공제가 제한된다. 이

에 대하여는 본 보고서의 제Ⅳ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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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환증권의 행사 간주: 전환증권을 이용하여 특정 자회사를 

관계회사집단에 포함시키거나 제외되도록 하는 남용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특정 전환증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앞

서 살펴본 바 있다.

⑦ 유형별 포괄규정: 위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

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즉 주식처분손실의 부인, 내부거래손익, 기초가액 수정, 초과

손실계정, E & P, 지분변동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취지에 반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수정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3) 투자수정과 E & P

투자수정과 E & P는 구성법인 각자의 개별실체를 기준으로 적

용하는 규정으로서 단일실체개념과 관련이 없으며 연결납세집단이 

해체되거나 자회사의 주식이 모회사에 의하여 비구성법인에게 처

분되는 경우를 위한 규정들이다.

투자수정은 자회사에게 손익이 발생하거나 자회사가 배당을 실

시하는 경우 모회사의 자회사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수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당해 자회사의 주식이 처분되는 때 모회사의 처분손

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규정은 자회사이익의 중복과세 및 자

회사손실의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E & P라 함은 세무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결이탈 또는 

연결해체를 대비하여 각 구성법인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연결세액의 배분에 관한 규정은 각 구성법인의 E & P를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Ⅳ. 연결과세소득

1. 연결과세소득의 계산구조

연결과세소득(consolidated taxable income)은 연결납세집단의 

각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separate taxable income)140)의 합계

액에 조정하여야 할 항목을 가감조정하여 산정한다. 연결과세소득

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정하여야 할 항목은 연결기준으로 재계산되

는 항목과 그 이외의 수정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연결재계산항목

개별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감조정하였던 항목을 제거하

고 연결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가감조정하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

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141).

① 결손금공제(net operating loss deduction)

② 자본손익(capital gains and losses)

③ 사업용자산처분손익(§1231 gains and losses)

④ 자선기부금공제(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

⑤ 폐지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구교역법인공제(Western 

Hemisphere trade deduction)

⑥ 수입배당공제

140) 각 구성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할 경우 세법에 따라 산정되는 과세소

득을 말한다.

141) Reg. §1.1502-11, §1.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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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급배당공제

나. 연결수정항목

연결재계산항목 이외에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구

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의 합계액에서 가감조정되는 항목에는 다음

과 같은 것이 있다142).

①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또는 인식(Reg. §1.1502-13)

② 내포손실의 공제제한(Reg. §1.1502-15)

③ 탐광비 한도초과 불공제(Reg. §1.1502-16)

④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Reg. §1.1502-17)

⑤ 재고수정(Reg. §1.1502-18)143)

⑥ 초과손실계정으로 인하여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Reg. §

1.1502-19)

⑦ 기초가액 및 E & P와 관련한 수정(Reg. §§1.1502-31∼33)

⑧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감모상각의 한도초과 불공제(Reg. §

1.1502-44)

⑨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손한도초과 불공제(Reg. §1.1502-42)

⑩ 자회사 주식의 처분 또는 연결납세집단의 이탈에 대한 손실의 

불인정 또는 기초가액의 감액(Reg. §1.1502-20)

⑪ 구성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의 제한(Reg. §

1.1502-11(b))

142) Reg. §1.1502-12.

143) 1995년 7월 12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Reg. §1.1502-1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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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연결과세소득의 계산구조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의 합계

± 개별과세소득산정시 적용하였던 연결재계산항목의 제거

± 연결수정항목

＝ 수정된 개별과세소득(Reg. §1.1502-12)

± 연결재계산항목

＝ 연결과세소득(Reg. §1.1502-11)

 

2. 결손금

가. 연결결손금공제

1) 의의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적용할 연결결손금공제(the consolidated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CNOL deduction)는 다음에 해당하

는 결손금의 이월공제액과 소급공제액의 합계이다144).

① 연결납세집단의 결손금

②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성법인의 결손금

2) 연결납세 사업연도로의 이월 및 소급

연결결손금의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는 개별 법인의 결손금공제

에 관한 IRC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결손금은 과거 2년간의 소득에

144) Reg. §1.1502-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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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급공제되거나, 향후 20년간의 소득에서 이월공제된다145). 연

결납세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결손

금을 먼저 공제하고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금액에 비

례하여 안분공제된다146).

3) 개별납세 사업연도로의 이월 및 소급

가) 원칙

연결결손금을 구성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 또는 소급

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연결결손금 중 당해 구성법인의 사업과 관

련하여 발생한 금액(amount of CNOL attributable to a member)

을 당해 법인에게 배분하여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구성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결결손금’이라 

함은 연결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구성법인의 개별결

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47). 따라서 연결결손

금은 연결납세집단의 입장에서는 단일 금액으로 관리되지만 연결

이탈 또는 개별납세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구성법인별 귀속액이 별

도로 관리된다. 즉 연결결손금 중 구성법인별 귀속액으로서 연결납

세집단이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 또는 

소급하여 공제될 수 있다.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 또는 소급공제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연결납세 사업연도(an equivalent consolidated return year)148) 및 

145) IRC §172(b)(1)(A).

146) Reg. §1.1502-21(b)(1).

147) Reg. §1.1502-21(b)(2)(iv).

148) 동등한 사업연도(equivalent taxable years)라 함은 연결결손금이 발

생한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전후로 세어서 동일한 숫자관계에 있는 사

업연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결손이 발생한 연결납세 사업연도로부터 

3번째 이전의 구성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와 결손이 발생한 연결납



104

그 이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동등한 연결납세 사업

연도 및 그 이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49).

나) 연결납세집단을 이탈하는 사업연도

구성법인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도중에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

하는 경우에는 연결결손금의 잔액 중 당해 구성법인의 사업과 관련

하여 발생한 금액은 우선적으로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공제하고 잔

액이 당해 법인의 최초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된다150).

다) 자손원칙(offspring rule)

법인의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특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었

던 경우 당해 구성법인의 사업과 관련되는 연결결손금의 금액은 당

해 구성법인이 설립하기 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소급되어 공제

될 수 있다. 또한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공통의 모회사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소급공제된다151).

① 공통의 모회사가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인 경우

② 결손금이 소급공제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다른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인 경우 

예를 들어 제1차 연도에 A씨는 P와 T를 설립하여 각각 개별납

세신고를 하였다고 하자. 또한 제2차 연도 3월에 P는 S를 설립하고 

P와 S는 연결납세신고를 하였고 제3차 연도초에 P는 T의 주식을 

A씨로부터 취득하여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P

세 사업연도로부터 3번째 이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는 동등한 사업연

도이다(Reg. §1.1502-21(b)(2)(iii).

149) Reg. §1.1502-21(b)(2)(i).

150) Reg. §1.1502-21(b)(2)(ii)(A).

151) Reg. §1.1502-21(b)(2)(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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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T의 취득은 IRC §382의 지분변동152)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P 연결납세집단은 제3차 연도에 연결결손금 $1,100이 발생하

였으며 이를 개별결손금에 비례하여 배분하면 P에 $200, S에 

$300, T에 $600이 배분된다고 가정한다.

위의 사례에서 제3차 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 $1,100 중 P와 

S에게 배분되는 $500은 제1차 연도의 P의 개별과세소득에서 소급

공제된다. S는 제1차 연도에는 설립되기 전이지만 자손원칙에 따라 

공제될 수 있다. 만약 제1차 연도에 $500의 전액이 공제될 수 없다

면 제2차 연도의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에서 소급공제된

다. 한편 T에게 배분된 연결결손금 $600은 제1차 연도의 T의 개별

과세소득에서 소급공제되고 전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면 제2차 연도

의 T의 개별과세소득에서 소급공제된다153).

4) 소급공제의 포기

연결납세집단은 소급공제를 포기할 수 있으며 한번 포기하면 이

를 취소할 수 없다. 소급공제의 포기는 구성법인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며 결손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공통의 모회사의 서명에 의

하여 연결납세집단 전체에 적용한다154).

152) 제Ⅶ장에서 별도로 설명할 것임.

153) Reg. §1.1502-21(b)(2)(v) Ex.1.

154) Reg. §1.1502-21(b)(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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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납세제한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제한

1) 개별납세제한연도

가) 의의

개별납세제한연도(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 SRLY)라 함

은 구성법인(a member) 또는 구성법인에게 자산을 양도 또는 분

배한 법인(a predecessor of a member)155)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를 

말한다156). SRLY제도는 결손금의 공제 또는 이월세액공제의 적용 

등을 목적으로 결손기업을 취득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규

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결납세규칙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SRLY는 그 중 하나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내포손실공제 제한, 모회사의 지분변동에 

따른 규제, 역취득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나) 예외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지 아니함에 따른 개별납세 

사업연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SRLY로 보지 아니한다157).

① 조세특성(tax attribute)158)이 이월 또는 소급되는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공통의 모회사인 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역취득의 

155)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구성법인에게 자산을 양도 또는 분배

한 법인을 말한다(Reg. §1.1502-1(f)(4)).

     ① 청산에 따른 분배, 피합병, 주식과 자산의 교환 등을 통하여 이월

결손금 등이 자산을 양수한 법인에게 승계(IRC §381(a))되는 경우

     ② 자산을 양수 또는 분배받는 법인의 당해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 

양도 또는 분배하는 법인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자산의 

기초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 한함)

156) Reg. §1.1501-1(f)(1).

157) Reg. §1.1501-1(f)(2).

158) 이월결손금, 미사용 이월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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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제외)

② 개별납세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

인이었던 법인의 당해 개별납세 사업연도

③ 자산을 구성법인에게 양도 또는 분배한 법인이 개별납세 사업

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개별납세 사업연도

다) 역취득

역취득의 경우 제1차 법인과 그의 자회사의 역취득일 이전에 종

료하는 모든 사업연도는 SRLY로 보며 제2차 법인과 그의 자회사

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는 역취득 직전에 SRLY에 해당되지 않았다

면 SRLY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P가 T에게 합병되고 합병 직전에 P의 주주였던 법인

이 T주식의 시가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T 또는 

T의 자회사의 합병전 결손은 SRLY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와는 

반대로 P 또는 P의 자회사의 합병전 결손159)은 SRLY가 아닌 연

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160).

2) SRLY에 대한 결손금공제의 제한

가) 일반원칙

특정 구성법인의 SRLY에 발생한 결손금의 소급 또는 이월공제

의 누적액은 당해 구성법인의 손익만에 의하여 계산한 연결과세소

득의 누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159) P의 자회사의 합병전 결손의 경우에는 P의 자회사가 당해 개별납세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걸쳐 P를 공통의 모회사로 하고 연결납세를 

선택하지 아니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경우에 한한다.

160) Reg. §1.1501-1(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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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한다161).

① 연결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

②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집단이 실제로 포함시킨 당해 

구성법인의 손비(자본손실 포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연결납세 사업연도는 당해 구성법인이 계속적으로 연결납세

에 포함되는 사업연도(결손이 이월되거나 소급되는 사업연도 포

함)만을 말한다. 다만, 이월공제에 있어서 결손이 이월되는 사업연

도 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소급공제에 있어서 결손이 발생한 사

업연도 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④ 내포손실의 공제배제16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SRLY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결손

결손이 SRLY에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결손이 내포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되는 결손은 

SRLY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163).

다) 사례

(1) SRLY 공제한도의 산정사례164)

P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제1차 연도에 T를 설립하였으며 당해 

연도에 T는 차기로 이월될 $100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제2차 연

도초에 P는 T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

성법인이 되었다. 제2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은 

연결결손금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300이며 T의 손익만으로 연결

161) Reg. §1.1501-21(c)(1)(i).

162) Reg. §1.1502-15.

163) Reg. §1.1501-21(c)(1)(ii).

164) Reg. §1.1501-21(c)(1)(iii)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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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을 계산한다면 $70이다.

이 사례에서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T의 결손 $100은 SRLY

에 발생한 것이다. P에 의한 T의 취득은 IRC §382(g)의 지분변동

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결손 $100은 SRLY 제한의 대상이 된다. 

제2차 연도의 SRLY 공제한도는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

소득인 $70이다. 따라서 결손 중에서 $70이 제2차 연도에 연결결

손금으로서 공제된다.

위의 사례에서 제2차 연도에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

득(연결결손금 공제전)이 $370의 결손이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RLY 공제한도는 ‘0’이므로 제1차 연도

에 발생한 T의 결손 $100은 제2차 연도에 공제될 수 없다. 또한 제

3차 연도에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연결결손금 공제

전)이 $37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제3차 연도로의 이월공제는 

계속 제한된다. 왜냐하면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의 

누적액이 양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이월공제의 사례165)

제1차 연도에 A씨는 P를 설립하였으며 당해 연도에 P는 차기로 

이월될 $40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제2차 연도에 P는 소득이 없

었으며 A씨가 소유하는 T는 차기로 이월될 결손 $50이 발생하였

다. 제3차 연도 중 P는 A씨로부터 T의 주식을 취득하여 관계회사

집단이 형성되었다. 제3차 연도에 P와 T는 각각 $120과 $60의 결

손이 발생하였으며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 P 연결납세집단은 제4

차 연도부터 연결납세신고를 하며, $160의 연결과세소득(연결결

손금 공제전)이 계산되었다. 이 경우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

과세소득은 $70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5) Reg. §1.1501-21(c)(1)(iii)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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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우선 P의 제1차, 제2차, 제3차 연도는 P가 공통의 모

회사이므로 SRLY가 아니다. 따라서 제1차 연도에 발생한 $40의 

결손과 제3차 연도에 발생한 $120의 결손은 SRLY의 제한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차 연도에 발생한 결손이 제4차 연도의 

연결과세소득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고 연결과세소득 중 잔존액 

$120은 다른 이월공제의 대상이 된다.

T의 제2차 및 제3차 연도는 SRLY에 해당한다. P에 의한 T의 취

득은 IRC §382(g)의 지분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제2차 연도에 발생

한 결손 $50과 제3차 연도에 발생한 결손 $60은 SRLY 제한의 대

상이 된다. 제4차 연도의 SRLY 공제한도는 $70이며 제2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 $50은 제4차 연도의 연결결손금으로 공제된다. 

이에 따라 앞서의 연결과세소득 중 잔존액 $120은 제2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 $50의 공제로 $70이 되며 다른 이월공제의 대상

이 된다.

P와 T는 동일한 사업연도(제3차 연도)에 합계 $180에 달하는 

결손(제4차 연도로 이월될 것)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동일한 사업

연도에 둘 이상의 구성법인에게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결손

금에 비례안분하여 공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그런데 P 연결

납세집단은 제4차 연도의 SRLY 공제한도인 $70 중 제2차 연도의 

T의 결손 $50166)만큼 감소되었으므로 제3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 $60 중 $20 이상은 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제4차 연도에 연

제1차 연도

(개별납세)

제2차 연도

(개별납세)

제3차 연도

(개별납세)

제4차 연도

(연결납세)

 P $(40) $0 $(120) $90

 T 0 (50) (60) 70

연결과세소득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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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결손금으로서 공제될 제3차 연도의 결손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

다.

P의 결손 = $120/($120 + $20) × $70 = $60

T의 결손 = $ 20/($120 + $20) × $70 = $10

제3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 $10의 공제는 T의 결손잔액을 

$10로 감소시킨다. 즉 당초 SRLY 공제한도는 $70이었는데 제2

차 연도 T의 결손 $50과 제3차 연도 T의 결손 $10이 연결결손금

으로 제4차 연도에 공제됨에 따라 제3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잔

액은 $10로 감소하는 것이다.

P의 제3차 연도 결손 중 미사용액 $60과 T의 제3차 연도 결손 

중 미사용액 $50은 제5차 연도로 이월된다. 만약 제5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연결결손금 공제전)이 $90이고 T

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이 $4의 결손이라고 가정하면 

제5차 연도의 연결결손금공제는 다음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66이 된다.

제3차 연도에 발생한 P의 결손잔액 $60의 전액 $60

제3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잔액 $10 중 

SRLY 한도내 금액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의 누적액    $66

  제4차 연도에 연결납세집단이 실제로 공제한 

  T의 SRLY 결손    ($60) $6

제5차 연도 연결결손금공제 $66

166) 이미 제4차 연도의 연결결손금으로 공제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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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급공제의 사례167)

P는 S와 T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P 연결납세집단의 구

성법인들은 제1차, 제2차, 제3차 연도의 연결과세소득에 다음과 같

이 기여하였다.

제1차 연도 제2차 연도 제3차 연도 합   계

 P $100 $60 $80 $240

S 20 20 30 70

T 30 10 (50) (10)

연결과세소득 $150 $90 $60 $300

P는 제4차 연도초에 T의 주식 전부를 A씨에게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제4차 연도에 T는 개별납세신고를 하였으며 $30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이 사례에서 T의 제4차 연도는 SRLY이며 T의 제4차 연도 결손 

$30을 P 연결납세집단의 제1차, 제2차, 제3차 연도로 소급공제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

소득은 T의 손익($30의 결손은 고려하지 아니함)만으로 제4차 연

도까지 누적적으로 계산한다면 양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30의 

결손은 T의 제5차 연도 이후로 이월된다.

(4) 내포손실을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사례168)

P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제1차 연도에 $300을 출자하여 T를 

설립하였고 T는 당해 연도에 $100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제2차 연

167) Reg. §1.1501-21(c)(1)(iii) Ex.3.

168) Reg. §1.1501-21(c)(1)(iii) E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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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 T의 자산가치는 $100 감소하였다. 제3차 연도초에 P는 A씨

로부터 IRC §382(g)의 지분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통하여 

T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으며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당해 취득당시 T는 $100의 미실현 내포손실이 있었으며 

제3차 연도초에 T가 당해 미실현손실을 통상손실로 인식하였다.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들은 제3차 연도 및 제4차 연도의 연결과

세소득(미실현손실에 대한 T의 인식 및 연결결손금 공제전)에 다

음과 같이 기여하였다.

제3차 연도 제4차 연도 합   계

 P연결납세집단(T제외) $100 $100 $200

T 60 40 100

연결과세소득 $160 $140 $300

이 사례에서 제3차 연도에 발생한 T의 통상손실 $100은 SRLY 

제한의 대상이 되는 내포손실에 해당한다. 이 경우 내포손실은 

SRLY 공제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만 이월결손금으로 보며, 그 이

외의 경우에는 제3차 연도에 발생한 손실로 본다. 따라서 제1차 연

도에서 이월된 T의 결손 $100이 공제되기 전에 $60의 내포손실

이 공제된다.

SRLY 한도를 초과하여 제3차 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하는 내포손

실의 잔액 $40은 제3차 연도에 발생한 결손으로 간주되고 이와 관

련하여 제3차 연도는 SRLY로 보기 때문에 당해 $40은 다른 연도로 

이월되며 SRLY 제한의 대상이 된다. 제4차 연도의 SRLY 공제한도

는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제3차 연도 및 제4차 연도의 P연결납세

집단의 연결과세소득 누적액(연결결손금 공제전)인 $1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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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에서 제3차 연도에 연결납세집단이 사용한 T의 내포손실 $60

을 차감한 잔액 $40이 된다. 제4차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

금은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T의 결손 $100과 제3차 연도에 발생

한 것으로 보는 결손 $40이며 선발생 선공제의 원칙에 따라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T의 결손 $100 중 $40이 제4차 연도의 연결결

손금으로서 공제된다.

3) SRLY 제한의 하위집단별 적용(subgroup limitation)

SRLY 하위집단169)이 있는 경우 결손금의 소급공제 또는 이월

공제에 대한 SRLY 제한규정은 개별법인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SRLY 하위집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연결과세소득에 기여

한 금액 및 SRLY에 발생한 결손의 이월 및 소급액으로서 공제되

는 연결결손금은 SRLY 하위집단에 속하는 법인들의 손익을 합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170).

결손법인이 SRLY 하위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SRLY 결손의 잔존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171).

169) 연결납세집단이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모회사를 취득함에 따라 그 다

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새로이 구성법인으로 된 경우 그 취득

된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들을 말한다.

170) Reg. §1.1501-21(c)(2).

171) Reg. §1.1501-21(c)(2)(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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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LY 하위집단이 사용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의 누적액

   

   하위집단을 이탈하는 법인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을 당시에 가졌던 이월결손금

×

SRLY 하위집단의 구성법인들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을 당시에 가졌던 이월결손금의 합계액

가) SRLY 하위집단의 구성사례172)

(1) 사실관계

A씨는 P, S, T, M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P와 M은 각각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이다. 제1차 연도 중 P는 $50의 결

손이 발생하였다. 제2차 연도초에 P는 S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여 S

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으며 그 당시 S가 보유하는 

자산의 기초가액 합계액은 자산의 시가총액보다 $70 더 큰 금액이

었다. 제3차 연도초에 P는 T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여 T는 P 연결

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으며 그 당시 T는 이월결손금 $60을 

가지고 있었다. 제4차 연도 중 내포이익이 있는 자산을 출자하는 방

식으로 S는 S1을 설립하고 T는 T1을 설립하여 S1과 T1은 P 연결

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제7차 연도중 M은 P의 모든 주식

을 취득함에 따라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들은 M 연결납세집

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P의 이월결손금 $50과 T의 이월결손금 

$60이 M 연결납세집단의 제7차 연도로 이월되며 S의 자산에 대한 

시가와 기초가액은 S가 종전의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이래 변동하지 아니하였다.

172) Reg. §1.1501-21(c)(2)(viii)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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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 연결납세집단에서의 P의 이월결손금($50)

P 연결납세집단에서의 P의 이월결손금 $50은 공통의 모회사 것

이기 때문에 SRLY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결손금

공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M 연결납세집단에서의 P의 이월결손금($50)

M 연결납세집단에서의 P의 이월결손금 $50은 SRLY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손금공제의 제한이 적용된다. 당해 결손과 

관련한 SRLY 하위집단은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P, S, 

T, S1, T1으로 구성된다.

(4) P 연결납세집단에서의 S의 미실현손실($70)

P 연결납세집단에서의 S의 미실현손실 $70은 S가 P 연결납세

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후 5년내 인식된다면 내포손실공제의 제한

이 적용된다. S가 P 연결납세집단에 속하기 전 60월간 P, T, T1과 

관계회사집단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P, T, T1은 P 연결납세집

단에서 S의 미실현손실과 관련한 SRLY 하위집단에 포함될 수 없

다. S의 자산을 승계한 법인으로서 S1은 S와 함께 하위집단으로서 

P 연결납세집단에 포함된다. 또한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당시 SRLY 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인 S가 S1의 모든 주식을 소유

하기 때문에 S1의 소득은 내포손실에 의하여 공제될 수 있는 P 연

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5) M 연결납세집단에서의 S의 미실현손실($70)

M 연결납세집단에서의 S의 미실현손실 $70은 S가 M 연결납세

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후 5년내 인식된다면 내포손실공제의 제한

이 적용된다. S가 M 연결납세집단에 속하기 전 S는 60월간 P(T, 

T1은 아님)와 관계회사집단을 형성하였고 S1은 S의 자산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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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인이다. 따라서 S의 미실현손실과 관련하여 S, S1, P는 제7차 

연도에 M 연결납세집단의 하위집단을 형성한다. 

(6) P 연결납세집단에서의 T의 이월결손금($60)

P 연결납세집단에서의 T의 이월결손금 $60은 SRLY에 발생한 

것으로 결손금공제의 제한이 적용된다. P, S, S1은 T의 결손이 발

생할 당시 T가 속했던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아니다. 따라서 

P, S, S1은 P 연결납세집단에서 T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SRLY 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이 아니다. T의 자산을 승계한 법인으

로서 T1은 P 연결납세집단에서 T와 함께 SRLY 하위집단을 구성

한다. 

(7) M 연결납세집단에서의 T의 이월결손금($60)

M 연결납세집단에서의 T의 이월결손금 $60은 SRLY에 발생한 

것으로 결손금공제의 제한이 적용된다. T와 T1은 이월결손금과 관

련하여 SRLY 하위집단의 유일한 구성법인이 된다. 

나) SRLY 한도의 하위집단별 적용사례173)

(1) 사실관계

A씨는 P, S, T, M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P와 M은 각각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이다. 제2차 연도에 P는 A씨로부터 

S와 T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여 S와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

인이 되었다. 제3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은 P로부터 발생한 연결

결손금 $45을 가지게 되었다. 제4차 연도초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M은 P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종전의 P 연

173) Reg. §1.1501-21(c)(2)(viii)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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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들은 M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2) SRLY 하위집단

결손이 발생한 P의 사업연도인 제3차 연도는 M 연결납세집단에 

대하여 SRLY에 해당한다. 그러나 P, S, T는 제3차 연도가 P 연결

납세집단에 대하여 SRLY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3차 연도의 

결손과 관련하여 SRLY 하위집단을 구성한다. P의 결손은 M 연결

납세집단의 제4차 연도로 이월되며 하위집단을 기준으로 SRLY 제

한이 적용된다.

(3) 제4차 연도의 SRLY 하위집단 공제한도

제4차 연도에 M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제4차 연도의 연

결결손금공제를 고려하기 전의 금액)은 $10이며 SRLY 하위집단

(P, S,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다면 $45이라고 할 때 제3차 연도

로부터 이월된 P의 결손에 대한 SRLY 하위집단 공제한도는 $45

이 된다. 그러나 M 연결납세집단은 제4차 연도의 연결과세소득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4차 연도의 연결결손금공제는 $10이 된

다.

(4) 제5차 연도의 SRLY 하위집단 공제한도

제5차 연도에 M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제5차 연도의 연

결결손금공제를 고려하기 전의 금액)은 $100이며 SRLY 하위집단

(P, S, T)은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SRLY 하위

집단의 구성법인이 제5차 연도에 $100의 연결과세소득에 기여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SRLY 하위집단 공제한도는 $35(제4차 연

도와 제5차 연도의 SRLY 하위집단의 연결과세소득의 합계인 $45

에서 제4차 연도에 M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된 이월

결손금 $10을 차감한 잔액)이 된다. 따라서 제5차 연도의 연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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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공제는 $35이 된다.

4) 지분변동후 결손금공제

연결결손금공제에 관하여 연결납세규칙의 규정과 IRC §382(지

분변동후 결손금공제의 제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결납

세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74).

다. 이중거주법인의 결손금공제 제한

1) 개요

가) 연결과세소득에서의 공제 제한

이중거주법인의 결손(dual consolidated loss)은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175). 이 

규정은 당해 결손이 외국의 세법에 따라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

제되었는지의 여부 또는 외국에서 당해 결손과 공제된 소득이 미국

에서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한다. 여기에서 이중

거주법인(dual resident corporation)이라 함은 내국법인으로서 외

국에서도 무제한 납세의무자176)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또한 내국법인의 별도 사업부(separate unit)177)로서 외국에서 

무제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에서 발생한 결손

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부가 당해 내국법인의 100% 자회사인 것으

로 보고 결손금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174) Reg. §1.1501-21(g).

175) Reg. §1.1503-2(b)(1).

176) 당해 외국에서 국내원천소득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

되는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177) 외국지점, 공동사업의 지분 또는 신탁의 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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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계받은 법인의 소득에서의 공제 제한

이중거주법인의 결손은 당해 이중거주법인의 조세특성을 승

계178)받은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 또한 내국법인의 

이중거주사업부에서 발생한 결손은 당해 사업부의 폐지, 청산, 매각 

기타 처분후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중거주법인이 IRC §381에 따라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이전하였고 

그 자산을 이전받은 법인이 자산을 이전하는 이중거주법인과 동일

한 외국에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중거주법인이거나 자산을 이전

하는 이중거주법인의 사업을 별도의 사업부로서 영위하는 내국법

인인 경우에는 자산을 이전받는 이중과세법인 또는 사업부의 소득

에서 자산을 이전하는 이중거주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

다. 또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IRC §381에 따라 사업부

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에 당해 사업부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당

해 사업부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179).

2) 사례180)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P는 내국법인인 DRC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

며 P와 DRC는 미국세법에 따라 연결납세신고를 한다. DRC는 W

국에서 경영되고 지배되며, W국은 경영 또는 지배 여부를 기준으

로 무제한납세의무 여부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DRC는 이중거주법

인에 해당한다. 제1차 연도부터 제3차 연도까지 DRC는 결손이 발

생하였다. 제3차 연도말에 DRC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폐업하였

으며 잔여재산을 P에게 분배하고 청산하였다. 

178) IRC §381.

179) Reg. §1.1503-2(b)(2).

180) Reg. §1.1503-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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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제1차 연도부터 제3차 연도의 DRC의 결손은 연결과세소득을 산

정함에 있어서 P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 DRC가 이중거주법인

이 아니라면 DRC가 청산한 후 이월결손금은 IRC §381에 따라 P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

나 만약 DRC가 자산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P에게 자산을 분배하고 

청산하였으며 P가 DRC의 사업을 별도의 사업부로 영위하고 있다

면 DRC의 결손은 당해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P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3. 자본손익 및 사업용자산 처분손익

가. 자본손익

1) 자본이득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 구성법인의 자본이득(capital gain)과 관련

한 항목181)은 개별법인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결납세집단 전체

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특정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연결자본이득

순이익(consolidated capital gain net income)은 다음의 항목을 가

감하여 산정한다182).

① 구성법인들의 자본자산(capital assets)의 판매 또는 교환손익

② 사업용자산(IRC §1231 assets)의 연결순처분이익

③ 순자본손실의 이월 또는 소급공제

181) 자본이득순이익(capital gain net income), 순장기자본이득(net long-term 

capital gain), 순자본이득(net capital gain)을 포함한다.

182) Reg. §1.1501-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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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자본손실의 이월 및 소급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 구성법인의 순자본손실(순단기자본손실 

포함)은 개별법인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결납세집단 전체를 기

준으로 산정하며 연결순자본손실은 연결납세 사업연도 또는 개별

납세 사업연도(당해 손실을 배분한 후)로 이월 또는 소급된다183). 

이 경우 순자본손실은 과거 3년간의 순자본이득에서 소급공제되거

나, 향후 5년간의 순자본이득에서 이월공제된다184). 또한 순자본손

실의 이월 및 소급공제에 관하여는 결손금의 이월 및 공제와 유사

한 제한(SRLY 제한 포함)이 적용된다185).

나. 사업용자산의 처분손익

1) 연결납세집단을 기준으로 산정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 구성법인의 사업용자산의 처분손익(net 

§1231 gain or loss)은 개별법인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결납세

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86). 사업용자산 순처분이익은 자

본손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산하며 사업용자산 순처분손실은 당

해 사업연도의 통상손실로 본다.

183) Reg. §1.1501-22(b).

184) IRC §1212(a)(1)(A) & (B).

185) Reg. §1.1501-22(c).

186) Reg. §1.1501-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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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187)

가) 사실관계

제1차 연도에 T는 $20의 순자본손실이 발생하였다. 제2차 연도

초에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T의 자본손실은 SRLY 제한의 대상이 된다. 제2차 연도 중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별 연결과세소득에의 기여(T의 순자본

손실 이월액을 고려하기 전)는 다음과 같다.

나) 세무상 처리

IRC §1231에 의하면 특정 사업연도의 사업용자산처분손실이 사

업용자산처분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처분손익은 통상손익으로 

간주된다. P 연결납세집단의 사업용자산처분손실 $60이 사업용자

산처분이익 $30을 초과하므로 순액 $30은 통상손실로 본다. T의  

순사업용자산처분이익은 P 연결납세집단의 순사업용자산처분손실

과 상계되어 순사업용자산처분손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T의 

순사업용자산처분이익 $30은 연결자본손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통상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T의 손익만으로 산정한 연결

187) Reg. §1.1501-23(b).

P T

제1차연도(SRLY)
통상손익 - -

자본손익 - (20)

제2차 연도
통상손익 10 20

자본손익 70 0

순사업용자산처분손익 (6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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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본이득은 $0이 되며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T의 자본손실

은 제2차 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다.

4. 기타 연결기준공제

가. 자선기부금공제

1) 연결공제액의 산정

자선기부금공제는 구성법인이 개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한다. 연결자선기부금공제

(consolidated 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188).

① 구성법인에게 개별적으로 허용되는 자선기부금공제189)의 합

계

② 수정연결과세소득190)의 5%.

2) 한도초과액의 이월

연결납세집단의 연결자선기부금 한도초과액과 구성법인의 개별

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선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른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연결자선기부금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188) Reg. §1.1502-24(a).

189) IRC §170에서 규정하는 자선기부금으로 하되 자선기부금 한도(법인

과세소득의 10%, IRC §170(b)(2) & (3))의 초과 및 연결자선기부

금의 이월공제를 고려하기 전의 금액으로 한다.

190) 수정연결과세소득이라 함은 자선기부금공제, 수입배당공제, 지급배당

공제, 연결결손금 소급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의 연결과세소득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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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배당공제

1) 연결공제액의 산정

특정 사업연도의 수입배당공제는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한다. 연

결수입배당공제는 다음의 ‘가)’와 ‘나)’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

다. 단, 연결순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중 ‘가)’의 금액으로 한

다191).

가) 구성법인에게 개별적으로 허용되는 수입배당공제의 합계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한다192).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예

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배당액의 70%를 소득에서 공제한

다. 

② 소규모사업투자법(the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에 의한 소규모사업투자회사가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당해 

배당액의 10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③ 내국법인의 적격배당에 대하여는 당해 배당액의 100%를 소

득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적격배당(qualifying dividends)이라 함은 

배당을 받는 법인이 배당일 현재 배당하는 법인과 동일한 관계회사

집단의 구성법인이고 당해 배당이 배당하는 법인의 E & P 중에서 

지급되는 배당을 말한다.

④ 다른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는 당해 배당액

의 8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191) Reg. §1.1502-26(a)(1).

192) IRC §§243, 244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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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지급배당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는 배당액 중 당해 지급배당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70% 또는 8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⑥ 외국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액 중 미국내 원천소득 해당부분에 

대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나) 연결과세소득의 85%

연결과세소득에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여기에서 연결

과세소득이라 함은 연결결손금공제, 연결지급배당공제, 연결수입배

당공제, 연결순자본손실의 소급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수정

연결과세소득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구성법인 중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금융기관(thrift 

institution)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수입배당공제액을 계산함에 있

어서 다음 중 ‘①’의 금액에 ‘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다193).

① 구성법인 중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이 5% 이상을 보유하는 

다른 구성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과 관련하여 산정한 수입배당공

제액

② 당해 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대손율194)

193) Reg. §1.1502-26(a)(3) & (4).

194) IRC §59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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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배당

연결수입배당공제는 구성법인간의 배당으로서 연결소득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95).

다. 지급배당공제

지급배당공제(§247 deduction)는 공익법인이 지급한 우선주배

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연결기준으로 재계산된다. 연결지급

배당공제는 구성법인인 공익법인이 비구성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의 

합계와 당해 공익법인의 과세소득의 합계 중 적은 금액에 지급배당

공제율19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결수입배당공

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성법인간의 배당에 대하여는 지급배당공제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97).

5. 내포손실

가. 개요

내포손실은 공통의 모회사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IRC §382(지분

변동후 내포손실공제의 제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

금과 마찬가지로 SRLY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내포손실은 실제

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SRLY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

니하고 SRLY에 발생한 가상의 이월결손금으로 본다. 내포손실은 

195) Reg. §1.1502-26(b).

196) 14%를 최고 법인세율로 나눈 비율.

197) Reg. §1.1502-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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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로서 허용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결손금의 이월 및 소급공제가 

적용되기 전에 연결과세소득과 상계된다. 그러나 내포손실 중 손비

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으로 보며 그 인식되는 사업연도는 SRLY로 취급된다198). 

나. 정의

1) 내포손실

법인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199)이 되는 날에 순미실현 내포

손실200)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내포손실이 자산의 처분으로 인

하여 인식된 내포손실에 해당하는 경우 SRLY 제한의 적용하에 공

제될 수 있다201). 

2) 미실현 내포손실

미실현 내포손실(net unrealized built-in loss)이라 함은 구성법인

이 되기 직전에 자산의 시가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정기초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미실현 내포손실이 자산의 시

가총액의 15%와 $10,000,000 중 적은 금액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또한 자산 중 현금, 현금대용항목 및 시가가 수정기초가액과 

사실상 다르지 않은 시장성있는 유가증권(marketable securities)에

서는 미실현 내포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2).

198) Reg. §1.1501-15(a).

199)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인지는 고려하지 아니함.

200) 미실현 내포손실에서 미실현 내포이익을 차감한 잔액.

201) Reg. §1.1501-15(b)(1).

202) IRC §382(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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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된 내포손실

인식된 내포손실(recognized built-in loss)이라 함은 인식기간

(recognition period)내에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인식한 손실을 

말한다. 이 경우 인식기간은 지분변동후 5년내의 기간을 말하며 다

음에 해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3).

① 지분변동 직전에 내포손실을 가진 법인 이외의 법인이 소유하

는 자산의 처분손실

② 지분변동일 현재의 미실현 내포손실을 초과하는 처분손실

다. 하위집단의 내포손실

1) 내포손실공제 제한의 하위집단별 적용

내포손실공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결손금공제에서와 같이 하

위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위집단별로 적용한다204).

2) 하위집단의 구성법인

하위집단은 당해 손실을 인식하는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종료하는 60월의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관계회사였던 

구성법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구성법인은 결손을 인식한 법인과 관

계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까지 하위집단의 구성법인으로 잔존

하게 된다205).

203) IRC §382(h)(2)

204) Reg. §1.1501-15(c)(1).

205) Reg. §1.1501-15(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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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통의 모회사에 의하여 인식되는 내포손실

관계회사집단이 형성되는 때 공통의 모회사에 의하여 보유되는 

자산에 대하여 인식되는 처분손실은 내포손실공제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통의 모회사가 될 법인이 관계회사집

단을 형성하기 전에 이를 예견하고 미실현 내포손실이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6).

마. 사례

1) 인식된 내포손실의 결정사례207)

가) 사실관계

A씨는 P와 T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T는 2개의 상각자

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산 1은 $55의 미실현손실(기초가액 $75, 

시가 $20)을 가지고 있고 자산 2는 $20의 미실현이익(기초가액 

$30, 시가 $50)을 가지고 있다. 제1차 연도 중 P는 A씨로부터 T

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나) 내포손실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때 $35(=$55―$20)

의 순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지며 이 금액은 내포손실로 인정되기 위

한 최저금액을 초과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T의 미실현손실 $55

은 5년의 인식기간내 인식된다면 내포손실로 취급되며 SRLY 제한

의 대상이 된다.

206) Reg. §1.1501-15(f).

207) Reg. §1.1502-15(d)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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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RLY 한도의 계산사례208)

가) 사실관계

A씨는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P의 모든 주식을 소유

하고 있다. 제1차 연도에 A씨는 $300을 출자하여 T를 설립하였고 

T는 $100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제2차 연도중 T의 자산가치는 

$100 감소하였다. 제3차 연도초에 P는 A씨로부터 T의 모든 주식

을 취득하였으며 T는 $100의 순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진 P 연결납

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100은 순미실현 내포손실의 최저금

액(threshold requirement)을 초과한다고 가정한다. 제3차 연도중 

미실현 내포손실을 $100의 통상손실로 인식하였다. P 연결납세집

단의 구성법인들은 제3차 연도 및 제4차 연도의 연결과세소득(미

실현 내포손실에 대한 T의 인식 및 연결결손금 공제전)에 다음과 

같이 기여하였다.

 

제3차 연도 제4차 연도 합   계

 P연결납세집단(T제외) $100 $100 $200

T 60 40 100

연결과세소득 $160 $140 $300

나) 내포손실의 공제

제3차 연도에 T가 인식한 통상손실 $100은 내포손실에 해당하

며 SRLY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으로 간주된다.

제3차 연도에 T의 내포손실 $100과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 $100의 공제는 T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P 연결납세집단의 

208) Reg. §1.1502-15(d) E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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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연도 연결과세소득 $60로 제한된다. 즉 제3차 연도의 SRLY 

공제한도는 $60이다.

$100의 내포손실은 SRLY 공제한도를 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당

해 연도의 손실로 본다. 따라서 내포손실은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

된 결손금에 앞서서 공제된다. 그러나 내포손실($100)이 SRLY 

공제한도($60)를 초과하기 때문에 제1차 연도로부터의 이월결손

금은 공제될 수 없다. $40의 미공제 내포손실은 제3차 연도에 발생

한 SRLY 결손으로 보며 다른 연도로 소급 또는 이월된다. 

6. 주식처분시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손실의 공제 제한

가. 개요

구성법인(P)이 다른 구성법인(S)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S의 

손실의 공제가 제한되며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로 소급공제되는 것

이 제한된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S의 손실을 공제하기 위하여 P

가 S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P가 주식을 

처분하기 직전까지 발생한 S의 손비는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

액을 감액시키며 이로 인하여 P에 의한 S 주식의 처분이익은 증가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손실공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S의 손실이 

주식처분이익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209).

209) Reg. §1.1502-11(b)(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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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한의 범위 및 적용

P가 S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되거나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로 소급공제되는 S의 손실은 P의 주식처분이

익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연결납세집단의 임시과세소득(또는 결

손)에 의하여 결정된다. 당해 임시결손에 상당하는 S의 손실은 연

결과세소득 계산시 공제될 수 없고 S의 개별 결손금으로 보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S의 손실 

중 실제로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만 감액조정하며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지 아니한다210).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에서는 다음을 가정한다.

① P는 사업연도의 전 기간에 걸쳐 S의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② S는 다른 구성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모든 법인의 사업연도는 역에 의한 1년이며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한다.

④ 모든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이며 법인세납부액

은 무시한다.

1) 기본사례211)

가) 사실관계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500이다. 제1차 연도에 P의 영업

소득(주식처분손익을 고려하기 전의 금액)은 $30이고 S의 영업손실

은 $80이다. P는 제1차 연도 말에 S의 주식을 $520에 처분하였다.

나) 세무상 처리

210) Reg. §1.1502-11(b)(2)(ii).

211) Reg. §1.1502-11(b)(2)(iii)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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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연결납세집단의 임시과세소득은 $50의 결손(P의 소득 $30

에서 S의 손실 $80을 차감한 잔액)이다. 따라서 S의 손실 $80 중 

$30은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고 $50은 공제될 

수 없다. 또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주식처분 직전에 

$30이 감액되어 $500에서 $47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P의 주식

처분이익은 $50이 되고 P 연결납세집단의 제1차 연도의 연결과세

소득은 $50(P의 영업이익 $30, P의 주식처분이익 $50 및 S의 영

업손실 $30을 가감한 금액)이 된다. 또한 P가 S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S는 P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게 되며 공제되지 아니한 S의 

손실 $50은 S의 개별결손금으로서 S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

된다.

2)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 사례212)

가) 사실관계

제1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은 $30이고 연결

순자본손실은 $100(P로부터 $50, S로부터 $50씩 발생하였음)이

다. 제2차 연도초에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300이다. 제2

차 연도에 P의 영업소득은 $30, 자본이득은 $20(제1차 연도의 연

결순자본손실 이월액과 P의 주식처분이익을 고려하기 전의 금액)

이며 S의 영업손실은 $100이다. 제2차 연도말에 P는 S의 주식을 

$280에 처분하였다.

나) 공제제한금액의 결정

제2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의 임시과세소득은 $70의 결손(P

의 영업소득 $30에서 S의 영업손실 $100을 차감한 잔액)이며 P

212) Reg. §1.1502-11(b)(2)(iii)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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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본이득 $20은 제1차 연도에서 이월된 연결순자본손실 중 

$20(P와 S에게 각각 $10씩 배분됨)과 상계되어 연결자본이득은 

없다. 또한 $70의 임시연결결손금 중에서 $30은 제1차 연도로 소

급공제되고 $40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따라서 제2차 연도

의 S의 영업손실 중 $40과 제1차 연도에서 이월된 연결순자본손실 

중 S에 해당되는 금액인 $40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주식의 기초가액 및 연결과세소득

S의 결손으로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제2차 연도 S의 영업손실 

$100 중 공제제한금액 $40을 차감한 잔액 $60과 제1차 연도로부

터 이월된 S의 자본손실 중 $10의 합계인 $70이다. 따라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주식처분 직전에 $70이 감액되어 

$300에서 $230로 조정되며 제2차 연도의 P의 주식처분이익은 

$50이 된다. 이에 따라 P 연결납세집단은 다음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의 결손을 제한없이 제1차 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

제하게 된다.

통상소득(ordinary income)

P $30

S(공제제한금액 $40을 제외한 금액) (60)

합계 (30)

                        연결순자본이득

P($20 + 주식처분이익 $50 - 제1차 연도의 자본손실 

이월액 $50)
20

S(제1차 연도의 이월액) ( 10) 

합 계 10 

               연결과세소득(- $30 +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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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후처리

S의 영업손실 중 제2차 연도에 공제가 제한된 $40은 제2차 연도

에 발생한 개별결손금으로 본다. 또한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S

의 자본손실 중 $40은 S의 개별 자본손실로 본다. P의 주식처분으

로 S는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게 되며 제2차 연도의 결손 중 

$40과 제1차 연도에서 이월된 자본손실 $40은 S에게 분배되고 S

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3) 주식의 일부처분 사례213)

가) 사실관계

제1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은 $100이다. P는 

S의 주식을 10주 보유하고 있으며 제2차 연도초 S의 주식 1주에 대

한 P의 기초가액은 $40이다. 제2차 연도에 P의 영업손실은 

$80(S 주식의 처분손익을 고려하기 전의 금액)이고 S의 영업손실

은 $80이다. 제2차 연도말 P는 S의 주식 2주를 1주당 $85에 매각

하였다.

나) 공제제한금액의 결정

P 연결납세집단의 제2차 연도의 임시과세소득은 $160의 결손이

다. 이 금액 중 $100은 소급공제(P와 S에 $50씩 배분됨)된다. 따

라서 공제가 제한되는 금액은 S의 손실 중 $30이다. 

다) 주식의 기초가액 및 연결과세소득

S의 주식 1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40에서 $35로 감액되며 

P는 S의 주식 2주에 대한 주식처분이익으로 $100을 인식하게 된

213) Reg. §1.1502-11(b)(2)(iii) 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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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P 연결납세집단은 다음의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30의 연결결손금을 갖게 된다.

통상손실(ordinary loss)

P ($80)

S(공제제한금액 $30을 제외한 금액) ( 50)

합계 (130)

연결순자본이득

P 100

S 0

합 계 100 

연결결손금(제한없이 사용가능한 금액) ($30)

라) 결손의 배분

제2차 연도의 결손 중 $130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거나 제1차 

연도로 소급공제된다. 즉 제2차 연도에 P의 영업손실 $80 중 

$61.50($100×$80/$130)과 S의 영업손실 $50 중 $38.50($100

×$50/$130)은 주식처분이익과 상계되고 P의 영업손실 중 잔존액 

$18.50과 S의 영업손실 중 잔존액 $11.50은 제1차 연도로 소급공제

된다.

다. 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P가 S의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식처분이익

이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실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제제한규정을 적용한다214).

214) Reg. §1.1502-11(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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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식처분손익의 이연

세법 및 연결납세규칙의 다른 규정에 따라 주식처분손익이 이연

되는 경우 공제제한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이연된 주식처분

손익이 실제로 손익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를 주식처분 사업연도

로 본다215).

마. 다른 구성법인의 주식

S가 연결납세집단의 다른 구성법인인 T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T의 모든 손익이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에 반영되는 경우 

연결납세에 있어서 공제가 제한되는 S의 손실은 S 또는 T의 주식

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다216). 

1) 모자손(母子孫)관계의 사례217)

가) 사실관계

P의 100% 자회사인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500이며 

S의 100% 자회사인 T의 주식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은 $500이다. 

제1차 연도에 P는 영업소득 $30이 발생하였고, S는 손익이 없었으

며, T는 $80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제1차 연도말에 P는 S의 

주식을 $520에 매각하였다.

215) Reg. §1.1502-11(b)(4)(i).

216) Reg. §1.1502-11(b)(4)(ii).

217) Reg. §1.1502-11(b)(4)(iii)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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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제제한금액

P 연결납세집단의 임시결손은 $50이며 T의 손실은 $30만 공제

될 수 있다. 따라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500에서 

$470로 감액되며 P의 주식처분이익은 $50이 된다.

다) 초과손실계정이 있는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T 주식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이 $500이 아

니고 T 주식에 대하여 $10의 초과손실계정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앞서의 사실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P 연결납세집단의 임시결손은 $50이며 T의 손실은 

$30만 공제될 수 있다. T의 손실 중 $30의 공제는 T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을 $10에서 $40로 증가시킨다. 또한 S의 주식에 대

한 P의 기초가액은 주식처분 직전에 $10(S 주식의 처분에 따른 

초과손실계정 $40의 소득산입218)과 T의 손실 $30의 차액)만큼 

증가하여 $500에서 $510로 조정된다. 따라서 P는 S 주식의 처분

이익으로 $10을 인식하게 되며 S는 T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 

$40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2) 형제자매관계의 사례219)

가) 사실관계

P는 S1과 S2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기초가액은 각

각 $50이다. 제1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은 주식처분손익을 고려

하기 전에 $100의 결손(S1과 S2가 각각 $50씩 발생함)이 발생하

였다. 제1차 연도말에 P는 S1과 S2의 주식을 각각 $100에 매각하

였다.

218) Reg. §1.1502-19(b).

219) Reg. §1.1502-11(b)(4)(iii)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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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제의 제한

S1과 S2는 P에 의하여 자신의 주식이 처분되는 것과 관련하여 

손실공제가 제한되지만 다른 법인의 주식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한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각 자회사는 자신의 손실을 P의 다른 자회

사주식의 처분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자회사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50씩 감소하고 P의 주식처분이익의 합계액은 

$100에서 $200로 증가한다. 

7. 자회사주식의 처분 및 연결이탈

가. 처분손실의 부인

1) 개요

자회사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구성법인이 인식한 손실은 소득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손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식되는 사건을 말한다220).

2) 손실이연 및 손실부인에 관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

IRC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이 이연되거나 

부인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규칙에서의 손실부인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손실이 이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이 인식되는 때 손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연된 손실이 인식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손실이 인식될 수 없다고 하더

라도 당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의 손실에 대하여 손실부인을 적용

220) Reg. §1.1502-20(a)(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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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21).

① 당해 주식을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소유하지 않게 되었

을 때

② 주식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상환(소각되거나 자기주식의 취득

에 의한 경우 포함)되었을 때

③ 초과손실계정에 관한 규정에서 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

는 경우222)

3) 동일한 주식처분이익과의 상계

처분손실이 발생한 주식과 동일한 자회사의 주식으로서 중요한 

조건이 동일한 주식을 동일한 계획에 따라 처분하여 구성법인들이 

주식처분이익을 인식한 경우 당해 주식처분손실은 부인되지 아니

하고 주식처분이익과 상계된다223).

4) 사례

가) 인식된 내포이익으로 인한 손실

P는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함에 따라 T는 P 연결납세집

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100에 처분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200로 증가하였다. 5년후 P는 T 주식을 $100에 

매각하고 손실 $100을 인식하였다. 이 경우 P의 손실 $100은 소

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224).

221) Reg. §1.1502-20(a)(3).

222) Reg. §1.1502-19(c)(1)(ii)(B) & (c)(1)(iii).

223) Reg. §1.1502-20(a)(4).

224) Reg. §1.1502-20(a)(5)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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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후 가치증가의 효과

P는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함에 따라 T는 P 연결납세집

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100에 처분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200로 증가하였다. T는 자산의 처분대가를 재투

자하였으며 그 가치가 $180로 증가되었다. 자산처분후 5년이 되는 

때 P는 T의 모든 주식을 $180에 매각하고 $20의 손실을 인식하

였다. 이 경우 P의 손실 $20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225).

다) 중복손실의 부인 사례

P는 $100을 출자하여 S를 설립하고 S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S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S는 $60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연결납세집단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어서 당해 결손은 연결이월결손금으로 이월되었다. 5년후 P는 S의 

주식을 $40에 매각하고 $60의 처분손실을 인식하였다. 이 경우 P

의 손실 $60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226).

나. 주식의 연결이탈시 기초가액의 감액

1) 일반원칙

자회사의 주식이 연결에서 이탈227)하기 직전에 자회사 주식에 

225) Reg. §1.1502-20(a)(5) Ex.2.

226) Reg. §1.1502-20(a)(5) Ex.3.

227) 자회사 주식의 연결이탈(deconsolidation)이라 함은 당해 자회사 주식

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의하여 소유되지 않게 되는 사건을 말

한다(Reg. §1.1502-20(b)(2)). ‘주식의 연결이탈’은 지분비율 요건 등

에 미달하여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집단에서 제외되는 ‘자회사의 연결

이탈’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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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성법인의 기초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기초가액

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감액된다. 동일한 거래에 의하여 주

식처분과 주식의 연결이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

손실에 대한 부인을 적용한 후 연결이탈에 대한 기초가액의 감액을 

적용한다228). 이익발생시 상계에 관한 규정은 기초가액의 감액에

서도 적용한다229).

2) 기초가액 감액후 2년내 발생한 손실

자회사 주식이 연결이탈된 후 2년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

해 자회사의 주식이 처분되는 경우 당해 처분되는 사업연도에 법인

세신고와 함께 그 처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

하면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결이탈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을 처분하였으나 당해 처분이 연결이탈

후 2년내의 약정,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 2

년내 처분으로 간주한다230).

3) 사례

P가 T의 모든 주식 100주를 $100에 취득함에 따라 T는 P 연결

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100에 처분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T 주식

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200로 증가하였다. 5년후 P는 T 주식 60

주를 $60에 매각하고 처분손실 $60을 인식하였으며 T는 연결납

세집단에서 이탈(동시에 T 주식 60주도 연결이탈되었음)하였다. 

228) Reg. §1.1502-20(b)(1).

229) Reg. §1.1502-20(b)(4).

230) Reg. §1.1502-20(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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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P의 처분손실 $60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잔존 주

식 40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80에서 연결이탈 직전의 시가인 

$40로 감액된다231).

다. 공제되는 처분손실 등

1) 개요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부인 및 주식의 연결이탈시 기초가액 감

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32). 즉 처분손실이지만 소득에서 

공제된다. 다만, 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주식처분 또는 연결이탈

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주식처분 또는 연결이탈에 관

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233).

가) 특별이익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

특별이익처분(extraordinary gain disposition)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본자산(IRC §1221), 사업용자산(IRC §1231(b)) 등의 처분

②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에 따른 적극적 수정(IRC §481(a))

③ 채무의 면제

④ 기타 국세청에 의하여 고시되는 사건

나) 적극적 투자수정

적극적 투자수정(positive investment adjustments)이라 함은 자

231) Reg. §1.1502-20(b)(6) Ex.1.

232) Reg. §1.1502-20(c)(1).

233) Reg. §1.1502-20(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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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식에 대한 투자수정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초

가액에 가산되는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수정을 말한다.

① 자회사의 과세소득의 발생

② 자회사의 소득감면

③ 비자본 공제불능 경비

다) 중복손실

중복손실(duplicated loss)은 주식처분 또는 주식의 연결이탈 직

후에 결정되며 다음 중 ‘(1)’의 금액이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잔

액으로 한다.

(1) 다음 금액의 합계액

① 자회사의 자산(자회사가 소유하는 다른 자회사의 주식 제외)

에 대한 수정기초가액의 합계

② 자회사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으로서 주식처분 또는 연결이탈

후 자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금액

③ 자회사의 공제 중 이연된 금액

(2) 다음 금액의 합계액

① 자회사 주식의 시가

② 자회사의 부채

③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2) 사례

가) 상실된 내포이익으로 인하여 공제가 허용되는 처분손실의 

사례

P는 A씨로부터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함에 따라 T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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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

가 $100인 자본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해 자산의 가치가 하락

하여 $40에 처분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40로 증가하였다. P는 T의 모든 주식을 $40에 처

분하고 $100의 처분손실을 인식하였다.

이 경우 처분손실 $100 중 특별이익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 적

극적 투자수정 및 중복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될 수 

있다. 특별이익처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은 자본자산 처분이익 $40

이 있으며 적극적 투자수정과 중복손실은 없으므로 처분손실의 공

제부인은 $40로 제한된다. 즉 처분손실 중 $60은 소득에서 공제

된다234).

나) 적극적 투자수정의 사례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인 S는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

득함에 따라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

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제1차 연도

에 영업으로 인하여 $100의 소득을 얻었고 당해 자산의 가치는 

$0로 하락하였다. T는 당해 소득을 제2차 연도에 다른 자산에 투

자하여 $25의 영업결손이 발생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T 주

식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은 제1차 연도말에 $200로 증가하였고 제2

차 연도말에 $175로 감소하였다. 제5차 연도에 S는 T의 모든 주식

을 $75에 매각하고 $100의 처분손실을 인식하였다.

이 경우 제1차 연도에 발생한 $100의 소득은 적극적 투자수정에 

해당한다. 제2차 연도에 발생한 $25의 결손은 소극적 투자수정이

므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적극적 투자수정 $100이 자회사주식의 

처분손실 $100과 동액이므로 처분손실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될 

234) Reg. §1.1502-20(c)(4)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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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235).

라. 기초가액이 승계되는 경우의 준용

1) 개요

자회사주식 처분손실의 부인, 자회사 주식의 연결이탈시 기초가

액의 감액 및 처분손실공제의 예외규정은 입법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

산의 기초가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36).

2) 사례237)

가) 사실관계

공통의 모회사인 P는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하였다. T가 

보유하는 유일한 자산의 기초가액은 $0이고 시가는 $100이다. T

는 당해 자산을 $100에 처분하고 다른 자산을 $100에 취득하였

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200로 

증가하였으며 P의 E & P는 $100 증가하였다. 그후 P는 T의 모든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X

에게 IRC §368(a)(1)(B)의 규정에 따라 X 주식의 10%와 교환으

로 양도하였다. 교환 당시 P가 받은 X 주식의 시가는 $80이다.

235) Reg. §1.1502-20(c)(4) Ex.3.

236) Reg. §1.1502-20(d)(1).

237) Reg. §1.1502-20(d)(2)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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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기초가액승계시 투자수정사례

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

P가 받은 X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200238)이며, X의 T주식

에 대한 기초가액도 $200239)이 된다.

다) X가 받은 T 주식

X가 P로부터 받은 T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교환으로 인하여 손

익이 인식되지 아니하였고 T 주식의 연결이탈이 아니므로 주식처

분손실의 부인 및 연결이탈로 인한 기초가액의 감액은 적용되지 아

니한다.

라) P가 받은 X주식

기업구조조정(reorganization) 후 X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이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P가 소유하게 

되는 X 주식은 T주식의 승계지분이다. 이 경우 주식교환은 X 주식

238) IRC §358.

239) IR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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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P의 지분과 관련하여 연결이탈사건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

지에 적합하다. X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P가 소유하는 X 주식의 기초가액을 시가로 감액하지 아니할 경우 

P 연결납세집단이 손실을 인식하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T는 X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기 때문에 X 연결납세집

단이 P 연결납세집단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식(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

을 감액하도록 할 필요도 없다. 

즉 X 주식과 T 주식의 교환으로 인하여 X 주식은 연결이탈된 것

으로 보아야 하지만 T 주식은 연결이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

서 T 주식에 대한 X의 기초가액은 감액하지 않으며 그대로 $200

이 되지만 X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200에서 시가인 $80

로 감액하여야 한다.

마. 조세회피방지규정

1) 개요

납세자가 처분손실부인 또는 연결이탈시 기초가액감액을 회피하

기 위하여 행위한 경우 입법취지에 적합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

다240).

2) 반박제규정(anti-stuffing rule)

가) 적용요건

반박제규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한다241).

240) Reg. §1.1502-20(e)(1).

241) Reg. §1.1502-20(e)(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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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산(주식 포함)을 양도한 후 2년내242)에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처분 또는 연결이탈이 발생할 것

② 당해 자산의 양도가 자회사 주식의 처분손실부인, 연결이탈에 

대한 기초가액의 감액 또는 미실현이익의 인식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것

나) 기초가액의 감액

앞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연결이탈 직전

에 양도를 이유로 회피된 주식처분손실부인, 기초가액의 감액, 이익

의 인식액만큼 주식의 기초가액을 감액한다243).

3) 사례

가) 시가전환의 사례

P가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함에 따라 T는 P 연결납세집

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P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시가와 기초가액

이 $100인 토지를 T에게 $200의 상환가격과 상환우선권이 부여

된 우선주와의 교환으로 양도하였다. $100의 상환할증($200의 상

환가격과 $100의 발행가격의 차이)은 당해 우선주의 시가를 $100

에서 $200로 증가시키고 보통주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T는 내포

이익이 있는 자산을 $100에 처분하였으며 S의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합계는 $300로 증가하였다. 또한 T 우선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에서 $200로 증가하고 T 보통주에 대

한 P의 기초가액은 $100로 유지된다. 그후 P는 당해 보통주를 처

242) 2년이 경과한 후 발생하였더라도 2년내에 행한 약정, 옵션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243) Reg. §1.1502-20(e)(2)(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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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상환할증은 자산의 분배로 간주되며244) 우선주와 보통

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당해 분배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

다. 보통주의 매각에 따른 P의 손실은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라 소

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주의 가치를 증가

시키고 보통주의 기초가액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소득

에서 공제하려고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245).

나) 반박제규정의 사례

제1차 연도에 P가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함에 따라 T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 T는 기초가액이 $0이고 시

가가 $100인 자산을 $100에 처분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에서 $200로 증가하였다. 제5차 

연도에 P는 T에게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T

에게 양도하였다. 제6차 연도에 P는 T의 모든 주식을 $200에 처분

하였다. 당해 양도는 반박제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 반박제규정에 따라 P는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처분

직전에 $100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초가액의 감액은 $1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하게 한다. 

만약 T 주식이 제6차 연도에 처분되는 대신 연결이탈되는 경우

에는 P는 T주식의 기초가액을 연결이탈 직전에 $100 감액하게 된

다. 또한 P 주식이 제6차 연도초에 M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취득

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 M 연결납세집단 외부로 이루어지더

라도 $100의 기초가액의 감액이 필요하게 된다246). 

244) IRC §305.

245) Reg. §1.1502-20(e)(3) Ex.1.

246) Reg. §1.1502-20(e)(3)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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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위법인에 대한 투자수정배제

1) 개요

구성법인(P)이 보유하는 자회사(S) 주식의 기초가액이 당해 S 

주식의 연결이탈에 따라 감액되는 동시에 동일한 거래에서 P 주식

의 처분이 있거나 연결이탈이 있는 경우에는 P 주식의 기초가액에 

대하여 투자수정을 하지 아니한다247).

2) 사례248)

가) 사실관계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P는 S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S는 S1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S1은 S2의 모든 주

식을 보유하고 있다.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 S1 주식에 대한 

S의 기초가액, 및 S2 주식에 대한 S1의 기초가액은 모두 $100이다. 

제1차 연도에 S2는 T의 모든 주식을 $100에 취득하였다. T는 기

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 제2차 연도

에 T는 당해 자산을 $100에 매각하였다. 투자수정제도에 따라 S, 

S1, S2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각각 $200로 증가하였다. 제6차 연

도에 S는 S1의 모든 주식을 A씨에게 $100에 매각하고 $100의 처

분손실을 인식하였다. 당해 처분 직후 S1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S1, S2, T는 연결납세집단의 구성

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나) S의 주식처분손실

247) Reg. §1.1502-20(f)(1).

248) Reg. §1.1502-20(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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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의 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은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비자

본 공제불능경비로 본다. 그러나 처분손실 상당액은 제6차 연도에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감소시키며 S의 E & P의 감소를 

통하여 P의 E & P도 감소시킨다.

다) S2 및 T 주식의 기초가액

S가 S1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T와 S2의 주식이 연결에서 이탈하

기 때문에 T와 S2의 주식에 대한 S2와 S1의 기초가액은 당해 처분

직전 $200에서 $100로 감소한다. 이러한 기초가액의 감액은 비자

본 공제불능경비로 본다. 그러나 S2 주식이 T와 동일한 거래에 의

하여 연결이탈되었으므로 T 주식의 기초가액 감액은 다시 S2 주식

의 기초가액을 감액시키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S1 주식은 동일한 

거래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므로 S2 주식의 기초가액 감액은 S1 주

식의 기초가액을 감액시키지 아니한다.

사. 자회사손실의 모회사에게 재귀속

1) 개요

구성법인이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처분손실이 부인되는 경우 

공통의 모회사는 자회사와 그 하위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의 일부를 

그 발생순서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재귀속시킬 것을 선택할 수 있

다. 이러한 선택은 취소할 수 없으며 재귀속되는 금액은 당해 선택

이 없었다면 부인될 처분손실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재귀속된 

결손은 당해 결손의 당초 귀속자인 자회사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며 당해 자회사와 독립적으로 당해 결손을 사용할 수 있다249).

249) Reg. §1.1502-20(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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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250)

가) 사실관계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P는 $100을 출자하여 S를 설

립하였다. 제1차 연도에 S는 $60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연결결손

금으로서 제2차 연도로 이월되었다. S의 결손이 공제되지 아니하였

기 때문에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감소되지 아니하였다. 그

러나 S의 결손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S의 E & P 결손은 P의 

E & P 결손에 반영된다. 제2차 연도중 S의 보유자산에서 평가이익

이 발생하였으며 P는 S의 주식을 $55에 매각하였다. 결손의 재귀

속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P의 주식처분손실은 $45이 되며 소

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

나) 결손의 재귀속

P가 S의 $45 결손에 대하여 재귀속을 선택하였다면 S에게 귀속

되는 $60의 이월결손금 중 $45은 P에게 재귀속된다. 이렇게 재귀

속된 결손은 P 연결납세집단의 차후의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이월

된다. S의 결손 중 잔존액 $15은 S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하

여 공제된다.

다) S 주식의 기초가액

재귀속된 결손 $45은 비자본 공제불능경비로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처분 직전에 $100에서 $55로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P는 주식처분으로 이익도 손실도 인식하지 않게 된다.

250) Reg. §1.1502-20(g)(3)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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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도초과 불공제 기타 수정항목

가.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

으로 인하여 $3,000 이상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액은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과세소득

의 1/3씩을 직전 2년과 변경연도의 과세소득에 가산하여 산출한 결

과 증가하는 총세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득조정이 필요하다251).

나. 한도초과 불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은 연결기준으로 일정한 한도내의 지출만

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그 한도초과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탐광비 한도초과 불공제(Reg. §1.1502-16)

②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감모상각의 한도초과 불공제(Reg. §

1.1502-44)

③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손한도초과 불공제(Reg. §1.1502-42)

다. 내부거래손익, 기초가액 및 E & P 관련수정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및 인식에 대하여는 제Ⅴ장에서 별도로 설

명하기로 하며, 기초가액 및 E & P와 관련한 수정 및 초과손실계

정으로 인한 소득의 수정에 대하여는 제Ⅵ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51) Reg. §1.1502-17(b), IRC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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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의의

내부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s)는 당해 거래 직후를 기준

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인 거

래를 말한다252). 연결납세제도가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기업들의 

집단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

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가 연결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연결납세규칙에서의 내부거래에 관한 규

정의 목적은 당해 내부거래로 인하여 연결과세소득 또는 연결세액

이 증감되거나 손익의 귀속시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253).

나. 개별실체기준과 단일실체기준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에서는 당해 내부거래의 당사자인 

매출자(selling member; S)254)와 매입자(buying member; B)255)

252) Reg. §1.1502-13(b)(1)(i).

253) Reg. §1.1502-13(a)(1).

254) 자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을 말하며 본장에서 ‘S’로 칭

하기로 한다.

255) 자산을 양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을 말하며 본장에서 ‘B’로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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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별개의 법인으로 보는 경우(개별실체기준; separate entity 

treatment)도 있고 동일한 법인의 사업부로 보는 경우(단일실체기

준; single entity treatment)도 있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당해 자산처분손익은 개별실체기준에 따라 산정하

고 B는 자신의 취득원가를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내부손익(intercompany items)과 대응손익(corresponding items)

의 귀속시기, 유형, 원천, 특성은 거래당시에는 개별실체기준에 따

라 결정되었더라도 단일실체기준을 적용하여 재결정된다. 예를 들

어 S가 B에게 토지를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각하고 B가 

이를 구성법인이 아닌 법인에게 매각하였다면, S의 매각이익은 B

가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인식되지 아니한다256).

개별실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실체로 간주한다는 것은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을 적용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연

결납세규칙의 다른 규정은 적용된다257).

다. 손익의 귀속기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내부거래규정과 연결납세규칙상의 다른 

규정이 서로 상충할 때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이 우선한다258). 

또한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려면 국세청장이 정한 요

건을 충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259) 내부거래의 손익귀속시기

에 관한 규정 때문에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당해 변경이 자동승인된다260).

① 개별납세를 하다가 최초로 연결납세를 하게 된 구성법인이 당

256) Reg. §1.1502-13(a)(2).

257) Reg. §1.1502-13(b)(5).

258) Reg. §1.1502-13(a)(3)(i).

259) IRC §446(e).

260) Reg. §1.1502-13(a)(3)(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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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에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② 연결납세집단을 이탈한 법인이 최초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구성법인이었다면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라. 내부거래의 유형, 시기 및 단위

1) 내부거래의 유형

내부거래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261).

① 자산양도: S가 B에게 자산을 매각, 교환, 무상양도 등의 방법

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거래로 인하여 S가 손익을 인식하

였는지와는 관계없이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② 용역제공: S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B는 S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손비를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임대 또는 대여 등: S가 B에게 기술라이센스를 제공하거나 

자산을 임대하거나 자금을 대여하고 B는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손

비를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④ 주주에 대한 분배: B가 S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S가 B에게 자산 등을 분배262)하는 것을 말한다.

2) 내부거래의 시기

거래의 일부는 S와 B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일 때 발생하고 

나머지 일부는 구성법인이 아닐 때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 제공일과 

261) Reg. §1.1502-13(b)(1)(i).

262) 미국 세법상 주주에 대한 분배(distribution)는 배당(dividend)과 출자

의 반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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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의 지급일 중 빠른 날을 거래시기로 본다. 이 경우 S 또는 

B의 용역제공 정도를 반영하여 당해 거래를 두 개의 독립된 거래로 

나누는 조정이 필요하다263).

3) 거래단위

모든 거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동시에 두 개의 자산을 매각하고 한 자산의 

매각에서는 이익을, 다른 자산의 매각에서는 손실을 본 경우 각각

의 자산이 별개의 거래에 의하여 매각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익

과 손실은 서로 상계될 수 없다. 또한 대출에 대한 이자의 지급 또

는 발생은 그 지급 또는 발생마다 별개의 거래이다. 자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두 법인 모두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S가 되고 동시에 자

산의 양수에 대하여 B가 된다264). 

마. 내부손익과 대응손익

1) 내부손익

가) 정의

내부손익(intercompany items)이라 함은 내부거래에서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S의 이익 또는 손실265)을 말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이익(intercompany 

gain)이다266). 

263) Reg. §1.1502-13(b)(1)(ii).

264) Reg. §1.1502-13(b)(1)(iii).

265) 수익(income), 수익에서 공제되는 손비(deduction), 자산양도 등에서 

발생하는 이득(gain)과 손실(loss)을 포함한다.

266) Reg. §1.1502-13(b)(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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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되는 원가 또는 손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S의 원가 또는 손비는 내부손익을 

산정하는 데 가감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재고자산을 매각한 경

우 당해 재고자산에 대한 S의 직접 또는 간접원가는 내부이익

(intercompany income)을 산정하는 데 차감된다. 또한 S가 개별실

체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자산화(capitalization)되지 않

는 관련 원가와 손비도 내부손익을 산정하는 데 가감된다. 예를 들

어 S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인건비는 내부이익계산시 

차감되며, S가 B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도 내부이익계산

시 차감된다267).

다) 인식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금액

S가 개별실체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아직 계상하지 

아니한 내부거래의 금액도 내부손익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현금기

준을 적용하고 있는 S가 아직 매출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S의 장부

상 매출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S의 내부손익은 인식될 

수 있다. 또한 S가 개별실체기준에 따라 자산의 기초가액(취득가

액)에 반영한 금액도 그 내용이 내부손익에 해당한다면 내부손익

이다268).

2) 대응손익

가) 정의

대응손익(corresponding items)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내부거래에서 발생하였거나 내부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부

터 발생한 B의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한다. 예를 들어 B가 S에게 임

267) Reg. §1.1502-13(b)(2)(ii).

268) Reg. §1.1502-13(b)(2)(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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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료를 지급한 경우 B의 당해 임대료에 대한 손비공제는 대응공제

(corresponding deduction)이다. B가 S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

를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게 매각한 경우 B의 자산처분손익은 대응

손익이며 B가 당해 자산을 매각하는 대신 당해 자산을 사용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비도 대응손익이다269).

나)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제거되는 금액

B의 대응손익에는 영구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제거되는 금

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면제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비270)로서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 분배와 관련하여 손실로 인식되

지 아니하는 금액271)도 대응손익에 포함된다272).

다) 재계산된 대응손익

재계산된 대응손익(recomputed corresponding items)이라 함은 

S와 B가 단일 법인의 사업부이고 당해 내부거래가 그 사업부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B가 대응손익으로 인식하였을 항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장부가액이 $70인 자산을 $100에 매각하였

고 B는 당해 자산을 개인 A씨에게 $90에 매각하였다면 S의 내부

손익은 $30 이익이고, B의 대응손익은 $10 손실이며, 재계산된 

대응손익은 $20 이익($90과 $70의 차액)이다. 재계산된 대응손

익은 S와 B가 실제로 계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B가 이를 계상한 것

처럼 산정한다273).

269) Reg. §1.1502-13(b)(3)(i).

270) IRC §265.

271) IRC §§311(a), 332 & 355(c).

272) Reg. §1.1502-13(b)(3)(ii).

273) Reg. §1.1502-13(b)(4).



162

3)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의 특성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의 특성(attributes)이라 함은 과세소득 또

는 법인세액에 대한 당해 손익의 영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속성

(characteristics)으로서 금액, 발생장소 및 귀속시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손익의 특성은 귀속의 주체(인격), 소득의 

원천, 과세제외, 비자본 공제불능경비, 내포손익으로서의 성격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구성법인의 보유기간, 자산이 재고자

산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과 같은 자산의 속성은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손익

의 특성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274). 

2. 대등원칙

가. 개요

1) 의의

대등원칙과 촉진원칙은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손익

의 인식금액과 인식시기를 규제하며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

식의 기초가액과 모회사 및 자회사의 E & P의 증감 여부를 정한

다.

대등원칙(matching rule)은 당해 내부거래의 당사자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단일 법인의 한 사업부라고 가정할 때의 조세효과와 

내부거래로 인한 조세효과가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74) Reg. §1.1502-13(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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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간의 내부거래는 동일한 법인내의 

사업부간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

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외부의 제3자에게 처분 등으로 실현되는 

때까지 손익의 인식을 이연한다. 그러나 동일 법인내의 사업부간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

미는 아니다. 즉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의 기초가액과 각 개

별법인의 E & P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내부거래가 영향을 미

치게 된다.

2)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은 이연되어 단일실체기준에 따라 당해 손

익이 외부에 매각 등으로 실현되는 때 인식되므로 연결납세를 적용

하는 한 그 실현되는 손익이 어느 구성법인에 귀속될 것인지를 정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연결납세를 중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손익이 어느 

구성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주식의 기초가액

과 각 구성법인의 E & P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내부거래로 인

한 손익이 궁극적으로 어느 구성법인에게 귀속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이익의 이연방식으로는 1966년 이전에 적용

되던 양수자 손익귀속방식과 1966년 개정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적용되는 양도자 손익귀속방식을 들 수 있다. 양수자 손익귀속방식

(또는 장부가액 인계방식)에서는 내부거래시 양도가액을 양도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내부거래이익이 양수자에게 귀속되는 

반면에 양도자 손익귀속방식(또는 시가인계방식)에서는 양도가액

을 거래 당사자간의 실제 거래가액(또는 시가)으로 하기 때문에 내

부거래이익이 양도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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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부거

래자의 누구에게 이익이 귀속되건 외부의 제3자에게 매각 등을 통

하여 내부이익이 실현되는 때 인식하는한 당해 연도의 연결과세소

득에는 영향이 없으나 손익이연방식에 따라 모회사의 자회사주식

에 대한 기초가액과 개별법인의 E & P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래

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수자 손익귀속방식에 의하면 

내부거래이익이 실현되기 전에 연결납세집단이 해체되는 경우 내

부거래이익은 과세될 기회가 상실되는 반면에 양수법인의 자산가

액은 내부거래이익을 포함한 가액으로 회계처리됨에 따라 양수법

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당해 금액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점때

문에 현행 규정은 양도자 손익귀속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통의 모회사 P와 P가 총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

는 자회사 A 및 B로 구성된 연결납세집단이 연결납세신고를 하며, 

A가 B에게 장부가액 $70인 토지를 2001년말 $100에 매각하고, B

가 이 토지를 1년후인 2002년말 $110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

게 매각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면 A

는 B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인 2001년말에 $30의 이익을 인식하고 

B는 제3자에게 매각할 때인 2002년말에 $10의 이익을 인식할 것

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1년말에 $30의 이

익을 인식하지 않고 2002년말에 $40의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P가 보유하는 A, B 주식의 

기초가액과 A, B의 E & P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총이익 $40을 배

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수자 손익귀속방식에 의하면 2002년말에 

B의 E & P가 $40만큼 증가하고 공통의 모회사인 P가 보유하는 

B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2002년말에 $32($40의 80%)만큼 

증가하며 A의 E & P와 P의 A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비하여 양도자 손익귀속방식에 의하면 2002

년말에 A의 E & P는 $30만큼 증가하고 B의 E & P는 $10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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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또한 P가 보유하는 A 및 B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2002년말에 각각 $24($30의 80%)과 $8($10의 80%)씩 증가한

다.

3) 특성과 보유기간

가) 특성

S의 내부손익과 B의 대응손익에 대한 개별실체의 특성은 S와 B

가 한 법인의 사업부이고 당해 내부거래가 당해 사업부간의 거래라

고 가정할 경우 연결과세소득과 연결세액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결정된다. 따라서 S와 B의 활동은 

모두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예

를 들어 S가 정상적인 영업과정을 통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고객에

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S가 B에게 당

해 자산을 매각하여 이익을 계상하고 B는 다시 이를 특수관계가 없

는 자에게 매각하여 이익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경우 S의 당해 자산

과 관련한 활동 때문에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은 모두 통상소득275)

에 해당하게 된다. 자산판매 이외에도 용역의 제공, 자산의 임대, 또

는 그 이외의 내부거래에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276).

나) 보유기간

내부거래를 통하여 양도된 자산의 보유기간은 S와 B의 보유기간

을 합산한다. 그러나 자산의 기초가액이 다른 자산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다른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주식을 분배277)

275) 통상소득(ordinary income)은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비되는 개

념이다.

276) Reg. §1.1502-13(c)(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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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당해 분배받은 주식에 대한 B의 보유기간은 당초에 B가 보

유하던 S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된다278).

4) 귀속시기

B는 자신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른 귀속시기에 대응손익을 인식한

다. 그러나 대응손익의 특성이 재결정되는 경우에는 귀속시기가 달

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B가 S로부터 취득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

이 S의 활동 때문에 판매목적 보유자산의 처분(dealer's 

disposition)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B의 대응이익을 할부법(the 

installment method)에 따라 인식할 수 없다. 한편 S는 B가 대응손

익을 인식하는 때에 인식된 대응손익과 재계산된 대응손익과의 차

이를 내부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279).

5) 단일 법인의 사업부

S와 B는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서 각자 실제 거래의 당사자가 되

고 거래와 관련하여 자산을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내

부거래는 거래가 없거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S가 투자를 위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B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할 때 당해 내부거래는 없는 것으로 보

는 것이 아니고 두 사업부간에 토지와 현금을 교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B는 당해 자산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을 승계한다. 또한 S가 

B로부터 자산을 양수받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

에도 당해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B가 S의 주식을 

277) IRC §355.

278) Reg. §1.1502-13(c)(1)(ii).

279) Reg. §1.1502-13(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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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S와 B는 사업부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별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각자 세법에서 부여되는 특별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S 또는 B가 은행 또는 보험

회사라면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지위를 가진 사업부로 본다. 그러

나 구성법인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는 사실은 특별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80).

6) 특성의 상충과 배분

가) 상계금액

S와 B의 활동을 기초로 결정된 B의 대응손익에 대한 특성은 B의 

대응손익이 S의 내부손익과 상계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S의 내부

손익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S가 상각자산을 B에게 매

각하고 이익을 얻었고 B는 그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계상한 경

우에 B의 감가상각비 공제(통상소득의 공제)의 특성은 상계되는 S

의 내부이익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S의 이익은 통상소득에 해

당한다281).

나) 배분

B의 대응손익과 S의 내부손익이 상계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재결정된 특성을 규정의 취지 및 사실과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S의 내부손익과 B의 대응손익에 배분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된 배분 또는 재결정의 방법이 매년 계속하

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지 아니한

다282).

280) Reg. §1.1502-13(c)(3).

281) Reg. §1.1502-13(c)(4)(i).

282) Reg. §1.1502-13(c)(4)(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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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응손익이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불가능할 때 내부손익

의 처리

가) 개요

B의 대응손익이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불가능할 때 S의 내부

손익이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재결정되거나 자본으로 보지 아

니하는 공제불능경비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가 자산을 기

초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B에게 매각하고 B는 당해 자산을 손익

이 인식되지 아니하는 방식283)으로 구성법인이 아닌 주주에게 분

배한다면 S의 B에 대한 자산매각손실은 비자본 공제불능경비로 본

다284). 

나) 내부손익의 소득제외 재결정에 대한 제한

S의 내부거래손익이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재결정되는 경우는 다

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285).

(1) 법령에 의하여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액

B의 대응손익이 공제항목 또는 손실이지만 IRC 또는 시행규칙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영구적․명시적으로 공제 또는 인식이 허용되

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IRC나 그 시행규칙에서 당해 금액이 인식되지 아니한다고 규

283) 주식 또는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하는 법인은 분배와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IRC §311(a)). 

그러나 시가가 기초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주주에게 시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이익을 인식하여

야 한다(IRC §311(b)).

284) S와 B가 동일한 법인의 사업부였다면 당해 손실이 인식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85) Reg. §1.1502-13(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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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경우

② 관련되는 금액이 승계받은 자산(successor property)과 관련

하여 B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

③ 관련되는 금액이 다른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

④ 관련되는 금액이 IRC나 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그후의 연

도에 공제되거나 손실로 인식(이월공제 포함)되는 경우

⑤ 당해 금액이 세액공제의 계산에 반영된 경우

(2) 주주에 대한 현물분배손실

B가 구성법인이 아닌 주주에게 현물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현물

자산의 처분손실은 실현된 것이지만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286)를 

말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국세청장은 IRC 및 시행규칙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 S의 특정 내부손익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정할 수 있

다.

나. 사례

다음에 열거하는 사례는 내부거래에 관한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정한다287).

① P는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이며 자회사인 S와 B의 주

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다.

② X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다.

③ 모든 법인의 사업연도는 역에 의한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

286) IRC §311(a).

287) Reg. §1.1502-13(c)(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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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1일까지)이다. 

④ 모든 법인은 발생주의를 적용하며 특별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다,

⑤ 법인세부담은 무시한다.

⑥ 특정 구성법인이 S와 B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 또는 

B 대신에 M, M1, M2로 칭하기로 한다.

1) 투자목적토지의 내부거래후 외부매각사례288)

가) 사실관계

S는 기초가액이 $70이며 투자를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하는 토지

를 제1차 연도초에 B에게 $100을 받고 매각하였다. B는 당해 토지

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다가 제3차 연도 7월 1일에 $110을 받고 X

에게 매각하였다.

나) 정의

S의 B에 대한 토지의 매각은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S의 매각이

익 $30은 내부손익이며 B의 매각이익 $10은 대응손익이다.

다) 특성

S의 내부이익 $30과 B의 대응이익 $10은 연결과세소득과 연결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S와 B가 단일 법인의 사업부일 경우와 동

일한 효과를 갖도록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을 산정함에 있어서 S와 B의 보유기간은 합산된다. 따라서 연결납

세집단 전체의 이익 $40은 장기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

에 해당되며 특성은 재결정되지 아니한다.

288) Reg. §1.1502-13(c)(7)(ii)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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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귀속시기

연결납세 사업연도마다 S는 대등원칙에 따라 B가 계상한 대응손

익과 재계산된 대응손익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내부손익을 인식하

여야 한다. 만약 S와 B가 단일 법인의 사업부이고 당해 토지거래가 

사업부간의 거래였다면 B는 당해 토지에 대한 $70의 기초가액을 

승계하여 제3차 연도에 X에게 매각할 때 $10 대신 $40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S는 제1차 및 제2차 연도에 이익을 인식하

지 아니하고 제3차 연도에 B가 계상한 대응이익 $10과 재계산된 

대응이익 $40의 차이인 $30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마) 내부손실과 외부이익이 발생한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이 $70이 

아니라 $130이라고 가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S와 B의 거래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간 거래로 가정한다면 B

는 $130의 기초가액을 승계받게 되고 X에 대한 매각으로 인하여 

$10의 이익대신 $20의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따라서 S는 제3차 

연도에 B가 계상한 대응이익 $10과 재계산된 대응손실 $20의 차

이인 $30의 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S의 손실 $30은 장기

자본손실(long-term capital loss)에 해당하며 B의 이익 $10은 장

기자본이득에 해당한다.

바) 내부이익과 외부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B가 당해 토지를 X에게 $110에 매각하는 

대신 $90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

기로 한다. S와 B의 거래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간 거래로 가정한다

면 B는 $70의 기초가액을 승계받게 되고 X에 대한 매각으로 인하

여 $10의 손실 대신 $20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S는 제3

차 연도에 B가 계상한 대응손실 $10과 재계산된 대응이익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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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인 $30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S의 이익 $30은 

장기자본이득에 해당하며 B의 손실 $10은 장기자본손실에 해당한

다.

사) 내부이익이 발생한 토지를 구성법인이 아닌 주주에게 분배

한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B가 당해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소수주주

인 X에게 분배하였고 당시 당해 토지의 공정한 시가는 $90이었다

고 가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B는 

당해 분배에 대하여 $10의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289). S와 B의 거

래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간 거래로 가정한다면 B는 $70의 기초가

액을 승계받게 되고 X에 대한 분배로 인하여 $10의 미인식손실대

신 $20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B의 미인식손실 $10은 인식되지

는 않지만290) 대응손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S는 대등원칙에 따라 

제3차 연도에 B의 미인식 대응손실 $10과 재계산된 이익 $20의 

차이인 $30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B의 대응손실 

$10과 S의 내부이익 $10은 상계되는 금액이므로 B의 대응손익에 

대한 특성은 S의 내부손익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S의 이

익 $30 중 $10은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재결정된다.

아) 내부거래후 구성법인이 아닌 자와 각자의 토지를 교환한 경

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B가 당해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X가 보유

하는 다른 토지와 IRC §1031291)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환한 경

289) IRC §311(a).

290) IRC §311(a).

291)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

는 자산을 동종의 다른 자산과 교환하여 계속 생산에 사용하거나 투

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환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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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3차 연도에는 

B의 대응손익도 $0이고 재계산된 대응손익도 $0이어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환의 결과 S의 내부이익은 인식되지 아니한다. 대신 

B의 이익과 S의 내부이익은 X로부터 양수한 토지를 처분하는 때 

인식될 것이다. 다만, 토지의 교환과 관련하여 토지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령액으로 인하여 B가 인식하는 대

응손익과 재계산된 대응손익의 차이를 S가 내부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자) 내부거래후 구성법인이 아닌 자의 주식과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B가 당해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X의 주식

과 IRC §351292)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교환하고 X는 계속 구성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에도 “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차 연도에는 B의 대

응손익도 $0이고 재계산된 대응손익도 $0이어서 차이가 없다. 따

라서 S의 내부이익은 인식되지 아니하지만 차후에 설명하는 촉진

원칙(acceleration rule)에 따라 제3차 연도에 S는 $30의 이익을 인

식하게 된다293). 

아니한다.

292)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당해 현물출자 직후에 그 법인을 

지배(IRC §368(c))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처

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IRC §351(a)). 그러나 당해 자산의 양

도와 관련하여 주식을 받는 이외에 다른 자산 또는 현금을 받는 경우

에는 그 다른 자산의 시가와 현금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처분이익을 

인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

분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한다(IRC §351(b)). 

293) 구성법인이 아닌 X가 토지에 대한 B의 기초가액 $100을 승계하기 

때문에 S는 $30 전액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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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목적토지의 내부매입후 판매목적 전환사례294)

가) 사실관계

S는 기초가액이 $70이며 투자를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를 제1차 

연도초에 B에게 $100을 받고 매각하였다. B는 당해 토지를 택지

로 개발하여 제3차 연도에 $110을 받고 개발된 택지를 고객들에게 

분양하였다.

나) 특성

S가 투자목적으로 당해 토지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택

지의 처분이익이 재고자산의 매각이익에 해당하는지는 S와 B의 활

동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S와 B의 활동을 기초로 할 때 당해 토

지가 재고자산에 해당된다면 S의 이익과 B의 이익은 모두 통상소

득이다.

3) 토지와 주식의 내부교환후 토지를 외부에 매각한 사례295)

가) 사실관계

S는 기초가액이 $70, 공정한 시가가 $100이며, 정상적인 영업

과정을 통하여 판매할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제1차 연도 초에 S는 

B의 모든 주식과 교환296)으로 B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였다. S는 

당해 교환에 대하여 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하며297) 대가로 받은 B 

주식의 기초가액은 $70이 된다. B는 당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보

유하며 제3차 연도 7월에 $100을 받고 X에게 매각하였다. 만약 S

294) Reg. §1.1502-13(c)(7)(ii) Ex.2.

295) Reg. §1.1502-13(c)(7)(ii) Ex.3.

296) IRC §351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297) IRC §3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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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B가 단일 법인의 사업부였다면 B의 토지매각이익은 S의 활동 

때문에 통상소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

나) 귀속시기 및 특성

S의 B에 대한 토지의 양도는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S와 B가 단

일 법인의 사업부였다면 S가 B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겠지만 내부

거래에 관한 세무처리 목적상 S가 B의 주식과 교환으로 토지를 양

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S는 내부손익이 없으나 B에게 있어서

는 당해 토지가 내부거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이기 때문에 $30의 

토지처분이익이 대응손익이며 통상소득에 해당한다. 

다) 대가의 일부가 현금인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S가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B의 주식 이

외에 $10의 현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

다. 이 경우 S는 $10의 이익을 인식하게 되고298) B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70이 되며 B가 양수한 토지의 기초가액은 $80이 된

다. S는 제3차 연도에 B가 인식한 $20의 대응이익과 재계산된 대

응이익 $30의 차이인 $10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S의 이익 

$10과 B의 이익 $20은 모두 통상소득에 포함된다.

라) 토지지분의 일부매각

‘가)'의 사실관계에서 S가 토지지분의 1/2을 $50에 양도하였다

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는 제3차 연도

에 B가 인식한 $10의 대응이익과 재계산된 대응이익 $15의 차이

인 $5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298) IRC §35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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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각자산의 매각사례299)

가) 사실관계

S는 제1차 연도초에 내용연수 10년인 자산을 $100에 구입하고 

그 이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제3차 연도초에 S는 B에게 

당해 자산을 $130에 매각하였다. IRC §168(i)(7)300)에 따라 B의 

당해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 $130이 S의 매각당시 수정된 기초가

액30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감가상각의 목적상 B는 S

로 간주된다. B의 추가적인 기초가액은 10년의 내용연수를 가지며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새로운 자산으로 본다.

나) 제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S는 취득후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매년 $10의 감가상각비

를 손비로 계상하고 B에게 매각할 당시 $80의 기초가액이 남게 된

다. 따라서 S는 $50의 내부이익을 얻게 된다. 제3차 연도에 B는 

$80의 기초가액302)에 대하여는 $10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

고, $50의 추가적인 기초가액에 대하여는 $5의 감가상각비를 계

상하게 된다.

다) 귀속시기

S의 이익 $50은 매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B가 계상하는 감가상

299) Reg. §1.1502-13(c)(7)(ii) Ex.4.

300) 동일한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간 자산의 양수도 등에 있어서 양수

법인의 기초가액 중 양도법인의 수정기초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

하여는 감가상각의 목적상 양수자가 양도자로 간주된다.

301) 취득시의 기초가액에서 매각시까지 누적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302) B의 총기초가액 $130 중 S의 수정기초가액 $80(=$100-$20)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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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비와 재계산된 감가상각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식된다. 

제3차 연도에는 B가 $15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된다. 만약 S와 

B가 단일 법인의 사업부였다면 B는 S의 수정기초가액을 승계하여 

매년 $10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S는 제3차 

연도에 $5의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그 이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B

는 매년 $15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S는 $5의 내부이익을 인식

하게 된다.

라) 특성

매년 B가 계상하는 대응감가상각비공제 $5과 S가 인식하는 내

부이익 $5은 상계되며, B의 대응손익의 특성은 S의 내부손익의 특

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S가 B의 감가상각비공제로 인하여 인

식하는 내부이익은 통상소득에 해당한다.

마) 자산의 외부매각

‘가)'의 사실관계에서 제5차 연도초에 B가 당해 자산을 X에게 

$110을 받고 매각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제3차 연도와 제4차 

연도는 '다)' 및 '라)'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제3차 연도초에 발생한 

S의 내부이익 $50 중 아직 인식되지 아니한 잔액 $40은 B의 X에 

대한 매각으로 인하여 제5차 연도에 인식하게 된다. 이 $40은 B가 

계상한 $10의 대응이익과 재계산된 대응이익 $50303)의 차이이다. 

S와 B가 단일 법인의 사업부라면 이익 중 $40은 IRC §1245304) 

303) $110의 매각대가에서 단일실체기준으로 계산한 $60의 기초가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304) IRC §1245 자산이라 함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거나 되었던 자산으

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① 개인용 자산(personal property)

     ② 기타자산(other property)으로서 생산 등에 사용되었던 유형자산이

며 수정기초가액이 확인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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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고 $10은 IRC §1231(사업용자산) 이익이지만, 개별실체기

준에 의하면 S에게는 $10 이상의 IRC §1231 이익이 발생하며 B

에게는 IRC §1231 이익이 없다. 상계되지 아니하는 이익의 특성에 

대한 배분원칙에 따라 IRC §1231 이익 $10의 전부는 S에게 배분

되고 S의 이익 중 잔존액 $30과 B의 이익의 전액 $10은 IRC §

1245 이익으로 본다.

5) 용역제공의 사례305)

가) 사실관계

S는 우물을 파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B는 외딴 지역에 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B의 목장에서는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우

물을 필요로 한다. 제1차 연도중 S는 B의 목장에 우물을 파고 그 

대가로 $100을 받았으며 S는 인건비와 장비비 등으로 $80의 용역

제공원가가 발생하였다. B는 우물을 $100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제

2차 연도부터 매년 $10씩을 상각하기로 하였다.

나) 정의

용역제공도 내부거래에 해당하며 S의 수입 $100과 관련 손비 

$80은 내부이익을 산정하는데 포함되며 이에 따라 내부이익은 

$20이다.

     ③ 실물자산(real property)

     ④ 농업 또는 원예용 구조물

     ⑤ 유류의 유통을 위한 저장시설

     ⑥ 철도시설

305) Reg. §1.1502-13(c)(7)(ii) E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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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속시기 및 특성

S는 B의 대응손익 $100(우물의 취득원가)과 재계산된 대응손익 

$80(단일실체기준에 의한 우물의 취득원가 또는 S의 용역제공원

가)의 차이인 $20을 내부이익으로서 인식한다. 제1차 연도에 S는 

$80의 수입과 $80의 손비를 인식하고 제2차 연도부터 11차 연도

까지에는 S가 $20의 내부이익 중 매년 $2306)씩을 인식하게 된다. 

S와 B의 손익이 모두 통상손익이어서 손익의 특성이 재결정되지 

아니하므로 S의 $100 수입과 $80의 손비 및 B의 감가상각비공제

는 통상손익에 해당한다.

라) 자본화된 용역의 매각

‘가)'의 사실관계에서 B가 우물에 대한 상각이 완료되기 전 목장

을 매각하여 우물에 대한 처분이익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S의 내부

이익 중 처분시까지 인식되지 아니한 잔액은 S가 인식하여야 한다.

6) 자산임대의 사례307)

목장을 운영하는 B가 가축을 방목할 초지를 필요로 하고 있고, S

는 B의 목장에 인접한 초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차 연도

초에 S가 B에게 당해 초지를 임대하였다고 하자. B가 지급하는 임

대료 $100은 개별실체기준에서 볼 때 제1차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된다. 연결납세규칙하에서 당해 임대거래는 내부거래이며 S는 B가 

계상한 임차료비용 $100과 재계산된 임대료비용 $0의 차이인 

$100을 내부이익으로서 인식한다. 또한 S의 내부손익(임대료수

입)과 B의 대응손익(임차료비용)은 개별실체기준에서 볼 때 모두 

통상소득에 해당하므로 특성은 재결정되지 아니한다.

306) 매년 $10의 우물에 대한 상각과 $8의 재계산된 상각액의 차이

307) Reg. §1.1502-13(c)(7)(ii) E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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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촉진원칙

가. 개요

1) 의의

촉진원칙(acceleration rule)은 대등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을 중단하고 외부에 매각 등

으로 내부거래손익이 실현되기 전에 앞당겨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

이다. 즉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볼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을 인식

하도록 하는 것이다308).

2) S의 손익

가) 귀속시기

S의 내부손익은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볼 경우와 동일

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직전에 인식한다.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

게 되는 경우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① 대등원칙에 따라 연결과세소득 또는 연결세액을 결정함에 있

어서 내부손익 또는 대응손익이 인식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 S 

또는 B가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서 이탈하였거나 S의 내부손

익이 자산에 대한 B의 기초가액과 단일실체기준에 따른 자산의 기

초가액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게 된 때

② 구성법인이 아닌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내부거래의 특성

308) Reg. §1.1502-1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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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고 있을 때 (예: S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대한 B의 취득원

가가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반영309)되는 경우)

나) 특성

촉진원칙에 따라 인식되는 S의 내부손익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310).

(1) 매각, 교환, 분배로 인한 내부거래손익

매각, 교환, 분배로 인한 내부거래손익의 특성은 내부손익이 인식

되는 때 B가 당해 자산을 자신의 수정기초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고311) 매각한 것으로 가정하고 대등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

우 매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① S의 손익이 인식된 직후 당해 자산이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소유되는 경우에는 B가 그 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본다. 또

한 구성법인이 아닌 자가 구성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B

와도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S의 손익이 인식된 직후 당해 자산이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소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B가 구성법인이 아닌 관계회사에

게 매각한 것으로 본다. 

(2) 기타의 내부거래손익

매각, 교환, 분배 이외의 내부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예: B에 

의하여 자산화되는 용역이 S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의 특성은 개

별실체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309) IRC §§362 & 351.

310) Reg. §1.1502-13(d)(1)(ii).

311) 처분에 따른 손익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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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의 손익

가) 특성

촉진원칙에 따라 인식되는 B의 대응손익의 특성은 대등원칙에 

다음과 같은 수정을 가하여 재결정된다312).

① S와 B가 계속하여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으로 남는 경우에

는 B의 대응손익의 특성(보유기간 포함)은 계속하여 단일실체기준

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S와 B가 더 이상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속하지 않게 되

었다면 단일실체기준에서의 단일 법인에 의하여 S 사업부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고 결정한다. 따라서 S의 내

부거래전 활동(보유기간 포함)이 대응손익(보유기간 포함)의 특성

에 계속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귀속시기

S의 귀속시기와 관계없이 B는 계속하여 자신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대응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대응손익의 특성이 재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나. 사례

1) 구성법인에서 이탈하는 경우의 귀속시기313)

가) 사실관계

기초가액이 $70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P의 100% 자회사인 S

가 제1차 연도초 당해 토지를 $100을 받고 B에게 매각하였다. 제3

312) Reg. §1.1502-13(d)(2)(i).

313) Reg. §1.1502-13(d)(3)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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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도 7월에 P가 S 주식의 60%를 X에게 $60에 매각하여 S는 

연결납세 구성법인에서 제외되었다.

나) 대등원칙

대등원칙에 의하면 B가 이익을 계상하지 않았고 재계산된 손익

이 없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S의 이익 $30은 제3차 연

도까지 인식되지 아니한다.

다) S의 내부이익에 대한 촉진원칙의 적용

S가 구성법인에서 제외되면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볼 

때와 동일한 효과가 생성될 수 없으므로 S의 $30 이익은 제3차 연

도에 인식된다. 또한 S의 이익은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에 

반영된다. 즉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30만큼 증가하고 

P의 S주식처분이익은 $18($30의 60%)만큼 감소한다.

라) B의 대응손익

S의 이익에 대한 촉진원칙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B는 대응손익을 

그 자신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인식한다. 따라서 B는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등 미래의 사건을 기초로 하여 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마) P가 B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P가 S의 주식을 매각하는 대신 B의 주식 

60%를 $60에 X에게 매각하여 B가 구성법인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에도 B가 구성법인

에서 제외됨에 따라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볼 때와 동일한 

효과가 생성될 수 없으므로 S의 $30 이익은 제3차 연도에 인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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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결납세중지승인을 받은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P가 제3차 연도부터 연결납세중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촉진원칙에 따라 S가 제2차 연도말에 $30의 이익을 

인식한다.

사) 자회사의 전부매각

‘가)'의 사실관계에서 P가 S와 B의 주식 전부를 X에게 매각하고 

S와 B는 X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에도 S와 B가 구성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볼 때와 동일한 효과

가 생성될 수 없으므로 S의 $30 이익은 제3차 연도에 인식된다. 그

러나 S와 B가 계속하여 같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기 때문에 

당해 토지로 인한 B의 대응손익의 특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B는 계

속하여 S와 B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본다.

2) 구성법인에서 이탈하는 경우의 특성314)

가) 사실관계

기초가액이 $70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P의 100% 자회사인 S

가 제1차 연도초 당해 토지를 $100에 B에게 매각하였다. B는 당해 

토지를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

하면서 2년에 걸쳐 당해 토지를 분할, 개발, 마케팅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제3차 연도 7월, B가 당해 토지를 매각하기 전

에 P는 S의 주식의 60%를 $60에 X에게 매각하여 S는 구성법인에

서 제외되었다.

314) Reg. §1.1502-13(d)(3)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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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성

당해 토지를 연결납세집단내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B가 

당해 토지를 구성법인이 아닌 관계회사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B의 

수정된 기초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보고 S의 

이익의 특성을 재결정한다. 따라서 S의 이익이 자본이득인지 아니

면 통상소득인지는 S와 B의 활동에 달려있다. 

또한 S와 B가 더 이상 동일한 연결납세집단에 속하지 않게 되었

으므로 S와 B가 단일 법인이라고 가정할 때 당해 단일 법인이 S 사

업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P가 S의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B의 대응손익(예: 장래에 발생한 당해 토지의 

매각손익)의 특성을 재결정한다. 따라서 B는 당해 내부거래가 발생

하기 전에 당해 토지와 관련한 S의 활동에 따라 손익의 특성이 좌

우된다.

4. 구성법인의 주식과 관련한 내부거래

가. 구성법인간의 분배

1) 분배받는 구성법인(B)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다른 구성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분배를 받는 경우 당해 배분받은 금액은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액의 과세 제외는 분배하는 

구성법인(S)의 주식에 대한 분배받는 구성법인(B)의 기초가액에

서 감액수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

을 초과하여 분배받음으로써 부의 기초가액으로 보는 초과손실계

정(an excess loss account)의 발생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분배

액은 B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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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배하는 구성법인(S)

현물분배에 관한 규정316)은 현물분배에서 발생하는 이익뿐 아니

라 구성법인간의 현물분배에서 발생하는 손실에도 적용된다. 따라

서 S의 손실은 분배된 자산이 그후에 구성법인이 아닌 자에게 매각

된다면 대등원칙에 따라 인식된다317).

3) 권리확정주의

주식을 보유하는 구성법인이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는 당해 분배를 실제로 수취한 때가 아

니라 분배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318).

4) 현물분배의 사례319)

가) 사실관계

S는 기초가액이 $70이고 시가가 $100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

며 제1차 연도초 P의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00이다. 제1차 

연도중 S가 P에게 당해 토지를 분배하였다. 이로 인하여 S는 $30

의 토지처분이익이 발생하며 P의 토지에 대한 기초가액은 $100이 

된다. 제3차 연도 7월 P는 당해 토지를 $110에 X에게 매각하였다.

나) 분배의 과세제외 및 주식기초가액의 수정

S의 P에 대한 분배는 구성법인간의 분배로서 $100의 분배액은 

315) Reg. §1.1502-13(f)(2)(ii).

316) IRC §311(b).

317) Reg. §1.1502-13(f)(2)(iii).

318) Reg. §1.1502-13(f)(2)(iv).

319) Reg. §1.1502-13(f)(7)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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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에서 $0으로 감액된다. 또한 제1차 연도의 S의 토지처분이익 

$30은 이연된다.

다) 대등원칙의 적용 및 주식기초가액의 수정

대등원칙에 따라 S는 제3차 연도에 P의 이익 $10과 재계산된 

이익 $40의 차이인 $30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제3차 연도에 $0에서 $30로 증가한다.

라) 토지분배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이 $70이 

아니고 $130일 경우에는 제3차 연도에 P의 이익 $10과 재계산된 

손실 $20의 차이인 $30을 손실로 인식한다. 또한 S의 주식에 대

한 P의 기초가액은 제1차 연도에 $100에서 $0로, 제3차 연도에 

$0에서 초과손실계정 $30로 감액된다. 만약 P가 당해 토지를 X

에게 매각하는 대신 주주에게 분배하였다면 P는 $10의 이익을 인

식하고 S는 $30의 손실을 인식하되 당해 손실은 P의 이익 $10과 

상계되고 잔액 $20은 비자본 공제불능경비로 분류된다.

마) 권리확정주의

‘가)’의 사실관계에서 P에 대한 분배가 결의에 의하여 확정되었

으나 실제로 당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S가 주식의 공모를 통하여 

증자하고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한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경우 S의 분배는 확정되는 때 실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해 분배는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분배는 P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분배로 인한 S의 이익 $30은 S가 연

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기 직전에 촉진원칙에 따라 인식될 내부이

익이다. 따라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분배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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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큼 감액되고 S의 이익 $30만큼 증액되어 순액으로 $70만

큼 감액된다.

5) 초과손실계정의 사례320)

가) 사실관계

S는 T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며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0, 

시가는 $100이다. S는 상당한 금액의 E & P를 가지고 있으며 T

의 E & P는 $10이다. 제1차 연도초 S는 P에게 T 주식 전부를 분

배하였다. 이 경우 S는 $90의 이익이 발생하며 P의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00이 된다. 제3차 연도중 T는 $90을 차입하여 이를 

P에게 분배하였다. 이에 따라 P의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00에서 $10로 감액되었다. 제6차 연도에 T에게 $5의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P의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0에서 $15로 증

가하였다. 제9차 연도 12월, T는 X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증자함에 

따라 T는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였다.

나) 분배의 과세제외

P가 S로부터 분배받은 T 주식의 가액 $100과 T로부터 지급받

은 $90의 분배액 중 배당수입에 해당하는 $10321)은 총소득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다) 대등원칙 및 촉진원칙

T가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할 때 P에게 T 주식에 대한 초과손

320) Reg. §1.1502-13(f)(7) Ex.2.

321) T의 E & P는 $10에 불과하므로 배당수입은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즉 분배액 $90 중 배당수입은 $10이고 이를 제외한 잔액 $80은 출

자의 반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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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계정이 있다면 그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별실체기준

에 의하면 P는 초과손실계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T의 연결납

세집단 이탈로 인한 P의 대응손익은 $0이다. 그러나 S와 P를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볼 경우 T 주식을 분배한 후에 T 주식에 대한 기

초가액은 $10이며 그후의 수정322)에 의하여 $75의 초과손실계정

이 발생한다. 따라서 T의 연결납세집단 이탈로 인하여 재계산된 대

응손익은 $75이 된다. 대등원칙에 따라 S는 제9차 연도에 P의 이

익 $0과 재계산된 이익 $75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90 중 

$75을 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S의 이익 중 잔존액 $15은 제9

차 연도 이후에 대등원칙 또는 촉진원칙에 따라 인식될 것이다. 즉 

P가 T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대등원칙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될 것

이며, S가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촉진원칙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라) 사건의 선후가 달라지는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S가 P에게 T 주식을 분배하기 전에 T가 

$90을 차입하여 S에게 분배하였다고 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

펴보기로 한다. 우선 T의 S에 대한 분배액 $90(이 중 $10은 배

당)은 S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T 주식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은 $10에서 $80의 초과손실계정으로 감액된다. 이에 따

라 S는 T 주식을 P에게 분배함으로써 $90의 이익323)이 발생하며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로 시작되고 제6차 연도에 T의 

소득발생으로 $15로 증가된다. 제9차 연도에 T가 연결납세집단에

서 이탈함에 따라 대등원칙에 의하여 S는 $75의 이익을 인식하게 

322) $90의 배당에 의한 감액과 $5의 S 소득으로 인한 증액.

323) 초과손실계정 $80과 T 주식의 시가 $10(당초의 사례에서 $90 배

당을 하기 전에 시가가 $100이었으므로 배당한 후의 시가는 $10이 

될 것임)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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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15의 잔존액은 그후의 사건을 기초로 하여 대등원칙과 촉진

원칙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된다.

나.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구성법인간 교부금의 수수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구성법인으로부터 받은 현

금 또는 현물자산(비적격자산; nonqualifying property)은 별개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구성법인이 주주로서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비적격자산은 당해 비적격자산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IRC §

354(구조조정에서의 주식 등의 교환)가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거래 직후에 받은 것으로 보며, IRC §355(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등

의 분배)가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거래 직전에 받은 것으로 본

다324).

다. 자기주식의 취득

구성법인이 다른 구성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또는 자기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옵션에 대한 

그 다른 구성법인의 기초가액은 제거된 것으로 본다325).

라. 공통의 모회사의 주식

1) 주식과 관련한 손실

가) 손실의 불인정

구성법인이 보유하는 공통의 모회사의 주식(이하에서 ‘P 주식’이

324) Reg. §1.1502-13(f)(3).

325) Reg. §1.1502-13(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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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한 손실은 영구적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E & P를 감소시키지 아니한다326).

나) P 주식을 구성법인 외의 자가 보유하게 되는 경우

구성법인인 M이 P 주식을 보유하다가 M이 구성법인에서 이탈

하거나 구성법인 외의 자가 P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P 주식에 대한 

M의 기초가액이 공정한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M의 기초가액

을 구성법인 외의 자가 P 주식을 보유하게 되기 직전에 당해 공정

한 시장가치로 감액한다327).

다) P 주식을 보유하던 구성법인 외의 자가 구성법인이 되는 경우

구성법인외의 자가 기초가액이 공정한 시가를 초과하는 P 주식

을 보유하다가 적격 원가기준거래328)를 통하여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직전에 P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공

정한 시가로 감액할 수 있으며 일단 감액을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329). 만약 당해 구성법인 외의 자가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경우에는 그 집단에서 이탈한 직후에 기초가액이 

감액되는 것으로 한다330).

2) 주식과 관련한 이익

M이 P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당해 처분이 적격처분에 해당하

326) Reg. §1.1502-13(f)(6)(i)(A).

327) Reg. §1.1502-13(f)(6)(i)(B).

328) 적격 원가기준거래(a qualifying cost basis transaction)는 12월의 기

간내에 구성법인이 아닌 자의 주식으로서 총발행 주식 중 80% 이상

(IRC §1504(a)(2))을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취득하는 것이

다.

329) Reg. §1.1502-13(f)(6)(i)(C).

330) Reg. §1.1502-13(f)(6)(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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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만약 적격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처분이익을 인식하

였을 경우에는 M은 그 적격처분 직전에 P가 M에게 현금으로 출자

하는 형식으로 P 주식을 공정한 시가로 P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적격처분(a qualified disposition)이라 함은 다음의 요

건을 충족하는 처분을 말한다331).

①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P의 자본에의 출자를 통하여 P로

부터 직접 P 주식을 취득할 것

② 그 구성법인이 계획에 따라 구성법인이 아니며 구성법인과 특

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주식을 즉시 양도할 것

③ 구성법인이 아닌 자가 당해 주식의 대체된 기초가액332)을 승

계받지 않을 것

④ P 주식이 다른 P 주식과 교환되지 아니할 것

⑤ P가 당해 처분 또는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이 공통의 모회사가 

되거나 공통의 모회사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지 아니할 것

⑥ M이 당해 처분 또는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이 구성법인이 되

거나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게 되지 아니할 것

5. 내부채권채무와 관련한 손익

가. 내부채권의 외부매각

1) 개요

내부채무(채권)라 함은 구성법인간의 채무(채권)333)를 말하며 

331) Reg. §1.1502-13(f)(6)(ii).

332) 기초가액이 승계되거나 교환된 경우를 말한다(IRC §7701(a)(42)).

333) 채무에는 채무증권을 포함하며 재화나 용역의 구매 또는 제공과 관련

한 미확정채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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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법인이 내부채권 또는 내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

거나 소멸시킴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손익이 실현되

는 경우에는 내부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당해 채무가 계

속 존속한다면 새로이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대

손상각과 같이 유사한 거래로부터 손익이 실현되거나 내부채무가 

내부채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적용한다(유사원칙; similar 

principles).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334).

①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취득하

였으나 채무상환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거래335)로 인하여 내부

채무가 된 때

② 대손충당금336)으로부터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

③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

④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규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관련 당

사자의 법인세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내부채권의 매각 직전 채무변제 간주

내부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인 구성법인이 

현금을 받고 당해 내부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구성법인

이 당해 매각 직전에 내부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유사원칙의 

적용에 따라 내부채권이 실물자산과의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

우에도 채무자인 구성법인에게 다음의 ‘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채무가 신규발생된 것으로 보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

334) Reg. §1.1502-13(g)(3)(i).

335) 당해 채권의 상환약정일전 1년내에 취득한 경우와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의한 취득(Reg. §1.108-2(e)).

336) IRC §§585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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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 만약 내부채무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연결납세집단에

서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하기 직전에 공정한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내부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본다337). 

3) 내부채권의 매각 직후 신규채무발생 간주

내부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인 구성법인이 

현금을 받고 당해 내부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구성법인

이 당해 매각 직후에 새로운 채무(보유기간의 기산도 새로이 시작

됨)가 발생된 것으로 본다. 유사원칙의 적용은 앞서 언급한 채무변

제간주에서와 같다338).

4) 대손충당금

내부채권과 관련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소득에서 공

제되지 아니하며 내부채권이 내부채권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내

부채무가 상환 또는 취소될 때까지는 실현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

다339).

5) 사례340)

가) 사실관계

제1차 연도초 B는 S로부터 $100을 차입하고 매년말 $10의 이

자지급과 제20차 연도말에 $100의 원금상환을 약속하는 어음을 

337) Reg. §1.1502-13(g)(3)(ii).

338) Reg. §1.1502-13(g)(3)(iii).

339) Reg. §1.1502-13(g)(3)(iv).

340) Reg. §1.1502-13(g)(5)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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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제3차 연도초까지 B는 발생된 이자를 지급하

였고 S는 B가 발행한 어음을 X에게 $70을 받고 매각하였다. 

나) 변제 간주

B가 발행한 어음은 S가 X에게 당해 채권을 매각하기 직전에 

$70로 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발행가액 보다 낮은 가액

으로 변제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B는 $30의 채무변제이익을 인

식하게 된다. 개별실체기준으로 볼 때 S의 $30 손실은 자본손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등원칙에 의하면 B의 대응손익은 S의 내부손

익과 그 금액에 있어서 완전히 상계되기 때문에 B가 인식하는 $30

의 채무변제이익의 특성은 S의 손실의 특성을 결정한다. 따라서 S

의 손실은 통상손실로 간주된다.

다) 신규차입 간주

위에서 언급한 어음의 변제 간주와 함께 B는 X에게 직접 발행가

액 $70, 상환가액 $100의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

로 본다. 새로운 어음은 내부채무가 아니며 $30의 할인발행액은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배분341)하여 B와 X가 손익으로 인식한다. 

라) 채권자가 연결납세집단을 이탈하는 경우

‘가)’의 사실관계에서 B가 발행한 어음을 S가 매각하는 대신 P가 

S의 주식을 X에게 매각하였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

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어음은 S가 연결납세집단을 이탈하기 

직전에 B가 당해 어음의 시가인 $70로 변제하고 이탈한 직후에 B

가 S에게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S와 B의 

손익 $30의 처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341) 당해 사업연도의 일수에 따라 배분한다(IRC §16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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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채권으로의 전환

내부채무에 해당하지 않던 채무가 내부채무에 해당하게 된 때에

는 그 전환된 직후에 당해 채무가 변제되고 다시 신규로 채무가 발

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변제로 인하여 인식되는 손익의 특성은 단

일실체기준으로 결정되지 않고 개별실체기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42).

①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채권을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취득하

였으나 채무상환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거래343)로 인하여 내부

채무가 된 때

②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규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관련 당

사자의 법인세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

가. 조세회피방지규정

1) 개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이 적용되도

록 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무처리를 수정하

도록 하고 있다344). 이러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연결납세규칙에서는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345).

342) Reg. §1.1502-13(g)(4).

343) Reg. §1.108-2(e).

344) Reg. §1.1502-13(h)(1).

345) Reg. §1.1502-13(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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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채무로 가장하는 사례346)

가) 사실관계

P는 X의 주식 중 70%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P와 특

수관계가 없는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다. 제1차 연도초 S는 X

로부터 $100을 차입하고 매년말 $10의 이자지급과 제20차 연도

말에 $100의 원금상환을 약속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제3차 연도초 P 연결납세집단은 상당한 금액의 이월결손금을 갖고 

있으며 S가 발행한 어음의 시가는 $70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X는 

당해 어음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30의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 X가 $30의 손실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P가 X의 

주식 10%를 추가로 취득하여 X를 구성법인으로 포함시킨 뒤 다시 

10% 지분을 매각하였다. 어음과 관련한 X의 손실 $30은 미실현 

내포손실에 해당한다.

나) 수정

X가 구성법인이 됨에 따라 당해 어음이 내부채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X는 $30의 손실을 인식하고 S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

주됨에 따라 채무변제이익 $30을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X의 손

실은 미실현 내포손실로서 연결납세시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고 X가 다시 연결납세집단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 개

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없다면 공제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S의 X에 대한 채무를 일시적으로 내부채무로 만든 것은 

X의 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S가 발행한 어음은 내부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X는 당해 어

346) Reg. §1.1502-13(h)(2)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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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실제로 매각할 때까지는 $30의 손실을 인식할 수 없다.

3) 법인혼합 사례(corporate mixing bowl)347)

가) 사실관계

M1, M2는 P의 자회사이며 M1은 M2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

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당해 토지는 M2의 유일한 자산이다. P

는 M2의 토지를 포함하여 M1의 사업을 처분하려고 한다. M1의 주

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시가와 동일하고 M2의 주식에 대한 P

의 기초가액은 $0이며, M2의 토지는 시가 $20, 기초가액은 $0이

다. 제1차 연도에 토지처분이익의 인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M1, M2

는 T를 신설하였다. 즉 M1은 현금을 출자하고 T 주식 80%를 취득

하였으며, M2는 토지를 출자하고 T 주식 20%를 취득하였다348). 

제3차 연도에 T를 청산하고 $20의 현금을 M2에게 분배하고, M1

에게는 토지와 $60의 현금을 분배하였다. 이 경우 T는 M1과 M2

에 대한 토지와 현금의 분배로부터 손익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349). 

제4차 연도에 P는 M1의 주식을 X에게 매각하고 M2를 청산하였다.

나) 수정

T를 설립하고 청산한 주 목적은 M2가 보유하는 토지의 매각에

서 발생하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M2는 M1

의 주식이 X에게 매각될 때 $20의 이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347) Reg. §1.1502-13(h)(2) Ex.3.

348)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특수관계

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IRC §351(a)).

349) 자회사가 청산하여 자산을 모회사에게 분배한 경우 당해 청산법인은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IR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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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후 리스의 사례350)

가) 사실관계

S는 기초가액이 $70이고 시가가 $100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

며 개별납세제한연도(SRLY)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갖고 있다. S

는 당해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30의 미실현이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을 X에게 $100을 

받고 매각한 후 다시 이를 장기로 리스하였다. 이러한 판매후 리스

(the sale and leaseback)는 IRC의 일반 원칙에 따라 법적 형식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성격을 재조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S

의 X에 대한 공장매각으로 인하여 S는 $30의 이익을 인식하게 된

다.

나) 수정배제

S가 계획적으로 $30의 이익을 조기에 인식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내부거래에 관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 간편법의 적용

달러가치 후입선출법(dollar value LIFO inventory method)과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에 대하여는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의 산정 

및 대등원칙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351).

350) Reg. §1.1502-13(h)(2) Ex.5.

351) Reg. §1.1502-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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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가액이 승계된 자산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에서 자산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초가액이 결정되는 다

른 자산을 포함한다352).

라. 자산의 승계와 관련한 법인의 범위

1) 법인의 범위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에서 ‘법인’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

하는 거래를 통하여 자산을 승계하거나 승계받는 다른 법인을 포함

한다353).

① 청산에 따른 분배, 피합병, 주식과 자산의 교환 등을 통하여 

이월결손금 등이 자산을 양수한 법인에게 승계354)되는 경우

② 법인의 청산을 통하여 사실상 모든 자산이 다른 구성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③ 자산을 승계받는 법인의 당해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 승계하

는 법인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자산의 기초가액결정

에만 국한됨)

④ 내부거래(내부거래의 대상인 자산과 관련하는 경우에 한함)

2) 내부손익의 승계

위에서 언급한 승계하는 법인의 자산이 승계받는 구성법인에 의

352) Reg. §1.1502-13(j)(1).

353) Reg. §1.1502-13(j)(2)(i).

354) IRC §38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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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취득되는 경우 승계받는 법인은 승계하는 법인의 내부손익도 

승계하여 인식하여야 한다355). 

마. 연쇄적인 영향

대등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응손익으로 인하여 내부손익이 

인식되어야 하는 경우 당해 내부손익은 대응손익과 관련하여 단일

실체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S가 B에게 

트럭을 매각한 경우 당해 트럭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건물의 건설원

가에 산입되어 자산화(capitalization)된다면 트럭의 매각에 대한 S

의 내부이익은 B가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인식되지 아니한다. 그 대

신 S의 이익은 당해 건물이 매각되거나 감가상각될 때 인식된다. 

또한 예를 들어 B가 자산을 S로부터 S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

액으로 취득하여 이를 하위의 구성법인(lower-tier member)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의 내부이익은 인식되지 아니하며 주식의 기초가

액은 토지의 기초가액과 동액이 된다.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토지

에 대하여 손익이 발생하면 S의 내부이익이 인식된다. 한편 주식매

각으로 인하여 하위의 구성법인이 구성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

우 S의 내부이익의 특성은 주식이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결정된

다356).

바. 다중 또는 연속 내부거래

특정 구성법인의 내부손익 또는 대응손익이 둘 이상의 내부거래

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일실체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S가 M에게 자산

355) Reg. §1.1502-13(j)(2)(ii).

356) Reg. §1.1502-13(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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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각하고 M은 B에게 당해 자산을 매각한 경우 S, M, B는 모두 

단일 법인의 사업부로 간주된다. 또한 동일한 계획에 따라 여러 차

례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단일실체기준이 적용된다357). 

사. 다른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

연결납세집단이 다른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취득됨에 따라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소멸하는 연결납세집단의 내부거래

에 대하여 연결납세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연결납세집단을 

취득하는 다른 연결납세집단(존속하는 연결납세집단)을 소멸하는 

연결납세집단으로 본다. 그러나 소멸하는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

인으로서 연결납세집단이 소멸한 직후에 존속하는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358).

여기서 연결납세집단이 소멸한다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359).

① 피합병, 주식과 자산의 교환 등을 통하여 공통의 모회사의 자

산이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의하여 취득됨에 따라 이월

결손금 등이 자산을 양수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360)

② 공통의 모회사의 주식이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의

하여 취득되는 경우

③ 공통의 모회사가 보유하는 사실상 모든 자산을 자회사에게 양

도하는 경우 

④ 역취득의 경우 

357) Reg. §1.1502-13(j)(4).

358) Reg. §1.1502-13(j)(5)(ii).

359) Reg. §1.1502-13(j)(5)(i).

360) IRC §38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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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통의 모회사만 남게 되어 연결납세집단이 소멸하는 

경우

공통의 모회사가 유일한 구성법인이 됨에 따라 연결납세집단이 

소멸하는 경우 그 공통의 모회사는 소멸하는 연결납세집단의 내부

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상의 세무상 처리를 승계받는다. 그러나 

공통의 모회사였던 법인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연결납세집단의 유일한 자회사

가 청산절차를 거쳐 모든 자산을 공통의 모회사에게 이전하거나 공

통의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합병되어 당해 자회사가 공통의 모회사

의 승계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존속법인의 과세소득은 내부손익

과 대응손익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연결과세소득으로 본다361). 

 자. 기장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은 장부에 기장(정산표 포함)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집단은 이러한 장부의 기장을 통하여 내부거래에 관한 연

결납세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손익의 금액, 발생장소, 귀속시기,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62).

361) Reg. §1.1502-13(j)(6).

362) Reg. §1.1502-13(j)(8).



Ⅵ. 투자수정 및 E & P

1. 투자수정

가. 개요

1) 의의

투자수정(investment adjustment)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

(P)이 자회사(S)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규정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제도로서 P의 기초가액이 S의 배당 

및 손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수정의 목적은 연

결과세소득이 연결납세집단의 소득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P와 

S를 하나의 실체로 보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P가 $100을 출자하

여 S를 설립하였고 S가 $10의 소득을 얻은 경우 P의 기초가액363) 

$100은 연결납세규칙에서의 투자수정규정에 따라 $10 증가하는

데, 이는 S의 소득에 대하여 한번 과세하고 P가 S 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이익에 대하여 한번 더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다. 또한 S의 감면소득(tax-exempt income) 및 비자본 공제불능경

비(noncapital, nondeductible expenses)에 대하여도 그 효과가 유

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가액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364).

363) IRC §358(배당받은 자의 주식기초가액의 결정)에 의한 기초가액을 

말한다.

364) Reg. §1.1502-3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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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결납세규칙상 투자수정365)은 기초가액의 결정에 관한 법률의 

다른 규정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의 다른 규

정이라 함은 Reg. §1.1502-32의 규정 이외에 투자수정에 관한 규정

으로서 IRC §358(배당받은 자의 주식기초가액의 결정), IRC §

1016(기초가액의 수정), Reg. §1.1502-11(b)(손실사용의 제한), 

Reg. §1.1502-19(초과손실계정의 처리), Reg. §1.1502-20(주식손

실에 대한 추가규칙), Reg. §1.1502-31(관계회사집단의 구조를 변

경한 후의 기초가액) 등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과 연결납세규칙상

의 투자수정이 중복수정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연결납세규칙상의 

투자수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66). 

3) 상위법인의 투자수정

S 주식에 대한 투자수정은 S의 상위법인의 주식(higher-tier 

stock)에 대한 투자수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하위법인으로부

터 상위법인으로 순서에 따라 투자수정을 한다. 예를 들어 P가 다

른 법인의 자회사인 경우 S 주식에 대한 P의 투자수정은 그 다른 

법인의 P 주식에 대한 투자수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

다367).

365) Reg. §1.1502-32.

366) Reg. §1.1502-32(a)(2).

367) Reg. §1.1502-32(a)(3)(iii).



206

나. 주식 기초가액의 수정

1) 수정시기

주식기초가액의 수정은 연결납세 사업연도말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연도 도중에

도 실시한다. 예를 들어 P가 S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초가액의 수정이 필요하며 P가 S 주식의 일부

를 처분하였거나 S가 타인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와 같이 P가 가

지는 S의 지분이 사업연도중 동일하지 아니할 때 변동하는 지분을 

고려하여 기초가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를 들어 P가 S 

주식의 50%만 처분하고 S가 구성법인에서 제외되는 경우 처분당

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기초가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와 유

사하게 S가 연결납세 사업연도중 청산되는 경우에도 당해 청산이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가액을 수정하여야 한다368).

2) 수정금액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적극적 수정(positive adjustment)

에 의하여 증가하고 소극적 수정(negative adjustment)에 의하여 

감소한다. 기초가액의 수정에 있어서 수정할 금액은 S의 과세소득 

또는 결손, 감면소득, 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공제불능경비, 배당의 

순액(net amount)으로 한다369).

가) 과세소득 또는 결손

S의 과세소득 또는 결손은 S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세소득

368) Reg. §1.1502-32(b)(1)(i).

369) Reg. §1.1502-32(b)(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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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결손)으로 S 주식의 기초가액을 증감시킨다. 이 경우 S의 손

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거나 이월되어 그후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공제하여 계

산한다. 그러나 S의 손비가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귀속

되는 경우에는 당해 손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나) 감면소득

S의 감면소득은 소득이지만 과세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소득

으로 S가 보유하는 자산의 기초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S 

주식의 기초가액을 증가시킨다. 감면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

함한다.

(1) 소득공제

S의 과세소득이 S가 보유하는 자산의 기초가액을 감소시키지 않

는 손비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상계되는 경우 당해 상계되는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당해 소득과 상계되는 손비의 순액은 

앞서 ‘가)’에서의 과세소득에도 해당한다. 예를 들어 S가 $100의 

배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70의 수입배당공제를 적용한 경우 당

해 배당 중 $70은 감면소득이다. 따라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

가액은 과세소득으로서 $30만큼 증가하고 감면소득으로서 $70만

큼 증가하게 된다.

(2) 채무면제이익

S의 채무면제이익으로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예: 채무

자의 파산으로 인한 것 등)370)은 이월결손금 등의 조세특성을 감

370) IRC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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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371)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소득으로 취급된다. 조세특성을 

감소시키는 채무면제이익은 당해 조세특성의 감소가 자본으로 보

지 아니하는 공제불능경비로 인식되는 금액에 한한다. 그러나 채무

면제액이 조세특성의 감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액이 조세특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

으로 본다.

①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경과하였을 것

② 당해 공제시한의 경과가 자본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제불능경

비로 인식될 것

③ 공제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이월결손금의 공제

될 수 있었을 것

(3) 기초가액의 전환

S의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의 증가는 그 증가로 인하여 주식의 기

초가액에 영향을 미쳤고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극적 

투자수정과 대응되며 당해 기초가액의 증가로 인하여 대응되는 소

극적 투자수정이 영구적으로 회복되는 효과를 갖는다면 감면소득

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처분하

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S의 기초가액을 증가372)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초가액의 증가는 선행하는 기초가액의 감소373)가 

371) 채무면제이익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성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한다(IRC §§108 & 1017). 이 경우 조세특성은 다음

의 순서에 의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② 사업세액공제(general business credit)의 이월액

     ③ 최저한세 공제(minimum tax credit; MTC)의 이월액

     ④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손실과 이월손실액

     ⑤ 기초가액의 감액

     ⑥ 비사업활동으로 인한 결손과 세액공제액의 이월액

     ⑦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이월액

372) IRC §50(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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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법인의 주식의 기초가액에 반영되는 범위내에서 감면소득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에 따라 S가 자산의 기초가

액을 증가시켰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 수정374)이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인식된다면 당해 기초가액의 증가는 감면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다.

다) 비자본 공제불능경비

S의 비자본 공제불능경비(noncapital, nondeductible expenses)

라 함은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영구적으로 부인

되거나 제외되는 것으로서 자산의 기초가액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감소시키는 손비를 말하며 S 주식의 기초가액을 감소시킨다. 예

를 들면 연방조세375), 주식 또는 현물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인식되지 아니하는 손실376)이 이에 속하며 S에게 귀속되는 이월결

손금의 공제시한이 만료되거나 채무면제이익의 소득불산입377)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공제시한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에 비자본 공제불능경비가 된다. 그러나 증권을 처분하였다 재취득

한 경우 부인되는 처분손실378)은 대응되는 기초가액의 수정이 손

실부인을 영구적이지 못하게 하므로 비자본 공제불능경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373)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은 공제받

은 금액만큼 감소한다(IRC §50(c)(1)).

374) IRC §481(a).

375) 연방소득세, 연방초과이윤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을 말한다(IRC §

275(a)).

376) IRC §311(a).

377) IRC §108(b).

378) 증권의 매각일을 전후로 30일 이내에 동일한 증권을 취득한 경우 당

해 매각으로 인한 손실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IRC §1091). 이는 

자전거래 등을 통하여 평가손실을 실현시켜 소득에서 공제되도록 하

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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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의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의 감소는 당해 감소가 주식의 기초가

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S의 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영

구적으로 제외되는 범위내에서 비자본 공제불능경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에 의하여 지급된 조세로서 S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연결세액에 대하여 세액분담약정(tax sharing agreement)을 체

결함에 따라 한 구성법인이 다른 구성법인에게 지급받을 세액이 있

는 경우 당해 금액은 감면소득에 의한 적극적 수정으로 보며, 지급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비자본 공제불능경비의 발생으로 

인한 소극적 수정으로 본다. 당해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

우에는 당해 금액은 일반적으로 구성법인간의 관계에 따라 배당 또

는 출자로 본다.

라) 배당

S가 배당함에 따라 P가 배당을 받는 경우 S 주식의 기초가액은 

감액된다.

3) SRLY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포기

가) 이월결손금 포기의 선택

S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될 때 SRLY로부터 이월된 결손

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연결납세집단은 S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포기할 것을 선택379)

할 수 있다. 만약 S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다

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었다면 그 다른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한 직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380).

379) 이월결손금 포기의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380) Reg. §1.1502-32(b)(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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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기선택시 주식 기초가액의 수정

(1) 적격거래의 경우 수정배제

S가 적격원가기준거래에 의하여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면

서 이월결손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포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

자본 공제불능경비에 대하여는 주식 기초가액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적격원가기준거래(qualifying cost basis transaction)라 함

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S 주식의 80% 이상381)을 12월의 기

간내에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2) 비적격거래의 경우 감액수정

S가 비적격거래(nonqualifying transaction)에 의하여 연결납세

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면서 이월결손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포

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자본 공제불능경비에 대하여는 주식 기초

가액의 감액수정을 필요로 한다. 당해 감액은 S가 새로운 연결납세

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이루어지나 종전의 연결납세집단

에서 이탈한 직후에 수정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취득하거나 처

분하는 연결납세집단의 쌍방에서 상위의 구성법인의 주식 기초가

액에 대한 대응 수정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만약 기초가액의 감액

이 S 주식의 기초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S 주식을 소

유하는 구성법인이 승계하는 초과손실계정으로 본다.

(3) 상위 법인으로 인하여 구성법인이 된 경우 추가수정

S의 상위의 법인이 구성법인이 됨에 따라 S가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경우 추가수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S를 구성법인

이 되도록 한 상위의 구성법인(T)과 T의 하위 법인(S 포함)이 수

381) Reg. §1.1504(a)(2)에 따라 의결권과 주식시가총액의 80% 이상 요건

을 충족하는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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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T는 T1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T1은 S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P가 T의 모든 주식

을 취득하고 S의 이월결손금을 포기하였다면 S 주식의 기초가액은 

감소하며 당해 감소는 T1의 기초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즉 S 주식

에 대한 T1의 기초가액의 소극적 수정은 T1의 이월결손금의 공제

시한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T는 T1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의 수

정여부를 정하게 된다. 따라서 T가 비적격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다면 T는 T1 주식에 대한 기초가

액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T보다 상위의 법인에게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382).

다) 순자산의 기초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감액한도

이월결손금의 포기에 따라 감액되는 주식의 기초가액은 순자산

의 기초가액 중 지분율 상당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감액될 수 없다. 

이 경우 상위 법인에 대하여 당해 제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며 상위 법인별로 개별적으로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각 

법인의 순자산과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하위로부터 상위의 순서

로 산정한다. 이 경우 구성법인의 순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이라 함

은 자산에 대한 수정기초가액(이월결손금 포함)과 부채의 수정기

초가액간의 차이를 말한다383).

4) 사례

다음의 사례들은 주식 기초가액의 수정과 관련한 사례로서 P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S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S의 하위법인

은 없으며, 모든 법인의 사업연도는 역에 의한 1년이라고 가정한다.

382) Reg. §1.1502-32(b)(4)(ii).

383) Reg. §1.1502-32(b)(4)(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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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 기초가액의 수정사례384)

(1) 기본사례

제1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은 S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연결과

세소득을 $100 가지고 있었다면 제1차 연도말 현재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 증가한다. 

(2) 실현되지 않은 내부이익이 있는 경우

‘(1)’의 사례에서 제1차 연도에 S가 다른 구성법인에게 자산을 매

각하여 $25의 이익을 얻었고 당해 이익을 이연하였으며 제3차 연

도에 당해 이익을 인식하였다고 가정하자. 또한 제2차 연도에 P가 

S의 주식 중 10%를 비구성법인에게 처분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S

의 이연된 이익은 제1차 연도 및 제2차 연도에 인식되지 아니하므

로 연결과세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연된 이익은 S의 

소득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소득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이익이 연결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제

3차 연도까지 이연된 이익으로 인하여 기초가액이 수정되지 아니

한다. 결과적으로 처분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S의 내

부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증가되지 아니한다. 제3차 연도에 이연

된 이익이 인식되지만 P에 의하여 처분된 S의 주식에 배분되는 금

액은 당해 주식이 비구성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으므로 기초가

액이 증가하지 아니한다.

(3) 실현된 내부이익이 있는 경우

‘(2)’에서 P가 S의 주식을 10% 처분하는 대신 전부를 처분하였

다면 S는 촉진원칙에 따라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기 직전에 

384) Reg. §1.1502-32(b)(5) Ex.1.



214

$25의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

은 S의 내부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증가하게 된다.

나) 결손의 사례385)

(1) 결손의 당해 연도 사용

제2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은 S의 손익만으로 계산한 결과 

$50의 연결결손금을 가지게 되었다면 S의 결손은 당해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P의 소득과 상계된다. 이 경우 P는 S 주식

에 대한 기초가액을 $50 감소시키게 된다. 

(2) 사업연도중 주식처분

‘(1)’에서 제2차 연도중 S의 결손이 상반기에 발생하였고 P가 제

2차 연도의 7월 1일에 S의 주식 50%를 처분하였으며, P의 제2차 

연도 소득(S 주식의 처분손익 제외)은 주식처분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S의 결손에 의하여 상계됨에 따라 S에게 귀속되는 결손

이 남지 않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의 결손 $50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용되기 때문에 S 주

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주식처분 직전에 $25 감소시킨다. 또한 

S가 구성법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S의 결손으로 인하여 S가 비구

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S의 잔존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25

만큼 감소한다.

(3) 결손의 소급공제

‘(1)’에서 P가 제2차 연도에 소득 또는 결손이 없고 S의 결손 

$50이 제1차 연도로 소급하여 공제되며 이로 인하여 P 연결납세

385) Reg. §1.1502-32(b)(5)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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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제2차 연도에 $17의 세액을 환급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어

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의 결손 $50은 소급공제

되므로 그 발생한 사업연도인 제2차 연도의 손비로서 간주되며 세

액환급액은 감면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P는 제2차 연도말에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33(= $50 - $17) 감소시키게 된다.

(4) 결손의 이월공제

‘(1)’에서 P가 제2차 연도에 소득 또는 결손이 없고 S의 결손 

$50이 제3차 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결손

은 제3차 연도에 기초가액을 감소시킨다.

다. 수정금액의 주식간 배분

1) 개요

S 주식의 기초가액을 수정함에 있어서 S의 배당에 대한 소극적 

수정은 당해 배당에 관련한 S의 주식에 배분된다386). 그 이외의 기

초가액 수정금액(과세소득 또는 결손, 감면소득, 비자본 공제불능

경비와 관련한 수정)은 적극적 수정인 경우에는 한도내에서 우선

주에 배분하고 잔액이 있으면 보통주에 배분한다. 그러나 소극적 

수정인 경우에는 보통주에만 배분한다. 또한 비구성법인이 소유하

는 주식에 배분되는 수정금액은 주식의 기초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87).

386) 수정금액으로서의 배당의 주식간 배분에 있어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

은 우선주에 배분되고 보통주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에 배분된다.

387) Reg. §1.1502-3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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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통주에의 배분

가) 동일한 등급의 보통주간 배분

수정항목(배당으로 인한 수정 제외)을 보통주에 배분하는 경우 

동일한 등급(class)388)의 보통주간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러나 

구성법인이 적극적 수정을 하는 때 당해 유형의 보통주에 대하여 

초과손실계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초과손실계정을 소멸시

킨 후 주식의 기초가액을 균등하게 증가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소

극적 수정은 우선 구성법인의 기초가액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한 후 

초과손실계정을 설정하거나 증가시킨다389). 

나) 상이한 등급의 보통주간 배분

S가 둘 이상의 등급의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 수정항목(배당으로 

인한 수정 제외)의 배분은 각 등급의 조건과 기타 다른 사실 및 상

황을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가정을 기초로 배분한다390). 

3) 우선주에의 배분

적극적 수정항목(배당을 고려하기 전)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익부족으로 미지급된 배당 포함)의 범위내에서 우선주에 배분된

다391).

388) 중요한 조건(의결권은 고려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동일한 주식은 같

은 등급의 주식으로 본다(Reg. §1.1502-32(d)(1)).

389) Reg. §1.1502-32(c)(2)(i).

390) Reg. §1.1502-32(c)(2)(ii).

391) Reg. §1.1502-32(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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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적적 재산정

S의 우선주 및 보통주에 대한 구성법인의 기초가액은 세액을 결

정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재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S의 증자, 주

식상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S의 지분구조에 변동이 있는 때에

는 수정항목을 재배분392)함으로써 변동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기초가액을 누적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등급의 

주식에 대하여는 재배분하지 아니한다393).

5) 사례

가) 100% 미만 소유사례394)

(1) 사실관계

P는 S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

은 $800이다. 제1차 연도에 S는 $100의 과세소득을 얻었다.

(2) 분석

S의 과세소득에 대한 $100의 적극적 수정은 비구성법인이 소유

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S의 모든 주식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따라서 

P는 제1차 연도말에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80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비구성법인이 소유하는 20%의 S 주식에 대하여는 수

정되지 아니한다.

392) 재배분이 필요한 경우 지분변동이 있기 직전에 재배분되는 것으로 한

다.

393) Reg. §1.1502-32(c)(4).

394) Reg. §1.1502-32(c)(5)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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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의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

‘(1)’에서 P가 제1차 연도의 6월 30일에 S의 잔존 주식 20%를 

$208에 취득하였으며, S의 과세소득 $100은 1월 1일부터 6월 30

일까지의 기간에 $40이 발생하였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60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경우 $100의 수정금액을 P가 보유하는 S 주식에 

배분함에 있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32($40의 80%)이 배분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는 $60($60의 100%)이 배분된다. 당해 수정은 보유주

식에 균등하게 배분되므로 제1차 연도초에 P가 보유하던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80($40의 80%와 $60의 80%의 합계) 증가하

게 되고, 6월 30일에 취득한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2($60

의 20%)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제1차 연도말에 P의 S 주식에 대

한 기초가액의 합계는 $1,100이 된다.

(4) 연결세액의 배분에 의한 납부

‘(1)’에서 연결세액 중 S의 과세소득으로 인하여 S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34을 P가 납부하였고 S가 P에게 이를 보전해 주지 않다

고 가정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의 과

세소득 $100은 적극적 수정을 초래하고 S의 법인세 부담세액 $34

은 비자본 공제불능경비로서 소극적 수정을 초래한다. 또한 S는 자

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4은 P로

부터 자본출자로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P의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52.80395) 증가하며 자본출자간주액을 반영하기 위하

여 추가로 $34 증가한다. 결국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86.80 증가하게 된다. 

395) $100의 과세소득 중 80%에서 $34의 세액지급액 중 80%를 차감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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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에서와 같이 P가 S의 잔존 주식 20%를 6월 30일에 취

득하였다면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당해 20%의 주식에 대

하여 $7.90396) 추가로 증가하게 되며 P에 의한 $34의 자본출자간

주액은 P가 보유하는 S의 모든 주식(80%가 아니라)에 대하여 반

영된다. 따라서 P의 기초가액은 $94.70397) 증가하게 된다.

나) 우선주 사례398)

(1) 사실관계

P는 S의 보통주 전부(기초가액 $800)를 소유하고 있으며 S의 

우선주는 전부 비구성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우선주식은 $200에 

발행되었으며 매년 $20의 누적적 배당우선권 및 $200의 잔여재산

우선분배권이 부여되어 있다. 제1차 연도에 S는 $50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며 무배당을 선언하였다.

(2) 분석

$50의 과세소득에 대한 적극적 수정금액 중 $20은 제1차 연도

에 지급되지 아니한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선주

에게 배분된다. 적극적 수정 중 $30의 잔액은 보통주에 배분되어 

제1차 연도말 현재 P의 기초가액을 $800에서 $830로 증가시킨다.

(3) 당기에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1)’에서 S가 제1차 연도에 우선주에 대하여 $20의 배당을 선언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결과는 ‘(2)’와 같다.

396) $60의 20%에서 $60에 대한 세액 $20.40의 20%를 차감한 잔액.

397) $86.80과 $7.90의 합계액.

398) Reg. §1.1502-32(c)(5)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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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의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

‘(1)’에서 S가 제1차 연도 및 제2차 연도에 소득 또는 결손이 없

고 P가 제3차 연도초에 S의 우선주 전부를 $240에 취득하였으며 

S가 제3차 연도에 $70의 과세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

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70의 적극적 수정금액 중 $60은 

제1차 연도부터 제3차 연도에 지급되지 아니한 우선주에 대한 배당

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선주에게 배분되지만 제3차 연도에 대한 

$20만이 우선주의 기초가액에 반영된다399). 따라서 P는 제3차 연

도말에 S의 우선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240에서 $260로, 보통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800에서 $810로 증가시키게 된다400).

다) 누적적 재산정의 사례401)

(1) 사실관계

P는 S의 보통주와 우선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우선주는 매년 

$100의 누적적 배당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제1차 연도에 S의 과세

소득은 $200로서 $100은 우선주에 배분되고 나머지 $100은 보통

주에 배분된다. 제2차 연도에 S는 P의 기초가액과 관련한 수정금액

이 없으며 P는 제2차 연도말에 S의 보통주 전부를 처분하였다.

(2) 분석

S의 보통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재산정하여야 한다. 기초가액을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차 연도의 

적극적 수정금액인 $200을 처분일 현재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모

399) $40의 잔액은 제1차 연도 및 제2차 연도에 당해 우선주가 비구성법

인에 의하여 소유되었기 때문에 P의 기초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400) 만약 S가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우선주에 대하여 $20씩의 배당

을 선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아니한다.

401) Reg. §1.1502-32(c)(5) 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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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실과 상황을 감안하여 재배분한다. 따라서 제1차 연도의 적극

적 수정 $200은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선언하지 아니한 우선

주배당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우선주에 재배분된다. 재배분의 결

과 보통주에 대하여는 $200의 적극적 수정이 전혀 배분되지 아니

하게 된다. 이러한 재배분은 제1차 연도 및 제2차 연도에 소급하여 

당초부터 그렇게 배분되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3) 수정항목이 발생한 이후에 우선주가 발행되는 경우

‘(1)’에서 S가 제2차 연도초에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제2차 연도 

및 제3차 연도에 수정항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P가 S의 보통주식

을 제3차 연도말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1차 연도에 $200의 적극적 수정금액

은 보통주에만 배분되고 제2차 연도 및 제3차 연도에 미지급 우선

주배당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이 우선주에게 재배분된다. 따라서 

보통주에 대하여는 수정항목이 없게 된다.

(4) 수정항목이 발생한 이후에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1)’에서 S가 우선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고 제2차 연도초에 당초

에 발행된 보통주와 동일한 등급의 보통주를 추가발행하였으며 S

는 제2차 연도 및 제3차 연도에 수정항목이 없었고 P가 제3차 연도

말에 S의 보통주를 처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1차 연도에 $200의 적극적 수정은 당

초 발행된 보통주에 배분되며 추가로 발행된 보통주식이 당초 발행

된 보통주식과 동일한 등급이기 때문에 수정항목을 재배분하지 아

니한다.

(5) 소극적 수정이 있는 경우

‘(1)’에서 제2차 연도에 S에게 $200의 결손이 발생하여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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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초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기초가액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의 수정항목은 서로 상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2)’에서와 같

이 제1차 연도의 적극적 수정 $200은 우선주식에 모두 재배분되고 

제2차 연도의 소극적 수정 $200은 보통주식에 전액 배분된다. 결

국 우선주식에 대한 적극적 수정의 누적액은 $200이고 보통주식

에 대한 소극적 수정의 누적액은 $200이다. 

(6) 당기에 배당을 선언하는 경우

‘(1)’에서 제1차 연도중 P가 소유하는 우선주에 대하여 $100, 보

통주에 대하여 $100의 배당을 S가 선언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제1

차 연도에는 우선주와 보통주 모두에 대하여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S의 보통주를 처분하는 때 ‘(2)’에서와 같이 제1

차 연도의 적극적 수정 $200은 전액을 우선주에 재배분하게 된다. 

결국 우선주에 대한 적극적 수정의 누적치는 $100($200의 과세

소득에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 $100을 차감한 잔액)이고 보통주에 

대한 소극적 수정의 누적치는 $100이 된다.

(7) 보유하는 우선주가 전환우선주인 경우

‘(1)’에서 우선주가 이미 발행된 보통주와 동일한 보통주로 제2

차 연도말에 전환될 수 있는 것이며 제5차 연도말까지 보유주식이 

처분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

다. 이 경우 제1차 연도의 적극적 수정 $200은 전환 직전에 우선주

에 전액 배분된다. 새로이 발행되는 보통주는 S 보통주의 제2등급

으로 간주되며 수정항목은 당초 발행된 보통주와 새로이 발행된 보

통주간에 조건 등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

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주에 대한 적극적 수정 $200은 당초의 보통

주와 새로이 발행된 보통주간에 재배분되지 아니한다. 당초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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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새로이 발행된 보통주는 그 조건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에 

차후의 기간에 대한 수정은 각 주식에 균등하게 배분된다.

(8) 배분의 사전사용

‘(1)’에서 제1차 연도말에 S의 보통주 중 10%를 처분하고 잔존 

주식 90%는 제2차 연도말에 처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

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1차 연도에 처분된 보통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제1차 연도에 보통주에 배분된 수정금액 중 

$10을 반영한다. 제1차 연도의 수정 중 $10은 P의 손익을 결정하

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90만이 우선주에 재배분되고 $10은 처분

되는 보통주에 배분된다.

(9) P가 하위법인인 경우

‘(1)’에서 P가 S의 보통주만을 소유하고 있고 P는 다른 법인의 

자회사일 경우 P의 주식을 소유하는 구성법인이 P 주식에 대한 기

초가액을 재산정한다면 우선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재산정하

고 그 재산정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연결납세집단간 배분사례402)

(1) 사실관계

P는 한 등급의 주식만을 발행한 S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S는 T의 보통주 및 우선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우선주에 대하여

는 매년 $100의 누적적 배당우선권이 부여되어 있다. 제1차 연도

에 T의 과세소득은 $200이었으며 $100은 우선주에 배분되고 잔

액 $100은 보통주에 배분되었다. S는 T의 수정으로 인한 것 이외

402) Reg. §1.1502-32(c)(5) E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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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정은 없었으며 제2차 연도와 제3차 연도에 S와 T는 수정이 없

었다.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X는 제3차 연도말에 S

의 모든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S와 T는 X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

인이 되었다. 제4차 연도에 T의 과세소득은 $200이었으며 S는 별

도의 수정항목이 없었다.

(2) 제1차 연도부터 제3차 연도의 분석

S의 수정에 대한 배분은 P가 S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 재산정되

어야 한다. 재산정의 결과 T의 보통주에 대하여는 적극적 또는 소

극적 수정항목이 없으며 우선주에 대하여는 $200의 적극적 수정

이 있게 된다.

(3) 제4차 연도의 분석

제4차 연도에 T의 우선주에 대한 미지급우선배당과 관련하여 

$200의 적극적 수정을 배분함에 있어서 P 집단과 X 집단의 연결

납세사업연도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4차 연도에 T의 

우선주에 대한 적극적 수정 $200의 배분은 당해 우선주가 비구성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간에 배분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200의 수정은 T 우선주에 대한 S의 기초가액에 반영된다.

라. 조세회피방지규정

1) 개요

연결납세규칙상의 기초가액수정에 관한 규정의 목적에 반할 주

된 목적을 가지고 그 규정의 적용과 효과를 회피하거나 연결납세규

칙상의 다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는 당

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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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가) 보통주로 간주되는 우선주의 사례404)

(1) 사실관계

S는 보통주 100주와 우선주 100주를 발행하였으며 P는 S의 보통

주 80주와 S의 우선주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들은 S에게 제1

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소극적 수정(S의 보통주에만 배분될 것임)

이 발생할 것이며 당해 소극적 수정이 S의 주식시가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지 않고 차후에 소극적 수정을 상계할만한 적극적 수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주가 발행될 당시 P는 S로 하여

금 제2차 연도말에 우선주를 보통주로 자본재조정(recapitalizatio

n)405)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P의 일시적인 우선주의 보유

는 예상되는 소극적 수정의 80% 이상으로 기초가액이 감액되지 않

게 하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또한 자본재조정은 당해 재조정 

직후에 S의 보통주에 대한 P의 지분증가로 인하여 S의 주식에 대

한 P의 기초가액을 예상되는 적극적 수정의 80%보다 크게 증가시

키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다.

(2) 분석

S는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일시적

인 자본구조의 변동을 꾀하였다. 이 경우 S의 보통주와 우선주는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동일한 등급의 보통주로 간주된다. 따

라서 S의 수정항목은 모든 주식에 배분되고 P는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의 기초가액을 감액시켜야 한다.

403) Reg. §1.1502-32(e)(1).

404) Reg. §1.1502-32(e)(2) Ex.1.

405) IRC §368(a)(1)(E)에서 규정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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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을 평가증하여 출자하는 사례406)

(1) 사실관계

P는 S와 T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S와 T는 U의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P가 보유하는 S의 주식은 기초가액이 $150

이고 시가는 $200이며 P가 보유하는 T의 주식은 기초가액과 시가

가 모두 $200이다. S의 주식을 처분할 때 예상되는 이익을 제거하

기 위하여 T는 U에게 기초가액이 $0이고 시가가 $100인 자산을 

출자하고 S는 $100의 현금을 출자하였다. U는 T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하여 $100의 이익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100의 적극

적 수정을 초래한다.

(2) 분석

일반적으로 U의 수정항목은 U의 모든 주식에 균등하게 배분된

다. 만약 그렇게 배분된다면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50에서 $200로 증가하게 되고 P는 S의 주식을 $200에 처분하

더라도 이익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P가 보유하는 T의 주식

에 대한 기초가액의 일부를 P가 보유하는 S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

액에 이전시킬 목적으로 T가 평가증된 자산을 U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라 U의 주식에 대한 $100의 적극적 

수정은 당해 출자를 감안하여 배분하여야 한다407). 이에 따라 적극

적 수정 $100은 S가 보유하는 U의 주식과 T가 보유하는 U의 주

식에 $50씩 배분하는 대신 $100의 전액 모두 T가 보유하는 U의 

주식에 배분한다. 따라서 P는 S의 주식을 $200에 처분함으로 인하

406) Reg. §1.1502-32(e)(2) Ex.2.

407) U에 의하여 이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T가 당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

던 기간중에 발생한 자산평가이익을 원천으로 하므로 당해 이익은 T

가 보유하는 U 주식에 배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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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50의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다)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408)

(1) 사실관계

P는 $800(우선주 $200, 보통주 $600)을 출자하여 S를 설립하

였다. 제1차 연도부터 제3차 연도까지 S의 통상소득은 $160이었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60(매년 $20의 배당우선권에 의함)이었

다. 이에 따라 S의 우선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변동하지 않으며 

S의 보통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600에서 $700로 증가하였다. 

S의 우선주를 처분할 경우 이익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P는 제3차 

연도말에 S의 모든 주식을 T에게 출자하고 그 대가로 S의 주식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T의 우선주와 보통주를 받았다. 당해 출자 당시 

보통주의 시가는 $700이고 우선주의 시가는 $300409)이었다. 그

후 P는 T의 우선주를 $300에 매각하였다.

(2) 분석

일반적으로 P의 T 보통주에 대한 기초가액은 $630(주식 전체의 

기초가액 $900의 70%)이 되며 T 우선주에 대한 기초가액은 

$270($900의 30%)이 된다. 그러나 P가 기초가액 수정의 분배를 

변경시킬 목적으로 S의 주식을 T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T의 보통

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700이며 T의 우선주에 대한 P의 기초

가액은 $200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P는 T의 우선주를 

처분함에 따라 $100의 이익을 인식하게 된다.

408) Reg. §1.1502-32(e)(2) Ex.3.

409) 시장이자율의 감소로 시가가 증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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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식의 연결이탈후의 기초가액 수정사례410)

(1) 사실관계

제1차 연도에 P 연결납세집단은 S의 손익만으로 산정한 연결과

세소득이 $40이고 P는 S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40 증가시

켰다. P는 제2차 연도에 S에게 $40의 결손이 발생하고 당해 결손

은 제1차 연도로 소급하여 S의 소득에서 공제될 것이며 이로 인하

여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이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P는 S로 하여금 제2차 연도

초에 의결권있는 우선주를 발행하도록 하여 S가 비구성법인이 되

도록 하였다411). 예상대로 제2차 연도에 S는 $40의 결손이 발생하

여 제1차 연도의 S 소득에서 소급공제되었다.

(2) 분석

P는 S의 결손을 소급공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소극적 수정을 회피

할 목적으로 S가 비구성법인이 되도록 하였고 P가 S 주식의 계속

적 소유로 인하여 결손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였으므로 조세회피방

지규정에 따라 S의 보통주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제2차 연도에 

$40 감소한다. 또한 S는 연결납세집단에서 제외된 후 5년이 경과

하기 전까지는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다시 될 수 없다.

(3)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소급공제되는 경우

‘(1)’에서 S의 결손이 소급하여 제1차 연도 이전의 S의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공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410) Reg. §1.1502-32(e)(2) Ex.4.

411) 이 경우 S가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더라도 S 주식은 계속 구성법

인(P)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으므로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감액되지 아니한다(Reg. §1.1502-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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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이 경우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

다고 하더라도 S의 손익은 개별납세규칙에 따라 처리되므로 P와 S 

모두 연결납세규칙상의 기초가액수정에 관한 규정의 목적에 반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며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른 수정이 필

요하지 않다.

마) 연결납세 이전의 기초가액 수정사례412)

(1) 사실관계

P는 $100을 출자하여 S를 설립하였으며 S는 P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었으나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제1차 

연도부터 제3차 연도까지 S는 $300의 소득을 얻었다. P는 제5차 

연도에 연결납세를 시작하려고 한다. P는 제5차 연도 이후에 S로부

터 배당을 받을 경우 소극적 수정으로 인하여 기초가액이 감액될 

것이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4차 연도에 S가 $300을 배당하

도록 하였다. 다만, 배당후에 S에게 당해 배당받은 자금을 출자할 

계획이나 의도는 없다.

(2) 분석

소극적 수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S로부터 $300의 배당을 받았지

만 당해 $300은 개별납세규칙에 따라 얻은 소득에서 배당한 것이

므로 P와 S는 연결납세규칙상의 기초가액수정에 관한 규정의 목적

에 반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며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른 수

정이 필요하지 않다.

412) Reg. §1.1502-32(e)(2) E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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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승계한 법인과 승계받은 법인

기초가액수정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에서 법인 또는 주식이라 함

은 당해 법인 또는 주식에게 기초가액을 승계한 법인 또는 주식과 

당해 법인 또는 주식으로부터 기초가액을 승계받은 법인 또는 주식

을 포함한다. 이 경우 승계라 함은 다른 법인의 자산 또는 다른 주

식의 기초가액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산 또는 주식의 

기초가액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T가 S에게 흡수합병

된 경우 S는 T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된다413).

바. 기장

기초가액에 대한 수정항목은 매년 장부에 기장(정산표 포함)하

여야 한다. 연결납세집단은 이러한 장부의 기장을 통하여 기초가액

의 수정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감면소득과 비자

본 공제불능경비의 성격을 포함하여 수정항목의 금액과 배분상황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14).

2. 초과손실계정

가. 개요

S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의 손

익 또는 배당 등에 따라 수정된다. 이 경우 소극적 수정이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S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이라고 한다.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s)은 

413) Reg. §1.1502-32(f).

414) Reg. §1.1502-3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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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기초가액으로 취급된다. 초과손실에 관한 규정(Reg. §

1.1502-19)은 법률의 다른 규정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여

기서 법률의 다른 규정이라 함은 Reg. §1.1502-32(초과손실계정을 

설치하고 수정하는 투자수정규칙), Reg. §1.1502-80(IRC §357(c)

의 적용배제) 등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중복하여 적용되

더라도 이익을 중복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415).

나. 초과손실계정의 소득산입

1) 원칙

P가 S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P는 S의 주식에 대한 초과손

실계정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416). 

2) 예외

초과손실계정의 소득산입에 대하여는 연결납세규칙하에서 소득

의 인식배제 또는 이연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P가 모든 자산

을 S에게 이전하는 구조조정에 있어서 초과손실계정이 있더라도 

이를 소득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417). 그러나 주식의 연결이탈

(deconsolidation) 또는 가치소멸(worthlessness)로 인한 주식처분

이익에 대하여는 인식배제 또는 이연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인식된다418).

415) Reg. §1.1502-19(a)(2) & (3).

416) Reg. §1.1502-19(b)(1).

417) Reg. §1.1502-19(b)(2)(i).

418) Reg. §1.1502-19(b)(2)(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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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회사와 그 하위법인 주식의 동시처분

하나 이상의 자회사 주식을 동시에 처분하는 경우 주식처분이익

은 하위법인부터 상위법인으로 순차적으로 산정한다419).

다. 주식의 처분

초과손실계정의 소득산입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P

가 S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420).

① 양도, 취소 등

② 연결이탈

③ 가치소멸

라. 기초가액수정에 있어서의 특별배분

구성법인이 S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을 수정함에 있어서 특정 

등급의 주식에 대하여는 초과손실계정이 있으나 동일한 등급의 다

른 주식에 대하여는 초과손실계정이 없는 경우 수정항목은 우선적

으로 초과손실계정을 제거하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P가 

기초가액이 $100인 S 주식(S는 하나의 등급만을 가진 주식을 발

행하였음) 50주와 초과손실계정이 $100 있는 S 주식 50주를 소유

하고 있는 상태에서 P가 추가로 주식을 받지 아니하고 S에게 $200

을 증여하였다고 할 때 당해 증여는 우선 초과손실계정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1씩 증가

시킨다. 

만약 P가 $200을 증여하는 대신 S에게 출자하고 그 대가로 S의 

419) Reg. §1.1502-19(b)(3).

420) Reg. §1.1502-1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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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100주를 받았다면 우선 초과손실계정을 제거하고 당해 신주

에 대한 기초가액은 $100이 된다421). 

 마. 조세회피방지와 승계법인

연결납세규칙상의 초과손실계정의 소득산입에 관한 규정의 목적

에 반할 주된 목적을 가지고 그 규정의 적용과 효과를 회피하거나 

연결납세규칙상의 다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422).

초과손실계정에 관한 연결납세규칙에서 법인 또는 주식이라 함

은 당해 법인 또는 주식에게 기초가액을 승계한 법인 또는 주식과 

당해 법인 또는 주식으로부터 기초가액을 승계받은 법인 또는 주식

을 포함한다423).

 바. 사례

1) 주식의 과세처분 사례424)

가) 사실관계

P가 소유하는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50이며 S가 소유하

는 T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은 $100이다. 제1차 연도에 P는 $500

의 통상소득을 얻었고 S는 손익이 없으며 T는 $200의 결손이 발

생하였다. S는 T 주식을 제1차 연도말에 비구성법인에게 $60에 매

421) Reg. §1.1502-19(d).

422) Reg. §1.1502-19(e).

423) Reg. §1.1502-19(f).

424) Reg. §1.1502-19(g)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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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였다.

나) 분석

T의 결손으로 인하여 S는 주식처분 직전에 T 주식에 대하여 

$100의 초과손실계정을 갖게 된다. 따라서 S는 $100의 초과손실

계정을 주식처분이익에 가산하여 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결과

적으로 S는 연결과세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식처분이익 $160

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T의 결손 $200과 S의 주식처분이익 $160

의 차액 $40로 인하여 제1차 연도말 P의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

은 $150에서 $110로 감소된다.

다) 내부처분후 외부처분이 있는 경우

‘가)’에서 S가 T 주식을 제1차 연도말에 P에게 $60에 매각하고, 

P는 제5차 연도초에 이를 비구성법인에게 매각하였다고 가정할 경

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이익의 

이연규정에 따라 S의 주식처분이익 $160은 그 인식이 이연되고 P

가 T 주식을 처분하는 제5차 연도에 인식된다. 또한 제1차 연도에 

발생한 T의 결손 $200의 사용으로 인하여 P는 제1차 연도말에 S 

주식에 대하여 $50의 초과손실계정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제5차 

연도에 S의 주식처분이익 $160은 P의 초과손실계정을 제거하고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110로 증가시킨다.

라) 내부배당후 외부처분이 있는 경우

‘가)’에서 T 주식의 시가가 $60이고 S가 제1차 연도말에 P에게 

T 주식 전부를 배당으로 양도하였으며 제5차 연도초 P가 T 주식의 

기초가액에 이익을 가산하여 당해 주식을 비구성법인에게 매각하

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1차 연도말에 S가 배당한 것은 T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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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의 T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 $100은 배당으로 인하여 인

식하여야 할 추가이익으로 본다.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60이다. 내부거래이익 이연규정에 따라 S의 배당으로 인한 이익 

$160은 이연되고 P가 T 주식을 외부에 처분하는 때인 제5차 연도

에 인식된다. T의 결손 $200과 S의 배당 $60로 인하여 P는 제1차 

연도말에 S의 주식에 대하여 $110의 초과손실계정을 갖게 된다. 

제5차 연도에 S가 인식하여야 할 이익 $160은 P의 초과손실계정

을 제거하고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을 $50로 증가시킨다.

2) 내부 구조조정에서의 기초가액 결정 사례425)

가) 사실관계

P는 S와 T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S 주식에 대한 기초

가액은 $150이고 T 주식에 대하여는 $100의 초과손실계정을 가

지고 있다. P는 T 주식을 S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나) 분석

P의 주식양도는 T 주식의 처분으로 간주된다. IRC §351(특수관

계법인에 대한 자산이전)에 따라 P는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다. P의 T 주식에 대한 $100의 초과손실계정은 S 주식에 대한 P

의 기초가액을 $150에서 $50로 감소시킨다. 또한 S는 T 주식에 

대하여 $100의 초과손실계정을 가지게 된다. 

만약 P가 T 주식의 양도대가로 S의 주식을 받았다면 당초의 주

식에 대한 기초가액이 출자로 인하여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의 

S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P가 S 주식

을 T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T 주식을 받는다면 P가 당초의 T 주

425) Reg. §1.1502-19(g)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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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하여 초과손실계정을 가지고 있을 때 신규로 발행된 T 주식

의 기초가액이 결정되므로 기초가액이 변동된다.

3. E & P

가. 개요

1) 의의

E & P(earnings and profits)라 함은 세무상 잉여금을 말하며 과

세소득을 기초로 계산되는 당기배당가능소득이다. 법인이 E & P

의 범위내에서 분배한 금액이 배당(dividend)이 되고426), 법인주주

에 관해서는 총소득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소

득공제(수입배당공제)가 적용된다427). 이에 반하여 법인의 E & P

를 초과하는 분배는 배당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아니

하고, 분배를 받는 주주의 주식의 기초가액에서 공제되어 당해 주

식을 처분하는 때의 주식양도이익을 증가시키게 된다428).

E & P에 대하여는 IRC §312(E & P에 대한 효과)에서 규정하

고 있으나 연결납세규칙에서 E & P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

는 목적은 상위의 구성법인의 E & P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위의 구

성법인의 E & P를 반영하고 공통의 모회사에서 연결납세집단의 E 

& P를 산정함으로써 P와 S를 하나의 실체로 보려는 것이다429).

426) IRC §316(a).

427) IRC §61(a)(7) & 243.

428) IRC §301(c).

429) Reg. §1.1502-33(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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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의 다른 규정의 적용

연결납세규칙상 E & P에 관한 규정은 E & P에 관한 법률의 다

른 규정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P의 E & P는 중복

하여 산정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S의 E & P가 P의 E & P에 

반영되었고 S가 청산하여 그 자산을 P에게 이전하는 경우 P가 승

계하는 S의 E & P는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

다430).

나. E & P의 상위법인으로의 반영

1) 일반원칙

P의 E & P는 기초가액의 수정에 관한 일반원칙431)에 따라 S의 

E & P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된다. 특정 사업연도의 P의 

E & P에 대한 수정은 연결납세 사업연도말뿐 아니라 E & P의 결

정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수정될 수 있다. 또한 S의 E & P는 기초

가액의 수정에 있어서 주식간 수정항목의 배분에 관한 원칙432)에 

따라 배분되며, 하위법인으로부터 상위법인의 순으로 수정을 적용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가액의 수정에 관한 원

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433).

① P의 수정금액은 S의 과세 또는 면세항목이 아닌 S의 E & P

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S의 사용되지 아니한 결손에 대

한 소극적 수정의 이연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30) Reg. §1.1502-33(a)(2).

431) Reg. §1.1502-32.

432) Reg. §1.1502-32(c).

433) Reg. §1.1502-3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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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성법인간 연결세액의 배분에 관하여는 차후에 설명하는 별

도의 세액분담규정을 적용한다.

2) 관계회사집단의 E & P

SRLY가 아닌 개별납세사업연도에 누적된 E & P를 배당함으로

써 발생하는 S의 E & P의 감액434)은 P의 E & P에 반영하지 아

니한다. 따라서 S로부터 배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P의 E 

& P는 대응되는 감소에 의하여 상계되지 아니한다435).

3) 사례436)

가) 사실관계

P는 제1차 연도에 $100을 출자하여 S를 설립하고 제1차 연도부

터 연결납세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S는 제1차 연도에 $100의 E & 

P를 얻었고 제2차 연도에는 E & P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2차 연도

중 S는 P에게 $50의 배당을 선언하고 지급하였다.

나) 분석

제1차 연도에 발생한 S의 E & P $100은 제1차 연도의 P의 E 

& P를 증가시킨다. 제2차 연도에 P는 배당을 받음으로써 P의 E 

& P가 $50 증가하고 S의 E & P의 감소로 인하여 P의 E & P가 

$50 대응감소하여 P의 입장에서 볼 때 수입배당으로 인한 E & P

에의 영향은 없다. 

434) Reg. §1.1502-33에 의한 감액이 아니라 IRC §312에 따른 감액을 말

한다.

435) Reg. §1.1502-33(b)(2).

436) Reg. §1.1502-33(b)(3)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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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기에 발생한 E & P의 배당

‘가)’에서 S가 $50의 배당을 제2차 연도에 지급하는 대신 제1차 

연도말에 지급하였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

우 S의 E & P는 $50 증가하고 P의 E & P는 $100437) 증가한다.

라) 관계회사집단의 E & P

‘가)’에서 P와 S가 제2차 연도에 연결납세신고를 시작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P와 S는 

제1차 연도에 개별납세신고를 하므로 S의 E & P가 $100 발생하

였더라도 P의 E & P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로 변동하지 아니한다. 또한 ‘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차 연도에 S의 배당은 S의 E & P를 감소시키지만 

P의 E & P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배당

을 받음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P의 E & P $50이 S의 E & P 감소

로 인하여 감소하는 P의 E & P $50과 상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차 연도에 개별납세신고를 하였고 S가 SRLY에 발생한 E & P

에서 배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가 P에게 배당함에 따른 소극

적 수정에 대하여는 P의 E & P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S의 

배당은 자신의 E & P를 $50 감소시키고 P의 E & P를 $50 증가

시키게 된다. 만약 S의 E & P가 SRLY에 발생하여 누적된 것이라

면 S의 배당은 S의 E & P를 감소시키지만 P의 E & P를 증가시

키지 아니한다.

437) S의 당기 발생 E & P 중 배당되지 않은 부분 $50과 P의 수입배당

액 $50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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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S의 배당으로 인한 S의 E & P 감소가 P의 

E & P에 미치는 영향 

마) E & P 결손

만약 제1차 연도에 P가 $100의 출자로 S를 설립한 후 S가 추가

로 자금을 차입하고 제1차 연도에 $150의 E & P 결손이 발생하였

으며 당해 결손은 제1차 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연결결손금으

로서 제2차 연도로 이월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

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S의 E & P 결손은 제1차 연도에 P의 E 

& P를 $150 감소시킨다. 또한 제2차 연도 이후에 당해 결손의 사

용은 P와 S의 E & P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특례조치

1) 주식처분으로 인한 E & P 발생액

P가 S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른 P의 E & P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기초가액의 수정에 관한 규

정438)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하고 S의 E & P를 반영하도록 수정된

다. 즉 주식처분으로 인한 E & P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S 주

신고유형 및 SRLY 여부 P의 E & P에 미치는 영향

제1차 연도 제2차 연도
S의 E & P 

감소효과

P의 

배당수입효과
종합

연결납세 연결납세 (-) (+) 0

개별납세

(SRLY아님)
연결납세 0 (+) 0

개별납세

(SRLY)
연결납세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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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E & P에 의하여 증가되고 E & P 결손

에 의하여 감소된다. 또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관계회사

집단의 연결전 E & P로부터의 배당에 의하여 감소되지 아니한다. 

주식처분으로 인한 E & P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P는 기초가

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Reg. §1.1502-32(기초가액의 수정)에 의한 

초과손실계정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S 주식에 대하여 초과손실계정

을 가질 수 있다439).

2) 내부거래

내부손익과 대응손익은 내부거래에 관한 연결납세규칙440)에 의

하여 손익으로 인식되기 전까지는 E & P에 반영되지 아니한

다441).

3) 사례442)

가) 사실관계

P는 제1차 연도에 $100을 출자하여 S를 설립하고 제1차 연도부

터 연결납세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제1차 연도에 S의 과세소득은 

$75, E & P 발생액은 $100이었으며 제2차 연도에 S의 과세소득 

및 E & P 발생액은 없고 P에게 $50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제2차 

연도말에 P는 S의 주식을 $150에 매각하였다.

438) Reg. §1.1502-32.

439) Reg. §1.1502-33(c)(1).

440) Reg. §1.1502-13.

441) Reg. §1.1502-33(c)(2).

442) Reg. §1.1502-33(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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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주식처분으로 인한 E & P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주식처분 직전에 $150443)이다. 따라서 P는 

S 주식의 처분으로부터 E & P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E & P 결손

만약 S에게 제1차 연도에 결손 $100 및 E & P 결손 $100이 발

생하였고 결손은 제1차 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연결결손금으로

서 제2차 연도로 이월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경우 S의 E & P 결손은 제1차 연도에 P의 E & 

P를 감소시킨다. 또한 주식처분으로 인한 P의 E & P 발생액을 산

정함에 있어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에서 $0로 감

소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처분으로 인한 E & P 발생액은 $150이 

된다. 만약 S가 $50을 차입하였고 제1차 연도에 $150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P의 E & P 는 추가로 $50 더 감소하여 S 주식에 

대한 초과손실계정 $50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주식처분으

로 인한 E & P 발생액은 $200이 된다.

라) 관계회사집단의 E & P

만약 P와 S가 제2차 연도에 연결납세신고를 시작하였다면 배당

에 대한 소극적 수정은 SRLY가 아닌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한 

E & P의 배당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식처분으로 인한 

E & P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S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100로 유지되고 P는 S 주식의 처분으로부터 $50의 E & P가 증

가하게 된다.

443) 설립당시의 기초가액 $100과 제1차 연도의 S의 E & P $100의 합

계액에서 제2차 연도의 E & P 배당 $50을 차감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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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결세액의 배분

1) 개요

각 개별 법인의 E & P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액은 공제되는 항

목444)이기 때문에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연결세액을 배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 & P 계산시 적용되는 연결세액의 배분기준

은 연결납세집단 구성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된 배분기준과

는 구별되어야 한다.

E & P 계산시 적용될 수 있는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은 IRC와 연

결납세규칙에서 여러 가지가 허용되고 있으며 특정 구성법인의 결

손금 등의 조세혜택이 연결세액산정시 사용되었을 때 다른 구성법

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배분방법과 대가를 지급

하는 배분방법으로 구분된다.

2) 구성법인간에 조세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배분방법

연결세액을 일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되 개별신고기준에서 

볼 때 결손금이 있거나 과세소득 또는 세액의 부족으로 당해 사업

연도에 적용될 수 없는 법인에게 당해 조세혜택의 연결기준 사용으

로 세액부담이 감소하는 다른 법인이 세액감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의 배분방법이다. 예를 들어 P의 과세소득 $100

이 S의 결손 $100과 상계되는 경우 연결세액은 $0이 되며 P는 S

에게 세액감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구성법인간에 

조세혜택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세액배분방

444) Reg. §1.1552-1(b)(2).



244

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445).

가) 개별소득비례배분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배분대상에서 

제외) 각자에게 귀속되는 연결과세소득에 따라 연결세액을 배분하

는 방법을 말한다. 즉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될 연결세액은 연결세

액에 [당해 구성법인의 과세소득이 구성법인 전체의 과세소득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성법인의 과세소득이라 함은 수정된 개별과세소득446)에서 연결

재계산항목의 금액 중 당해 구성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가감수

정한 금액을 말한다447).

                              당해 구성법인의 과세소득

세액배분액 = 연결세액 × 

                           구성법인 전체의 과세소득 합계

구성법인의 과세소득 = 수정된 개별과세소득 

                               ± 연결재계산항목 중 귀속액

나) 개별세액비례배분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

우 산정되는 과세소득에 의거한 세액의 비율에 따라 연결세액을 배

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될 연결세액은 연

결세액에 [당해 구성법인의 개별납세액이 구성법인 전체의 개별납

세액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성법인의 개별납세액이라 함은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

445) IRC §1552.

446) Reg. §1.1502-12.

447) Reg. §1.1552-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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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담하였을 세액으로 하되 내부거래손익, 재고수정, 내부자본부

채거래, 초과손실계정의 소득산입, 기초가액 및 E & P 수정, 투자

세액공제 등은 연결납세신고를 하였을 경우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

로 하여 수정한 금액으로 한다448).

                             당해 구성법인의 개별납세액

세액배분액 = 연결세액 × 

                           구성법인 전체의 개별납세액 합계

       

다) 증가세액추가배분법

연결세액(연결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액 제외)을 각 구성법인의 

연결과세소득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하여 배분449)하고, 연결로 인

하여 증가하는 세액450)은 세액감소가 발생하는 구성법인의 세액감

소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451). 이 경우 세액감소액

은 개별세액비례배분법에 의하여 배분된 세액이 개별소득비례배분

법에 의하여 배분된 세액을 초과하는 차이를 말한다. 연결로 인하

여 증가하는 세액으로는 과거의 규정에 의한 2%의 연결가산세가 

전형적인 예이지만 연결가산세의 페지로 증가세액추가배분법은 대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개별세액비레배분법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

다452).

448) Reg. §1.1552-1(a)(2).

449) 개별소득비례배분법의 적용을 말하며 이 경우 구성법인에게 배분되는 

세액은 ‘나)’의 개별세액비례배분법에 따라 배분되는 당해 구성법인의 

개별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450) 개별소득비례배분법에 의한 배분액이 개별세액비례배분법에 의한 배

분액을 초과하는 차이를 포함한다.

451) Reg. §1.1552-1(a)(3).

452) Crestol et al.(2002), pp. 8-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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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의 방법

위에서 열거된 배분방법 이외에 구성법인간에 조세혜택의 사용

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방법을 말한다453).

3) 구성법인간에 조세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배분방법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 중 개별신고기준에서 볼 때 결손금이 

있거나 과세소득 또는 세액의 부족으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수 없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에서 당해 결손금이 공제되

거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됨에 따라 연결세액

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손금 또는 이월되는 조

세혜택을 가진 법인에게 다른 법인이 세액감소의 대가를 지급(배

분금액의 증액)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배분방법이 허용된

다454).

가) 사후정산법(wait-and-see method)

연결세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공제 등의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는 위의 ‘2)'에서 언급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분

하고 당해 결손금 또는 조세혜택이 있는 법인이 그후의 연도에 있

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별신고를 하였다고 가

정할 때 당해 결손금공제 등의 조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확인되면 다른 법인들이 당해 법인에게 세액감소의 대가를 지급하

는 것으로 하여 재배분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미국증권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procedure)에서 적용하는 

453) Reg. §1.1552-1(a)(4).

454) Reg. §1.1502-3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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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연결납세규칙에서 채택한 것이다. 이 경우 재배분은 누적적

으로 계산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

다455).

(1) 배분액에 대한 한도

각 사업연도에 ‘2)’에 의하여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되는 세액은 

다음 중 ‘①'이 ‘②‘를 초과하는 차액을 한도로 한다.

① 계산기간456)(당해 사업연도 포함)에 걸쳐 각 구성법인이 개

별납세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산정되는 개별세액의 누적액

② 계산기간(당해 사업연도 제외)에 걸쳐 선택된 배분방법에 따

라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된 세액의 누적액

(2) 한도초과액의 재배분

‘(1)’에서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당해 한도초과액은 다른 구성법

인의 다음 중 ‘①'이 ‘②‘를 초과하는 차액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① 계산기간(당해 사업연도 포함)에 걸쳐 각 구성법인이 개별납

세신고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산정되는 개별세액의 누적액

② 계산기간(당해 사업연도 포함)에 걸쳐 선택된 배분방법에 따

라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된 세액(당해 사업연도분은 ‘2)’에 의한 배

분액에 한함)의 누적액

나) 비율법(percentage method)

결손금 또는 조세혜택이 있는 법인이 당해 결손금공제 등의 조세

혜택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계없이 연결세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공제 등의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과세연도에 당해 조

세혜택으로 인한 세액감소의 일정비율에 대한 대가를 다른 법인들

455) Reg. §1.1502-33(d)(2).

456) 연결세액이 배분되는 모든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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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따

라 연결세액의 배분액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법인의 E & P

가 다음과 같이 증감하게 된다457).

(1) E & P의 감소

비율법의 적용에 따라 ‘2)’에 의한 연결세액의 배분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이 ‘②'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

는 금액만큼 E & P가 감소한다.

① 개별세액비례배분법에서의 각 구성법인의 개별납세액

② ‘2)’에 의한 배분액

(2) E & P의 증가

‘(1)’에서 감소한 E & P의 총액은 조세혜택의 대가를 받는 구성

법인간에 조세혜택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에 의하여 

배분하여 각 구성법인의 E & P를 증가시킨다.

다) 기타의 방법

위에서 열거된 배분방법 이외에 구성법인간에 조세혜택의 사용

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배분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

은 방법을 말한다458).

4) 배분방법의 선택 및 적용

가) 배분방법의 신고 및 무신고시 적용방법

연결납세집단은 연결납세신고를 최초로 하는 때 앞서 열거한 배

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고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457) Reg. §1.1502-33(d)(3).

458) Reg. §1.1502-33(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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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배분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연

결납세집단이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득비례배분법에 

의하게 된다459).

나) 배분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액처리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별로 E & P 계산시 차감되는 연결세액

의 배분액보다 세액분담약정에 따른 실제 세액부담액이 더 큰 경우

의 차액은 자본의 출자(capital contribution) 또는 주주에 대한 분

배(distribution)로 본다460). 즉 자회사에게 배분된 세액의 일부 또

는 전부를 모회사가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자회사에 대한 자

본의 출자로 보며, 자회사가 자신에게 배분된 세액을 초과하여 모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주주에 대한 분배(일반적으로 배당)로 취

급되고 E & P를 감소시킨다461).

5) 사례

가) 개별소득비례배분법의 사례462)

(1) 사실관계

P는 S1과 S2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별 1966 사업연도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다. P 연결납세집

단은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59) IRC §1552(b).

460) IRC §1552, Reg. §1.1502-33(d)(1)(ii).

461) Crestol et al.(2002), pp. 7-57∼7-58.

462) Reg. §1.1552-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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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

S1 $  2,000

S2 ($ 1,000)

(2) 분석

P 연결납세집단이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소득비례배분법을 적용한다. 연결과세소득이 

구성법인의 과세소득의 합계와 일치하고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22%라고 가정할 때 연결과세소득은 $1,000이며 연결세액은 $220

이 된다. 만약 S1이 $220의 세액을 납부한다면 구성법인의 소득, 

E & P,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P가 $220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당해 납부가 P의 S1에 대

한 사실상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P는 S1에게 $220을 출자

한 것으로 본다. 또한 S2가 $220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당해 납부

가 S2의 S1에 대한 사실상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S2는 P에

게 $220의 배당을 지급하고 P는 S1에게 $220을 출자한 것으로 

본다.

나) 사후정산법의 사례463)

(1) 사실관계

P는 S1과 S2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P 연결납세집단은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으로 개별소득비례배분법을 기초로 한 사후정

산법을 적용한다. 제1차 연도에 각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과 연

결과세소득 중 각 구성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으며 P 

$0, S1 $2,000, S2 ($1,000)이다.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34%라

463) Reg. §1.1502-33(d)(6)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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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정할 때 제1차 연도의 연결세액은 $340이다. 

제2차 연도에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의 공제를 고려하기 

전에 각 구성법인의 과세소득은 P $0, S1 $1,000, S2 $3,000이다.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34%라고 가정할 때 제2차 연도의 연결세

액은 $1,360이다. 

(2) 제1차 연도의 분석

개별소득비례배분법에 따라 제1차 연도의 연결세액 $340은 전

액 S1에게 배분된다. 따라서 S1의 E & P는 S1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340 감소한다. 또한 S2는 아직 개별납세기

준으로 결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1차 연도에 사후정산법에 

의한 재배정은 없다.

만약 S1이 $340의 세액을 납부한다면 구성법인의 소득, E & P,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P가 $340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당해 납부가 P의 S1에 대한 사실

상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P는 S1에게 $340을 출자한 것으

로 본다. 또한 S2가 $340의 세액을 납부하였고 당해 납부가 S2의 

S1에 대한 사실상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S2는 P에게 $340

의 배당을 지급하고 P는 S1에게 $340을 출자한 것으로 본다.

(3) 제2차 연도의 분석

개별소득비례배분법에 따라 제2차 연도의 연결세액 $1,360은 S1

에게 $340, S2에게 $1,020이 배분된다. 그러나 $680 이상은 S2에

게 배분될 수 없다. 왜냐하면 S2가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개별

납세신고를 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어 세액의 누적액이 

$680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340은 

S1에게 배분된다. 왜냐하면 S1이 제1차 연도와 제2차 연도에 개별

납세신고를 하였다면 세액의 누적액으로 볼 때 $340의 세액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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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납부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S1에 대한 $680의 배분과 S2에 

대한 $680의 배분 및 납부에 대한 효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비율법의 사례464)

(1) 사실관계

‘나)’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나 100%를 기준으로 하는 비율법을 적

용한다고 가정한다.

(2) 분석

개별세액비례배분법에 따라 제1차 연도에 연결세액 $340은 S1

에게 배분된다. S1이 개별납세신고를 하였다면 $680의 세액이 산

정되었을 것이지만 개별세액비례배분법에 따라 $340만이 S1에게 

배분되었으므로 비율법에 따라 추가로 $340이 S1에게 배분된다. 

따라서 S1의 E & P는 총 $680만큼 감소하게 된다. 또한 S1에게 

추가로 배분된 $340이 S2의 결손을 사용함에 따른 것이므로 S2의 

E & P는 $340만큼 증가한다.

(3) 세액의 납부

만약 제1차 연도에 S1이 $340의 연결세액을 납부하고 S2에게 

$340을 지급한다면 구성법인의 소득, E & P, 주식에 대한 기초가

액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S1이 $340의 연결

세액을 납부하고 구성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340을 S2 대신 P에

게 지급하였다면 S2가 P에게 $340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464) Reg. §1.1502-33(d)(6)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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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차 연도

제 2차 연도에는 S1에게 $340, S2에게 $1,020이 배분되고 비율

법에 따른 배분은 없다.

마. 연결이탈

1) 개요

S가 비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S의 E & P는 다른 구성법인에 

의하여 E & P로 인식된 범위내에서 제거된다. 이 경우 제거되는 S

의 E & P는 P(또는 다른 구성법인)의 E & P에 대한 대응수정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E & P의 수정과 관련하여 S는 연결이탈후 최

초의 개별납세 사업연도(다른 연결납세집단의 사업연도 포함) 개

시일에 비구성법인이 된 것으로 본다465).

2) 연결납세집단의 해체

연결납세집단(‘해체되는 집단'이라고 한다)의 공통의 모회사가 

다른 연결납세집단(‘취득하는 집단'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취득되

는 경우466)에는 ‘1)'에서의 E & P 제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 취득하는 집단은 E & P 제거와 관련하여 해체되는 집단으로 

본다. 그러나 해체되는 집단의 구성법인이 해체직후 취득되는 집단

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67).

465) Reg. §1.1502-33(e)(1).

466) 주식의 취득 또는 IRC §381(a)(2)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의한다.

467) Reg. §1.1502-33(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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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468)

가) 사실관계

A씨와 B씨는 P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P는 S와 T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S와 T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각각 

$500이다. 제1차 연도에 S의 E & P는 $100, T의 E & P는 $50 

발생하였다. S와 T의 E & P 증가액은 P의 E & P를 $150 증가시

킨다. 제1차 연도말에 P는 S의 주식을 $600에 매각하였다.

나) 분석

S의 E & P $100은 P의 E & P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S가 비구

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제거된다. 그러나 P의 E & P 및 P의 S 주식

에 대한 기초가액에 대하여는 대응수정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P

의 제1차 연도 E & P 증가액은 $150 그대로이다.

다) 연결납세집단의 해체

‘가)’에서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X가 제1차 연도

말에 P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였고 P는 제3차 연도 중에 S의 주식

을 처분하였다고 가정하면 S와 T의 E & P는 P 연결납세집단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S의 E & P는 S가 

제3차 연도중 X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서 제외되기 직전에 제

거된다.

468) Reg. §1.1502-33(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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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집단구조의 변동

1) 공통의 모회사의 변경

가) 원칙

P가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다른 법인의 지위를 승계

하는 경우 P의 E & P는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E & P를 반영하

기 위하여 P가 공통의 모회사가 된 직후에 수정된다. 이 경우 수정

은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E & P를 P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

다469).

나) 소수주주 또는 P 이외의 구성법인에 의한 주식소유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 주식이 공통의 모회사가 변경된 직후에 연

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 의하여 전부 소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

는 P 이외의 다른 구성법인에 의하여 소유되는 경우에는 E & P의 

승계는 이를 반영하여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470).

다) 사례471)

(1) 사실관계

X는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로서 $100의 E & P를 가지

고 있으며 P는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로서 $20의 E 

& P를 가지고 있다. P는 제1차 연도말에 X 주식의 전부를 P주식

의 70%와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당해 교환은 역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X 연결납세집단은 P를 새로운 공통의 모회사로 하여 계속 

469) Reg. §1.1502-33(f)(1)(i).

470) Reg. §1.1502-33(f)(1)(ii) & (iii).

471) Reg. §1.1502-33(f)(1)(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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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X 연결납세집단의 E & P 수정

P의 E & P는 X가 공통의 모회사에서 제외되기 직전에 가지고 

있는 $100의 E & P를 반영하기 위하여 P가 새로운 공통의 모회

사가 된 직후에 수정된다. 이 경우 P는 X의 E & P를 승계하는 것

처럼 수정한다. 따라서 취득 직후에 P는 $120의 누적 E & P를 가

지게 되며, X는 $100의 누적 E & P를 계속 가지게 된다.

(3) P 연결납세집단의 E & P 수정

P가 X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P 연결납세집단은 해체되지만 P 

연결납세집단의 자회사들은 E & P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4) 개별납세법인의 취득

‘(1)’에서 P의 주식취득 직전에 X가 연결납세집단에 속하지 않았

다면 당해 주식교환은 역취득에 해당되고 P는 X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가 된다. 따라서 결과는 ‘(2)’ 및 ‘(3)’과 동일하게 된

다.

2) 자회사의 지배법인의 변경

연결납세집단내에서의 특정 자회사의 지배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E & P가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법인들의 E & P가 

적절히 수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P가 S의 모든 주식을 다른 구

성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구성법인을 지배472)하게 되었다면 양

수법인의 E & P는 양도 직전의 S의 E & P로서 연결납세 사업연

472) IRC §351 및 Reg. §1.1502-13이 적용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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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에 발생한 금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도 직후에 수정된다. 그

러나 양수법인이 S의 주식을 P로부터 구입한 것이라면 양수자의 E 

& P는 수정되지 아니한다473).

사. 조세회피방지 및 승계법인

투자수정에서와 마찬가지로 E & P에 대하여도 포괄적인 조세회

피방지 및 승계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474).

4. 집단의 구조변경후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

가. 개요

연결납세집단의 구조가 변경되어 법인(P)이 다른 법인(T)으로

부터 공통의 모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475)에는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주식 또는 지위를 승계받은 법인의 주식에 대한 

구성법인들의 기초가액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P가 S

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T가 S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P가 

T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가 되는 경우 S의 주식에 대한 P

의 기초가액은 S의 순자산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다476).

473) Reg. §1.1502-33(f)(2).

474) Reg. §1.1502-33(g) & (h).

475) 공통의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자산의 전부를 양도하고 소멸하거나 역

취득이 발생하여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가 이

에 해당한다(Reg. §1.1502-75(d)(2) & (3)).

476) Reg. §1.1502-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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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의 취득

집단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법인이 공통의 모회사의 자산을 취득

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취득하는 법인

에게 배분되는 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 취득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한 구성법인들의 기초가액을 집단구조변경의 직후에 수정한

다477). 

다. 주식의 취득

집단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법인이 공통의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

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취득하는 법인

에게 배분되는 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의 공통의 모회사의 주

식에 대한 구성법인들의 기초가액을 집단구조변경의 직후에 재결

정한다. 예를 들어 IRC §351의 규정에 의하여 T의 모든 주식이 P

에게 출자되는 경우 T의 주식에 대한 P의 기초가액은 IRC §362에 

따라 P에게 출자한 구성법인의 기초가액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T

의 순자산가액으로 한다478).

477) Reg. §1.1502-31(b).

478) Reg. §1.1502-3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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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변동후 손실공제의 제한제도

가. 개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결손 또는 미실현 내포손실을 이용할 목적으

로 당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IRC §382

에서는 일정한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그 지분변동전에 발생한 손실

을 지분변동후의 사업연도에 사용하는데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렇

게 개별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분변동후 손실공제의 제한제도

는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결납세집단 또는 그 하위집

단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연결납세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479). 

본장에서는 우선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지분변동후 손실공제제

도인 IRC §382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연결납세와 관련하여 손실

집단과 손실하위집단의 의의,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지분

변동요건 및 이들 집단에 대한 지분변동후 손실공제의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382조 한도

개별 법인에게 있어서 지분변동후 신손실법인(new loss 

corporation)의 과세소득은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지분변동전의 

479) Regs. §1.1502-90∼§1.15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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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한도를 ‘제382조 한도(§382 

limitation)’라고 한다480). 제382조 한도는 구손실법인(old loss 

corporation)의 시가에 장기면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

로 한다481).

1) 손실법인

손실법인(loss corporation)이라 함은 지분이 변동하는 사업연도

에 미사용 이월결손금이나 결손금 또는 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또한 구손실법인이라 함은 지분변동전에 손실

법인이었던 법인을 말하며 신손실법인이라 함은 지분변동후에 손

실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구손실법인과 신손실법인은 동

일한 법인일 수도 있고 다른 법인일 수도 있다482).

2) 지분변동전 손실과 지분변동후 사업연도

지분변동후 사업연도(post-change year)라 함은 지분변동일 이

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며 지분변동전 손실(pre-change 

loss)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83).

① 지분이 변동한 사업연도로 이월된 구손실법인의 이월결손금

② 지분이 변동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손실법인의 결손금으로

서 당해 사업연도중 지분변동일 이전의 기간에 배분되는 금액

480) IRC §382(a).

481) IRC §382(b).

482) IRC §382(k)(1)∼(3).

483) IRC §38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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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손실법인의 시가

구손실법인의 시가라 함은 지분변동 직전의 구손실법인의 주식

(우선주 포함)의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말한다. 이 

경우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주식상환 등 법인축소(corporate 

contraction)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한다. 또

한 구손실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미국내의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항목만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한다484).

4) 장기면세이자율

장기면세이자율(long-term tax exempt rate)은 지분변동일이 속

하는 달에 종료하는 3월의 기간에 적용되는 수정연방장기이자율

(adjusted federal long-term rate)의 최고치로 한다. 이 경우 수정

연방장기이자율이라 함은 상환기간이 3년 미만 남은 미국정부의 

채권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감안하여 재무성장관이 정한 이자율485)

로 하되 장기과세채권과 장기면세채권간의 이자율 차이에 대하여 

적절한 수정을 가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486).

5) 지분변동

지분변동(ownership change)이라 함은 5% 주주487)를 포함한 

주주변동 또는 자본구조의 변동이 발생한 직후에 1인 이상의 5%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는 손실법인의 지분율이 검증기간(testing 

484) IRC §382(e).

485) IRC §1274(d).

486) IRC §382(f).

487) 검증기간중 어느 때라도 당해 법인의 총주식수의 5% 이상을 소유하

는 주주를 말한다(IRC §382(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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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중의 최저지분율에 비하여 50%를 초과하는 지분율이 더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488).

가) 검증기간

검증기간은 5% 주주를 포함한 주주변동 또는 자본구조의 변동

이 발생한 날에 종료하는 3년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된다489).

① 당초의 지분변동 이후 다른 지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다른 

지분변동에 대한 검증기간은 당초의 지분변동일 이전에 시작할 수 

없다.

② 지분변동후로 이월되는 결손 또는 세액공제가 전부 지분변동

전 3년의 기간이 시작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검증기간은 그 최초 

발생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시작할 수 없다.

나) 5% 미만을 소유한 주주의 1인 간주

지분변동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5% 주주가 아닌 주주가 소유

하는 주식은 1인의 5% 주주에 의하여 소유되는 것으로 본다490).

다. 한도미달액의 처리

1) 이월

지분변동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82조 한도가 지분변동전의 

손실과 상계되는 신손실법인의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제382조 한도는 당해 초과액만큼 증가한다491).

488) IRC §382(g).

489) IRC §382(i).

490) IRC §382(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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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폐지시 이월배제

신손실법인이 지분변동후 2년간의 기간내에 구손실법인의 사업

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2조 한도는 0으로 한다. 

다만, 제382조 한도는 다음 항목의 합계액을 최저한으로 한다492).

① 당해 사업연도에 인식된 내포이익 및 IRC §338에서의 선

택493)에 따라 인식되는 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제382조 한도액

② ‘①'에서의 전 사업연도분 한도증가액으로서 미사용으로 이월

된 금액

라. 지분변동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경우의 처리

1) 지분변동전 과세소득

지분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중 지분변동전의 기간

에 배분되는 금액은 제382조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

세소득은 일수에 비례하여 안분한다494).

2) 지분변동후의 기간에 대한 한도

지분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분변동후의 기간에 대

491) IRC §382(b)(2).

492) IRC §382(c).

493)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취득 이전에 이미 취

득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취득법인의 기초가액을 현재 취득

한 주식의 기초가액(취득가액)으로 증액하고 이익을 인식할 것을 선

택한 경우에는 그 다른 법인이 모든 자산을 시가로 매각하였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494) IRC §382(b)(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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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382조 한도는 당해 사업연도 전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한도액

을 일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495).

마. 내포손익에 관한 특례

1) 내포손익과 제382조 한도

가) 미실현 내포이익

구손실법인이 순미실현 내포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내포이익을 인식하는 사업연도에 제382조 한도는 그 인식하는 금

액만큼 증가한다. 다만, 그 한도증가액은 순미실현 내포이익에서 전 

사업연도에 이미 인식한 내포이익을 차감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

다496).

나) 미실현 내포손실

구손실법인이 순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내포손실을 인식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손실을 지분변동전 손실로 

보아 제382조 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인식되는 내

포손실은 순미실현 내포손실에서 전 사업연도에 이미 인식한 내포

손실을 차감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497).

다) IRC §338에 의한 이익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바 있는 IRC §338에서의 선택

을 하였고 순미실현 내포이익이 일정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0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제382조 한도는 당해 선택으로 인하여 인식되는 

495) IRC §382(b)(3)(B).

496) IRC §382(h)(1)(A).

497) IRC §382(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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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이익에서 순미실현 내포이익(0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가정

할 경우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498).

2) 인식된 내포손익

가) 인식된 내포이익

인식된 내포이익이라 함은 자산의 처분에 대하여 인식기간

(recognition period)499) 중에 인식된 이익으로서 당해 자산이 지분

변동일 직전에 구손실법인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었어야 하며 인식

되는 이익은 지분변동일 현재의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수정기초가

액을 차감한 잔액의 범위내 금액으로 한다500).

나) 인식된 내포손실

인식된 내포손실이라 함은 자산의 처분에 대하여 인식기간중에 

인식된 손실501)을 말한다.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한다502).

① 지분변동일 직전에 구손실법인이 보유하지 않았던 자산을 처

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실

② 지분변동일 직전에 구손실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인식된 손실의 금액이 지분변동일 현재의 내포손실503)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98) IRC §382(h)(1)(C).

499) 지분변동일로부터 5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500) IRC §382(h)(2)(A).

501)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502) IRC §382(h)(2)(B).

503) 지분변동일 현재 당해 자산의 수정기초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차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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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실현 내포손익

가) 의의

미실현 내포손익이라 함은 지분변동 직전에 구손실법인의 자산

의 시가의 합계와 당해 자산에 대한 기초가액의 합계의 차이를 말

한다. 이 경우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주식상환 등 법인축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한다504).

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0으로 간주

‘가)’에서 산정한 구손실법인의 미실현 내포손익이 지분변동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총액의 15%와 $10,000,000 중 적은 금액 미만

인 경우에는 미실현 내포손익은 0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금과 현금등가물 및 시가가 수정기초가액과 사

실상 다르지 않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고려하지 아니한다505).

4) 인식된 내포손실 중 미공제분의 이월

인식된 내포손실로서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 금액은 결손금의 

이월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그러나 지

분변동전 손실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가 제한된다506).

504) IRC §382(h)(3)(A).

505) IRC §382(h)(3)(B).

506) IRC §382(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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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

가. 손실집단

1) 의의

손실집단(loss group)이라 함은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연결납세

집단을 말한다507).

① SRLY에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이

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을 가지고 있는 연결납세집단

② 공통의 모회사의 지분변동 검증일(testing date)이 속하는 사

업연도에 연결결손금을 가지고 있는 연결납세집단

③ 공통의 모회사의 지분변동 검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실

현 내포손실을 가지고 있는 연결납세집단

2) 사례

가) 사실관계

L과 L1은 개별납세신고를 하고 있으며 제1차 연도에 발생한 결

손금을 제2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L1의 총 주식 100주 중 40주는 A

씨가 소유하고 있고 60주는 L이 소유하고 있다. 제1차 연도말에 L

이 L1 주식 40주를 A씨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제2차 연도에 L과 L1

은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07) Reg. §1.1502-9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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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 손실집단의 사례

나) 분석

L과 L1은 제2차 연도초에 손실집단이 된다. 왜냐하면 L 연결납

세집단은 공통의 모회사인 L의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L의 결

손금은 SRLY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손실하위집단

1) 의의

관계회사집단(‘종전집단'이라고 한다)에 속하던 둘 이상의 법인

들이 다른 연결납세집단(‘현재집단'이라고 한다)의 구성법인이 되

는 경우 그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하위집단을 구성하게 되며 당해 

하위집단이 미사용 결손금 또는 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지고 있으면 

손실하위집단(loss subgroup)을 구성한다.

가) 결손금을 가진 손실하위집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손실하위집단을 말한다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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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종전집단에서 서로 관계

회사에 해당되었을 것. 이 경우 종전집단이 연결납세집단일 필요는 

없다.

② 현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직후에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

(loss subgroup parent)509)를 통하여 서로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할 

것

③ 최소한 하나의 구성법인이 종전집단과 관련하여 SRLY에 발

생하지 아니한 결손금을 현재집단의 연결납세사업연도로 이월하였

을 것

나) 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진 손실하위집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손실하위집단을 말한다510).

① 현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직전에 종전집단에서 5년간 계

속하여 서로 관계회사에 해당되었을 것.

② 현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직후에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를 

통하여 서로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할 것

③ 미실현내포손실을 가지고 있을 것

2) 손실하위법인의 간주모회사

종전집단에서 서로 관계회사에 해당하였던 둘 이상의 법인이 동

시에 현재집단의 구성법인이 됨에 따라 현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직후에는 서로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현재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당해 법인들은 손실하위집단의 모

508) Reg. §1.1502-91(d)(1).

509)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라 함은 당해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에 대하

여 공통의 모회사가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에게 갖는 것과 동일한 

관계를 가지는 법인을 말한다(Reg. §1.1502-91(d)).

510) Reg. §1.1502-91(d)(2).



270

회사로 간주될 수 있다511).

3) 조세회피방지규정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은 그들 중 어느 한 법인이 IRC §382

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한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취득

되거나, 이용되는 경우에는 손실하위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대신 신손실구성법인에 관한 규정(Reg. §1.1502-94)

을 적용한다. 또한 IRC §382의 한도를 회피하거나 증가시킬 목적

으로 특정 구성법인을 손실하위집단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법인은 

손실하위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512).

4) 사례

가) 하위집단의 취득사례513)

(1) 사실관계

P는 L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L은 L1의 모든 주식을 소유

하고 있다. P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을 

제2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제2차 연도 중 P는 L의 모든 주식을 A

씨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에 L과 L1은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 제1

차 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의 일부는 L과 L1에게 배분되었고 배

분된 금액은 제2차 연도로 이월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

음과 같다.

511) Reg. §1.1502-91(d)(4).

512) Reg. §1.1502-91(d)(5).

513) Reg. §1.1502-91(d)(7)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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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2] 손실하위집단의 사례

(2) 분석

L과 L1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손실하위집단을 구성하며 

L은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이다.

① 종전집단인 P 연결납세집단에서 L과 L1은 서로 관계회사에 

해당되었다.

② 현재집단인 L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직후에 손실하

위집단의 모회사인 L을 통하여 서로 관계회사집단을 구성하였다.

③ 최소한 하나의 구성법인(L 또는 L1)이 P 연결납세집단과 관

련하여 SRLY에 발생하지 아니한 결손금을 L 연결납세집단의 연

결납세사업연도로 이월하였다.

나) 하위집단과 개별 법인을 동시에 취득하는 사례514)

(1) 사실관계

P는 L과 L1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L은 L2의 모든 주

514) Reg. §1.1502-91(d)(7) Ex.2.



272

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L1과 L2는 L3의 주식을 각각 40%와 

60%씩 소유하고 있다. P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연결결손금

이 발생하여 제2차 연도로 이월되었다. 제2차 연도 5월 P는 L과 L1

의 모든 주식을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회사인 P1에게 매

각하였다. 제1차 연도의 연결결손금은 L, L1, L2, L3에게 배분되고 

P1 연결납세집단이 L 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최초 연결납세 사업

연도로 이월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3] 손실하위집단과 개별법인의 동시취득사례

(2) 분석

L과 L2는 손실하위집단을 구성한다. 그러나 L1 및 L3는 P1 연

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직후 종전집단의 구성법인과 손실하

위집단의 모회사를 통하여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

하위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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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실현 내포손익과 인식되는 내포손익

1) 미실현 내포손익

연결납세집단(또는 손실하위집단)이 IRC §382의 미실현 내포손

익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구성법인이 개별적으로 계산한 미

실현 내포손익을 합계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미

실현 내포손실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0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구성법인별로 일정한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

고 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515).

2) 인식되는 내포손익

특정 구성법인이 다른 구성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인식하

는 손익은 미실현내포손익의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식된 손익으로 간주된다516).

3.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

가. 지분변동의 결정

1) 모회사변동법(parent change method)

손실집단의 공통의 모회사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에게 IRC 

§382에 의한 지분변동이 있으면 당해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

에게도 지분변동이 있는 것으로 한다517).

515) Reg. §1.1502-91(g)(1).

516) Reg. §1.1502-91(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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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가) 공통의 모회사의 지분변동 사례518)

(1) 사실관계

A씨는 L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L은 L1 주식의 

80%를 소유하고 있고 B씨는 L1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다. 제1

차 연도에 L 연결납세집단은 L1의 영업에서 발생한 연결결손금을 

제2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L 주식의 시가는 $1,000이다. L1 주식

의 시가총액은 $600이며 B씨가 소유하는 L1 주식의 시가는 $120

이다. L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손실집단에 해당한다. 제2차 연도 8월, A씨는 L 주식

의 51%를 C씨에게 매각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

다.

[그림 Ⅶ-4] 공통의 모회사의 지분변동 사례

517) Reg. §1.1502-92(b)(1).

518) Reg. §1.1502-92(b)(2) Ex.1.



Ⅶ. 지분변동  275

(2) 분석

L 주식의 C씨에 대한 매각은 L과 L 손실집단의 지분변동에 해

당한다. L 손실집단의 지분변동전 연결특성(L1의 영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액)과 상계되는 지분변동후 사업연도의 연결과세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L 손실집단에 대한 제382조 연결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지분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519)

(1) 사실관계

‘가)’에서 제2차 연도 8월에 A씨가 L 주식의 49%만 C씨에게 매

각하고 제3차 연도 12월에 B씨가 L1 주식의 20%를 D씨에게 매각

하였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C

씨에 대한 A씨의 L 주식의 매각은 C씨의 지분율이 50% 이하 증가

하였으므로 L 또는 L 손실집단의 지분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5] 지분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519) Reg. §1.1502-92(b)(2)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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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B씨에 의한 L1 주식의 처분은 L 손실집단에게 지분변동이 있었

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L 손실집단은 

지분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C씨와 D씨가 동일

한 계획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면 

보충적 지분변동법(supplemental ownership change method)520)

에 따라 지분변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손실하위집단의 사례521)

(1) 사실관계

P는 L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L은 L1 주식의 80%

를 소유하고 있고 A씨는 L1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다. P 연결

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을 제2차 연도로 이월

하였다. 제2차 연도 9월, P는 L 주식의 51%를 B씨에게 매각하였고 

L1은 제1차 연도의 연결결손금을 배분받았다. L과 L1은 B에게 매

각된 후 종료하는 최초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20) Reg. §1.1502-92(c).

521) Reg. §1.1502-92(b)(2) 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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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6]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 사례

(2) 분석

L과 L1은 L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때인 제2차 연도 9월

에 손실하위집단을 구성한다. P가 L 주식의 51%를 매각함에 따라 

L에게는 지분변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L 손실하위집단에게도 연결

결손금과 관련하여 지분변동이 발생한다.

라)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의 동시 지분변동 사례522)

(1) 사실관계

A씨는 M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M은 L 주식의 35%를 

소유하고 있으며 B씨는 L 주식의 65%를 소유하고 있고 L은 L1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L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발생

한 연결결손금을 제2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제2차 연도 5월, B씨는 

L 주식의 45%를 M에게 현금을 받고 매각하였다. 그후 M, L, L1은 

연결납세신고를 하였으며 L과 L1은 제1차 연도의 연결결손금을 배

522) Reg. §1.1502-92(b)(2) E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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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받아 M 연결납세집단의 제2차 및 제3차 연결납세 사업연도로 이

월하였다. M 연결납세집단은 제2차 연도에 발생한 연결결손금을 

제3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제3차 연도 6월, A씨는 M 주식의 70%

를 C씨에게 매각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7]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의 동시 지분변동 사례

(2) 분석

L과 L1은 M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때인 제2차 연도 5

월에 손실하위집단을 구성한다. L 주식을 M에게 매각함에 따른 지

분변동 검증일인 제2차 연도 5월에 L에 대한 A씨의 지분율은 45%

의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L과 L 손실하위집단은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지분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된다.

A씨가 M 주식을 C씨에게 매각함에 따른 지분변동 검증일인 제3

차 연도 6월에 L에 대한 C씨의 지분율은 56%523) 증가하므로 L의 

523) M에 대한 C씨의 지분율(70%) × L에 대한 M의 지분율(80%)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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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변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L 손실하위집단은 제1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과 관련하여 지분변동이 있는 것으로 된다.

한편 A씨가 M 주식을 C씨에게 매각함에 따른 지분변동 검증일

인 제3차 연도 6월에 제2차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M에게 지분변동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

식매각은 M에 대한 C의 지분율을 70% 증가시키므로 M에게 지분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M 연결납세집단도 제2차 연도에 발생

한 결손과 관련하여 지분변동이 있게 된다.

4. 제382조 연결한도 및 하위집단한도

가. 원칙

지분변동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제382조 연결한도(또는 하위집단 

연결한도)는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시가에 장기면세이자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524).

나.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시가

1) 구성법인간 보유주식 제외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시가는 지분변동 직전에 다른 구

성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주식을 제외한 각 

구성법인의 주식시가의 합계를 말한다525).

524) Reg. §1.1502-93(a)(1).

525) Reg. §1.1502-93(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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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가) 직접소유 사례526)

(1) 사실관계

L, L1, L2는 손실집단을 구성한다. L의 주식의 시가는 $100이며 

L1은 보통주 외에 우선주를 발행하였다. L은 L1의 보통주의 90%

를 소유하고 있으며 A씨는 나머지 10%의 L1 보통주와 우선주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L1 보통주의 시가는 $40이고 L1 우선주의 

시가는 $30이다. L2의 주식은 L에 의하여 50%, L1에 의하여 50% 

소유되고 있다. L 연결납세집단에게 지분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8] 직접소유시 손실집단의 주식시가 산정 사례

(2) 분석

제382조 연결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L 연결납세집단의 시가에

526) Reg. §1.1502-93(b)(3)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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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구성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구성법

인의 주식의 시가는 제외한다. 따라서 손실집단 주식의 시가는 다

음 항목의 합계인 $134이다.

① L의 보통주: $100

② A씨에 의하여 소유되는 L1 보통주(10%) : $ 4

③ A씨에 의하여 소유되는 L1 우선주(100%): $30

나) 간접소유 사례527)

(1) 사실관계

L과 L1은 연결납세집단을 구성하며 L 주식의 시가는 $100이다. 

L1의 주식은 L이 80주(시가 $80), M이 20주(시가 $2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또한 L은 M 주식의 79%를 소유하고 있다. L 연결

납세집단에게 지분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 Ⅶ-9] 간접소유시 손실집단의 주식시가 산정 사례

527) Reg. §1.1502-93(b)(3)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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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L이 비구성법인인 M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함으로 인하여 L은 

M이 소유하는 L1 주식의 15.8주528)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으

로 본다. 따라서 L 손실집단의 시가는 다음 항목의 합계인 $104.20

이다.

① L의 주식: $100

② L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지 않는 L1 주식: 

21% x $20 = $4.20

5. 연결납세집단에 신규가입하는 손실법인과 제382조

가. 신손실구성법인에 대한 제382조의 적용

1) 제382조 한도의 개별실체기준 적용

연결납세집단에 신규 가입하는 구성법인이 SRLY에 발생한 이

월결손금 또는 미실현 내포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

이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이 아닌 경우 당해 법인을 신손실구성

법인(new loss member)이라고 한다. 신손실구성법인의 지분변동

전 개별특성(이월결손금과 미실현내포손실)과 상계될 연결과세소

득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382조 한도는 신손실구성법인에 

대하여 개별실체기준으로 적용한다529).

528) 79% × 20주

529) Reg. §1.1502-9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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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가) 기본사례530)

(1) 사실관계

A씨와 P는 L 주식의 50%씩을 소유하고 있다. 제6차 연도 12월 

19일, P는 L 주식의 30%를 A씨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

다. L은 제1차 연도 및 제2차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제6차 연도 

및 제7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10] 신손실 구성법인에 대한 제382조 한도의 적용 사례

(2) 분석

L은 P 연결납세집단과 관련하여 SRLY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손실구성법인이며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은 

아니다. 또한 L은 지분변동검증일인 제6차 연도 12월 19일에 손실

법인이며 검증기간은 제3차 연도 12월 20일에 시작한다.

따라서 P가 L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제1차 및 제2차 연도로부터 

530) Reg. §1.1502-94(b)(4)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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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결손금과 관련하여 L의 지분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제

382조 한도에 의한 규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SRLY 제한

은 적용된다.

나) 다수의 신손실구성법인이 있는 사례531)

(1) 사실관계

‘가)’의 사실관계에서 제6차 연도 12월 31일에 L이 B씨로부터 L1

의 모든 주식을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고 L1은 제3차 연도에 발

생한 $40의 결손금을 제7차 연도로 이월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어

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11] 다수의 신손실 구성법인에 대한 제382조 한도 

적용 사례

531) Reg. §1.1502-94(b)(4)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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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L1은 P 연결납세집단과 관련하여 SRLY에 발생한 제3차 연도로

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손실구성법인에 해당

한다. L이 L1의 모든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제6차 연도 12월 31일에 

L1의 지분변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지분변동 직전에 L1 주식의 시

가를 기초로 한 제382조 한도는 제3차 연도로부터 이월된 L1의 결

손과 상계될 지분변동후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에 적용된

다.

L1이 P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때의 지분변동은 결손

의 ‘개별추적종료’532)가 적용되는 지분변동이다. 따라서 제7차 연

도 1월 1일부터 P 연결납세집단은 제3차 연도에 발생한 결손과 관

련하여 L1 주식의 주주변동을 개별적으로 추적하지 않게 된다. 이

에 따라 L1의 제3차 연도 결손은 SRLY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

기 때문에 P 연결납세집단은 손실집단에 해당한다.

다) 신손실구성법인의 지분변동 사례533)

(1) 사실관계

‘나)’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나 제7차 연도 7월 30일에 C씨가 P의 

모든 주식을 현금으로 취득하였다고 가정한다.

(2) 분석

L은 제1차 연도 및 제2차 연도의 결손이 P 연결납세집단과 관련

하여 SRLY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7차 연도 7월 30일에 신손실구

성법인이다. L에 대한 지분변동 검증기간은 제4차 연도 8월 1일에 

시작한다. C씨가 P의 모든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제1차 및 제2차 연

532) Reg. §1.1502-96(a).

533) Reg. §1.1502-94(b)(4) Ex.3.



286

도의 결손과 관련하여 제7차 연도 7월 30일에 L의 지분변동을 초래

한다. 따라서 지분변동 직전에 L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제382조 한도가 L의 제1차 및 제2차 연도 결손과 상계되는 지분변

동후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에 적용된다.

P 연결납세집단은 L1의 제3차 연도 결손을 사용할 수 있고 당해 

결손은 제6차 연도 12월 31일, L1의 지분변동후부터 더 이상 신손

실구성법인의 결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7차 연도 7월 30일에 

손실집단에 해당한다. C씨가 P 의 모든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L1

의 제3차 연도 결손과 관련하여 제7차 연도 7월 30일에 P와 P 연결

납세집단에게 지분변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분변동 직전 P 주식

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제382조 연결한도가 L1의 제3차 연도 

결손과 상계될 지분변동후 P 연결납세집단의 연결과세소득에 적용

된다.

나. 명세서의 제출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 신손실구성법인을 가지고 있는 연결납세

집단의 공통의 모회사는 주주변동, 지분구조의 변동 및 기타 거래

에 대하여 명세서(information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한다534).

534) Reg. §1.1502-9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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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결납세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의 이탈

가. 제382조 한도의 개별적용

1) 원칙

법인이 연결납세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 이탈한 후에는 제

382조 한도를 개별실체기준으로 당해 법인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게 지분변동이 있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을 

고려한다535).

① 연결결손금으로서 당해 법인에게 배분된 금액은 당해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법인의 결손으로 본다.

② 지분변동 검증기간은 당해 법인이 연결납세집단 또는 손실하

위집단의 구성법인이었던 기간을 포함한다.

③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한 날은 당해 법인의 지분변동 검증일

로 본다.

2) 종전의 지분변동의 효과

당해 법인이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기 전에 손실집단에게 지

분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된다536).

① 제382조 연결한도가 적용되는 지분변동전 연결특성(예: 이월

결손금)은 종전의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에게 배분된 후 계속하

여 종전의 구성법인과 관련한 지분변동전 손실로 간주된다. 또한 미

실현내포손실이 종전의 구성법인에게 배분되었다면 종전의 구성법

인에게 인식되는 내포손실은 당해 구성법인의 지분변동전 손실이다.

535) Reg. §1.1502-95(b)(1).

536) Reg. §1.1502-95(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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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분변동전 조세특성과 관련한 제382조 한도는 공통의 모회

사가 종전의 구성법인에게 제382조 연결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이다. 인식된 내포손실을 제외한 지분

변동전 조세특성에 적용되는 한도는 공통의 모회사가 손실집단의 

미실현 내포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구성법인에게 배분하

고 종전의 구성법인이 인식기간중에 내포이익을 인식한 범위내에

서 증가될 수 있다.

③ 지분변동전 특성과 관련하여 후속적인 지분변동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한 검증기간은 손실집단의 최근의 지분변동일의 다음 날부

터 시작한다.

④ 손실집단에서 이탈한 날 이후에 발생한 종전의 구성법인의 지

분변동은 손실과 관련하여 추가적 한도를 발생시키지만 종전에 비

하여 적은 금액이 된다.

3) 손실하위집단에 대한 적용

둘 이상의 종전의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한 직후 동

일한 손실하위집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제382조 한도는 손실하위집

단에 적용한다. 따라서 공통의 모회사에 의하여 배분되는 조세특성

은 구성법인에게 개별적으로 배분되지 아니하고 손실하위집단에 

배분된다537).

537) Reg. §1.1502-95(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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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가) 연결이탈법인의 지분변동 사례538)

(1) 사실관계

A씨는 L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L은 L1과 L2의 모든 주

식을 소유하고 있다. L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연결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제3차 연도로 이월되었다. 제2차 연도 1월 12일, A씨

는 L 주식의 30%를 B씨에게 매각하였다. 제3차 연도 2월 7일, L은 

L2 주식의 40%를 C씨에게 매각하고 L2는 연결에서 이탈하였다. 

제1차 연도 연결결손금의 일부는 L2에게 배분되었고 이는 제3차 

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L2의 최초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

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12] 연결이탈법인의 지분변동 사례

538) Reg. §1.1502-95(b)(4)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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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L2는 제3차 연도 2월 7일에 손실법인이며 동 일자는 지분변동 검

증일이다. L2에 대한 지분변동 검증기간은 L2에게 배분된 연결결

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인 제1차 연도 1월 1일에 시작한

다. 따라서 L2가 제3차 연도 2월 7일에 지분변동이 있었는지를 결

정함에 있어서 B씨에 의한 L 주식 30%의 취득과 C씨에 의한 L2 

주식 40%의 취득은 주주변동을 초래한다. 즉 B씨와 C씨가 지분변

동 검증기간중 L2에 대한 지분율을 각각 18% 및 40% 증가시켰으

므로 L2는 지분변동이 있는 것이 된다.

나) 손실집단의 종전 지분변동의 효과 사례539)

(1) 제1차 지분변동

L은 L1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L1은 L2의 모든 주식을 보

유하고 있다. L 손실집단은 제1차 연도에 발생하고 제2차 연도 및 

539) Reg. §1.1502-95(b)(4)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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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연도로 이월되는 연결결손금과 관련하여 제2차 연도에 지분

변동이 있었다. L 주식의 시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382조 연결

한도는 $100이다. 제2차 연도 12월 31일, L1은 L2 주식의 25%를 

B씨에게 매각하였다. L2는 제1차 연도 연결결손금의 일부를 배분

받아 제2차 연도 12월 31일 후에 종료하는 최초의 개별납세 사업연

도로 이월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L2의 제382조 개별한도는 L이 제382조 연결한도

를 L2에게 배분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0이다. L이 L2에 대

한 제382조 연결한도 중 $50을 L2에게 배분하였다면 제382조 연결

한도의 잔존액 $50은 L과 L1으로 구성된 손실집단에 남게 된다.

(2) 제2차 지분변동

제3차 연도 12월 31일, L1은 L2의 잔존 주식 75%를 C씨에게 매

각함에 따라 L2에게 지분변동이 발생하였다. L2 주식의 시가와 관

련하여 지분변동일에 산정한 L2의 제382조 한도는 $30이다. 

이 경우 L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배분된 연결결손금을 포함하

여 지분변동전 손실에 대한 제3차 연도 12월 31일 후에 종료하는 

지분변동후 사업연도의 제382조 한도는 $30이다.

나. 제382조 연결한도의 배분

1) 원칙

가) 배분의 선택

공통의 모회사는 종전의 구성법인(손실하위집단을 포함하며 이

하 같다)에게 제382조 연결한도 및 손실집단의 미실현 내포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2조 연결한도는 다

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성요소별로 다르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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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540).

① 시가요소(the value element): 구성법인의 주식의 시가에 장

기면세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한도

② 수정요소(the adjustment element): 전 사업연도의 미사용 한

도의 이월 및 인식된 내포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한 한도

나) 선택권의 행사

제382조 연결한도 및 손실집단의 미실현내포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하는 선택권은 공통의 모회사에게만 있고 손실하위집

단의 모회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541).

2) 손실집단해체시 배분간주

손실집단이 해체542)되었으나 공통의 모회사가 종전의 구성법인

에게 제382조 연결한도와 미실현내포이익을 배분하지 아니하는 경

우 배분되지 아니한 금액은 공통의 모회사가 속한 손실하위집단에

게 배분되는 것으로 본다. 만약 당해 손실집단이 해체된 직후 공통

의 모회사가 속한 손실하위집단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공통의 모

회사에게 배분되는 것으로 본다543).

540) Reg. §1.1502-95(c)(1) & (2).

541) Reg. §1.1502-95(a)(2).

542) 손실집단은 종전의 손실집단의 각 구성법인에 대한 최초 개별납세 신

고연도의 개시일에 해체된다.

543) Reg. §1.1502-9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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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가) 배분사례544)

(1) 사실관계

L은 L1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L1은 L2의 모든 주식을 소

유하고 있다. L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발생한 $200의 연결

결손금을 제2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제1차 연도말에 당해 집단에게 

지분변동이 있었다.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당해 집단의 주식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제382조 연결한도(시가요소만 있다고 가정함)는 

$10이다. 제2차 연도 8월 29일, L1은 L2 주식의 30%를 A씨에게 

매각하였다. L2는 $200의 연결결손금 중 $90을 배분받았다. 공통

의 모회사인 L은 제382조 연결한도 중 $6을 L2에게 배분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13] 제382조 연결한도의 배분사례

544) Reg. §1.1502-95(c)(7)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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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제2차 연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하는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L2

에게 배분된 연결결손금 $90과 관련한 L2의 제382조 한도는 1년

을 기준으로 할 경우 $6이다. 또한 제2차 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하

는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지분변동전 연결결손금 중 잔존액 $110

과 관련한 L 연결납세집단의 제382조 연결한도는 $4545)이다. 제2

차 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L 연결납세집단의 연결납세 사업연

도에 있어서 제382조 연결한도는 L2가 L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

이었던 기간(1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241일)에 대하여 $4546)만

큼 증가한다. 따라서 L 연결납세집단의 제2차 연도의 제382조 연결

한도는 약 $8이 되며 L2의 제2차 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단기

사업연도에 대한 제382조 한도는 약 $2이 된다.

나) 배분하지 아니하는 사례547)

‘가)’의 사실관계에서 L이 L2에게 제382조 연결한도를 배분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

우 제2차 연도 12월 31일 후에 종료하는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L2에

게 배분된 연결결손금 $90과 관련한 L2의 제382조 한도는 $0이

다. 따라서 L2에게 배분된 $90의 연결결손금은 제2차 연도 8월 29

일 후에 종료하는 개별납세 사업연도의 L2의 과세소득과 상계될 

수 없다. 제2차 연도 8월 29일 후에 종료하는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분변동전 연결결손금의 잔존액 $110과 관련한 L 연결납

세집단의 제382조 연결한도는 $10이다.

545) $10에서 L2에게 배분된 $6을 차감한 잔액

546) $6 × 241일/365일 ≒ $4

547) Reg.§1.1502-95(c)(7)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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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실하위집단에서의 이탈

1) 원칙

법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에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

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548).

①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②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가 공통의 모회사라고 가정할 경우 당

해 모회사의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첫째 날

2) 예외

위에서 ‘1)②’는 다음 중 1에 해당하고 현행 집단의 구성법인으로 

계속 남는한 손실하위집단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549).

① 공통의 모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이 

당해 손실하위집단의 모회사로 간주되는 경우550)

②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후 6월내에 손실하위집단

의 지분변동이 있었다면 그 지분변동일이 경과한 경우

③ 손실하위집단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날로부터 5년

의 연속적인 기간 중 손실하위집단에게 지분변동이 없었다면 당해 

기간의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548) Reg. §1.1502-95(d)(1).

549) Reg. §1.1502-95(d)(2).

550) Reg. §1.1502-91(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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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가) 기본사례551)

(1) 사실관계

P는 L의 모든 주식을, L은 L1의 모든 주식을, L1은 L2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P 연결납세집단은 제1차 연도에 연결결손금

이 발생하였으며 제2차 연도로 이월하였다. 제2차 연도 12월 11일, 

P는 L의 모든 주식을 M에게 매각하였다. 제1차 연도의 연결결손금

은 L, L1, L2에게 배분되었고 M 집단은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 

당해 주식의 매각은 제2차 연도 12월 11일에 L 손실하위집단의 지

분변동을 초래하였으며 L 손실하위집단은 $100의 제382조 하위집

단한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14] 손실하위집단에서의 이탈사례 1

551) Reg. §1.1502-95(d)(3)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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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3차 연도 5월 22일, L1은 L2 주식의 40%를 A씨에게 매

각하였다. L2는 P 연결납세집단의 제1차 연도 결손금의 일부를 제3

차 연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개별납세 사업연도로 이월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15] 손실하위집단에서의 이탈사례 2

(2) 분석

이 경우 L2는 제3차 연도 5월 22일에 L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

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P 연결납세집단으로부터 이월된 L2의 

결손금은 제3차 연도 5월 22일 후에 종료하는 개별납세 사업연도의 

L2의 지분변동전 손실로 간주된다. 이러한 결손과 관련한 L2의 제

382조 한도는 M이 L 손실하위집단의 제382조 하위집단한도 중 전

부 또는 일부를 L2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한 0이다.

나) 신손실하위집단의 생성 사례552)

‘가)’의 사실관계에서 A씨가 L1으로부터 L2 주식을 취득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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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L로부터 L1 주식의 40%를 취득하였고 L1과 L2는 제1차 연도

에 발생한 P 연결납세집단의 결손금 중 일부를 이월하여 제3차 연

도 5월 22일후 종료하는 최초 사업연도에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

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 제3차 연도 5월 22일에 L1과 L2는 L 손실하위집단의 구

성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P 연결납세집단으로부터 이월된 결

손은 L1과 L2로 구성된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전 조세특성으로 

본다. 이러한 결손과 관련한 제382조 하위집단한도는 M이 L 손실

하위집단의 제382조 한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L1 손실하위집단에

게 배분하지 아니한다면 0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

다.

[그림 Ⅶ-16] 신손실 하위집단의 생성사례

552) Reg. §1.1502-95(d)(3) 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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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실현 내포손실의 배분

1) 원칙

법인이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의 구성법인에 해당하지 않

게 되었을 때 당해 집단의 미실현 내포손실은 당해 법인에게 배분

된다. 이 경우 집단에서 이탈하는 구성법인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미실현 내포손실의 잔액에 다음의 '①'이 '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553).

① 구성법인이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 이탈한 직후 당

해 구성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내포손실의 금액

② 손실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 이탈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일 직후에 당해 집단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내포손실의 금액과 

'①'의 금액의 합계

2) 사례554)

가) 사실관계

P는 L1과 L2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제1차 연도 9월 4일, 

A씨는 P의 모든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P 연결납세집단

은 지분변동이 발생하였다. 동일자에 P, L1, L2가 보유하는 자산

(L1 및 L2의 주식을 제외한 자산)은 2개씩이며 각 자산의 수정기

초가액과 시가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P 연결납세집단은 $75의 미

실현 내포손실을 가지고 있다.

553) Reg. §1.1502-95(e)(1) & (2).

554) Reg. §1.1502-95(e)(7) 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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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연도 3월 19일, P는 L2의 모든 주식을 M에게 매각하였다. 

동일자에 자산 5는 가치가 증가하여 수정기초가액이 $100, 시가는 

$250이 되었고 자산 6은 가치가 감소하여 수정기초가액이 $90, 

시가는 $10이 되었다.

제3차 연도 4월 8일, P가 자산 1을 처분함에 따라 P 연결납세집

단의 제382조 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25의 인식된 내포손실이 

발생하였다. 제4차 연도 11월 11일, L2는 자산 6을 그 당시의 시가

인 $10로 처분하고 $80의 손실을 인식하였다. 제5차 연도 6월 3

일, L1은 자산 4를 처분하고 $50의 손실을 인식하였다.

나) 분석

제3차 연도말 직후에 P 손실집단의 미실현 내포손실의 잔액은 

$50(미실현내포손실 $75에서 P에 의하여 인식된 내포손실 $25

을 차감한 금액)이다. 미실현 내포손실의 잔액 중 L2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약 $17($50 × $50555)/$150556))이다.

555) 자산 6에 대한 내포손실.

556) 자산 3과 자산 4에 대한 내포손실인 $100과 분자인 자산 6에 대한 

내포손실인 $50의 합계이다. 이 경우 자산 1에 대한 내포손실은 제3

차 연도말 직후에 P 연결납세집단에 의하여 소유되지 않기 때문에 

분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성법인 자산 수정기초가액 시가 

 P 자산 1 $  40 $  15

P 자산 2 $  50 $ 100

L1 자산 3 $ 100 $  50

L1 자산 4 $ 125 $  75

L2 자산 5 $ 100 $ 150

L2 자산 6 $  9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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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6의 처분에 대한 L2의 손실 $80 중 $17은 인식된 내포손

실이다. 그러나 P가 P 연결납세집단의 제382조 연결한도를 L2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면 0의 제382조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자산 4의 

처분에 대한 L1의 손실 $50 중 $33은 P 연결납세집단의 제382조 

연결한도에서 L2에게 배분된 한도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7.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제383조의 적용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IRC §382를 연결납세집단에 적용하는 것

과 유사한 방식으로 IRC §383(세액공제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제

한)이 연결납세집단에 적용된다557).

557) Reg. §1.15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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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세액의 계산

연결납세집단이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연결세액은 

[그림 Ⅷ-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산출세액에서 연결세액공제

를 차감하여 계산한다558). 연결산출세액은 다음에 열거하는 세액

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① 연결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559)

② 인적지주회사(personal holding company)의 연결미처분소득

(consolidated undistributed income)에 과세되는 인적지주회사세

(personal holding company tax)560)

③ ‘②'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적지주회사인 구성법인의 개

별미처분소득에 과세되는 인적지주회사세의 합계

④ ‘②'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결유보소득(consolidated 

accumulated taxable income)에 과세되는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561)

⑤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법인세 대

신 과세되는 세액562)

⑥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세액563)

558) Reg. §1.1502-2.

559) IRC §11.

560) IRC §541.

561) IRC §531.

562) IRC §5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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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결납세집단의 순자본이득에 대하여 위의 ‘①'∼‘⑥' 대신 과

세되는 세액564)

[그림 Ⅷ-1] 연결세액의 계산구조

연결과세소득(Reg. §1.1502-11)

× 법인세율

＝ 연결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 기타 법인세(인적지주회사세 또는 유보이익세 등)

＝ 연결산출세액

－ 연결사업세액공제

－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결세액(Reg. §1.1502-2)

2. 연결최저한세

가. 개요

최저한세를 연결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연결납세규칙의 시안

(試案)565)이 발표는 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

러나 미국 재무성은 당해 시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최저한세를 연

결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66).

563) IRC §802(a) & 831(a).

564) IRC §1201.

565) Proposed Reg. §1.1502-55.

566) Regs. §§1.56-1(a)(3) & 1.56(g)-1(n), Crestol et al.(2002), p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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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 법인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제도

개별 법인이 조세혜택 등(tax preference items and certain 

adjustments)을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minimum tax)에 의한 규

제대상이 된다. 이 경우 조세혜택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여야 할 최

저한의 세액(tentative minimum tax; TMT)이 조세혜택을 적용한 

후에 산정한 정규세액(regular tax; RT) 보다 큰 경우 당해 차액을 

최저한세 추가납부세액(alternative minimum tax; AMT)이라고 

한다. AMT의 산정과정을 요약하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567).

[그림 Ⅷ-2]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과세소득(taxable income)

± 조세혜택(tax preferences) 및 수정(adjustments)568) 

＝ 최저한세 과세소득(AMT income; AMTI)

－ 최저한세공제(exemption)569) 

567) IRC §§55, 56, 57.

568) 최저한세 과세소득 산정시 가감되는 수정사항 및 가산되는 조세혜택

은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① RT 산정시 가속상각을 적용한 경우 AMT 산정목적의 감가상각방

법(예: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액

     ② 장기도급계약에 대하여 RT 산정시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한 경우 

AMT 산정목적의 손익인식기준인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손익과의 차액

     ③ 최저한세 결손금공제(수정을 적용하지만 조세혜택을 무시하고 산

정한 결손금을 기초로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하는 경우의 공제액; 

alternative tax net operating loss(ATNOL) deduction)와 RT 산정시

의 결손금공제와의 차액. 이 경우 ATNOL 공제는 ATNOL 공제를 

적용하기 전 AMTI의 90%를 한도로 한다.

     ④ 수정당기순이익(adjusted current earnings; ACE)과 ATNOL 공

제전 AMTI의 차액의 75%. ACE가 더 큰 경우에는 가산하고 AMTI

가 더 큰 경우에는 차감한다.

569) 최저한세 공제는 $40,000로 하되, AMTI가 $150,000을 초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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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한세 과세표준(AMT base)

× 최저한세율(20%) 

＝ 최저한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전 최저한세 산출세액

－ 최저한세 외국납부세액공제570) 

＝ 최저한세액(TMT)

－ 조세혜택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규세액(RT) 

＝ 최저한세 추가납부세액(AMT)

다. 연결최저한세 시안

1) 최저한세의 연결기준 적용

AMTI가 연결기준으로 산정되므로 TMT도 연결기준으로 산정

되며 최종 결과인 AMT도 연결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를 사례를 통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P가 S의 모든 주식을 보

유하며 최저한세공제는 무시하기로 한다.

가) P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P의 수정전 AMTI는 $700이고, ACE는 $900이다. 따라서 

ACE 수정은 $150571)이며 가산수정에 해당한다. P의 최저한세 결

손금공제(alternative tax net operating loss deduction; ATNOL 

deduction)는 $100이며 이로 인하여 P의 AMTI는 $750이 된다. 

이에 따라 산정되는 P의 TMT는 $150이며 AMT는 $48이다.

우에는 그 초과액의 25%를 $40,000에서 차감한 잔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570) 최저한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TMT(외국납부세액공제전의 금액)의 

90%를 한도로 한다.

571) ($900 - $700) × 75%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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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가 개별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S의 수정전 AMTI는 $900이고, ACE는 $800이다. 따라서 

ACE 수정은 $75572)이며 차감수정에 해당한다. S의 ATNOL 공

제는 $200이며 이로 인하여 S의 AMTI는 $625이 된다. 이에 따

라 산정되는 S의 TMT $125은 RT $306에 미달하므로 AMT는 

산정되지 아니한다.

572) ($800 - $900) × 75% = △$75

RT AMT ACE 

총소득 $1,000 $1,000 $1,000

감가상각비 (500) (300) (100)

수정전 AMTI $ 700

ACE $ 900

ACE 수정 150

결손금공제 (200)

최저한세 결손금공제 (100)

과세소득 300

AMTI $ 750

TMT(20%) $ 150

RT(34%) $ 102

AMT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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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와 S가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가)’ 및 ‘나)’의 자료를 기초로 P와 S가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

면 연결 AMT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RT AMT ACE 

총소득 $1,000 $1,000 $1,000

감가상각비 0 (100) (200)

수정전 AMTI $ 900

ACE $ 800

ACE 수정 (75)

결손금공제 (100)

최저한세 결손금공제 (200)

과세소득 900

AMTI $ 625

TMT(20%) $ 125

RT(34%) $ 306

AM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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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AMT ACE 

총소득 $1,000 $1,000 $2,000

감가상각비 (500) 0 (500)

개별과세소득 $ 500 $1,000 $1,500

연결결손금공제 (300)

연결과세소득 $1,200

연결 RT(34%) $ 408

AMT

총소득 $1,000 $1,000 $2,000

감가상각비 (300) (100) (400)

수정전 연결 AMTI 700 900 1,600

감가상각비 수정 200 (100) 100

연결 ACE $ 900 $ 800 $1,700

연결 ACE 수정 75

연결 ATNOL 공제 (300)

연결 AMTI $1,375

연결 TMT(20%) $ 275

연결 AMT $   0

2) 연결최저한세 납부액 및 최저한세 공제액의 배분

가) 배분의 필요성

연결 AMT는 당해 세액의 납부와 각 구성법인의 E & P를 산정

하기 위하여 각 구성법인에게 배분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AMT

는 미래에 발생할 RT의 선급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특정 

연도에 지급된 AMT는 그 이후의 연도에 있어서 RT가 TMT를 초

과하는 때 최저한세 공제액(minimum tax credit; MTC)으로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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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도의 RT에서 차감된다. 연결납세집단을 이탈하는 구성법인에

게 연결 MTC가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는 MTC의 사용 여부 및 사

용 정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일이다.

나) 배분방법

현행 연결납세규칙에서는 연결 AMT와 연결 MTC의 배분방법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성은 연결최저

한세의 시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당해 연결납세집단이 

적용하는 배분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이를 인정되는 배분방법으로 

보고 있다. 배분의 방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Ⅵ장에서 살

펴본 바 있는 E & P 산정목적의 세액배분방법573)으로서 연결납세

집단이 선택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574). 그러나 연결최저한세

의 시안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일 방법(a single method)을 

제시하고 있다575) 즉 특정 구성법인에게 배분될 AMT는 당해 사

업연도의 연결 AMT에서 당해 구성법인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결 

AMT를 차감하여 계산한 개별 수정AMT(separate adjusted 

AMT)로 한다. 만약 당해 구성법인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결 AMT

가 0이면 당해 구성법인의 개별 수정AMT는 당해 구성법인을 제외

하고 계산한 연결 RT에서 당해 구성법인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결 

TMT를 차감한 잔액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MTC는 각 

구성법인의 개별 수정AMT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연결최저한세 시안에서는 각 구성법인의 E & P를 산정함에 있

어서 연결 AMT와 연결 MTC를 각 구성법인에게 위에서 설명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각 구성법인의 E & P

573) IRC §152, Reg. §1.1502-33(d). 이는 RT의 세액배분방법으로서 각 

구성법인의 E & P를 감소시킬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574) Crestol et al.(2002), p. 7-16.

575) Prop. Reg. §1.1502-5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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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해 구성법인에게 배분된 연결 AMT만큼 감소하고 당해 연결

납세집단이 사용한 MTC 중 당해 구성법인에게 배분된 금액만큼 

증가한다.

다) 사례576)

(1) 사실관계

P, S1, S2로 구성된 연결납세집단의 1993 사업연도 RT와 AMT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최저한세공제는 무시하기로 한다.

(2) 개별 수정AMT

개별 수정AMT는 연결 AMT에서 각 구성법인을 제외하고 계산

한 연결 AMT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그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576) Prop. Reg. §1.1502-55(h)(6)(v) Ex.1.

P S1 S2 연결

과세소득 $1,200 $(200) $3,000 $4,000

조세혜택 1,800 100 2,000 3,900

AMTI $3,000 $(100) $5,000 $7,900

TMT(20%) $1,580

RT(34%) 1,360 

AMT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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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1 S2

연결 AMT $ 220 $ 220 $ 220

당해 구성법인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결 AMT:

과세소득 $2,800 $4,200 $1,000

조세혜택 2,100 3,800 1,900

AMTI $4,900 $8,000 $2,900

TMT(20%) $ 980 $1,600 $ 580

RT(34%) 952 1,428 340

AMT $  28 $ 172 $ 240

개별 수정 AMT $ 192 $  48 -

 

(3) AMT의 배분

연결 AMT는 개별 수정AMT에 비례하여 각 구성법인에게 다음

과 같이 배분된다. 이 경우 S2는 개별 수정AMT가 0 이므로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P에게 배분될 연결 AMT  

                  = $220 x $192/($192 + $48) = $176

S1에게 배분될 연결 AMT 

                  = $220 x $48/($192 + $48)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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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세액공제

가. 연결사업세액공제

1) 개요

가)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사업세액공제

사업세액공제(general business credit)는 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

의 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한도는 순법인세액(net income ta

x)577)이 (1) TMT와 (2) $25,000을 초과하는 RT(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차감후의 금액)의 2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으로 

한다578).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미사용 

공제액은 직전 1년으로 소급공제되거나 향후 20년간 이월공제된

다579). 또한 이월공제시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되지 아니한 미사

용 공제액은 공제시한이 경과한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소득에서 공

제된다580). 현행 IRC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581)

② 고용증대세액공제(work opportunity credit)582)

③ 알콜연료세액공제(alcohol fuel credit)583)

④ 연구세액공제(research credit)584)

577) RT + AMT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578) IRC §38.

579) IRC §39.

580) IRC §196.

581) IRC §46.

582) IRC §51. 사회보장수급자, 퇴역군인 등 특정 계층에 속한 자를 고용

한 경우에 적용된다.

583) IRC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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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저소득층 주택세액공제(low-income housing credit)585)

⑥ 원유증산세액공제(enhanced oil recovery credit)586)

⑦ 장애인접근세액공제(disabled access credit)587)

⑧ 대체에너지세액공제(renewable electricity credit)588)

⑨ 발전지역고용세액공제(empowerment zone employment 

credit)589)

⑩ 인디언고용세액공제(Indian employment credit)590)

⑪ 사용자사회보장세액공제(employer social security credit)591)

⑫ 임상실험비용세액공제(clinical testing expenses credit)592)

⑬ 신시장세액공제(new market credit)593)

⑭ 영세사업자 연금제도도입비용 세액공제(small employer 

pension plan startup cost credit)594)

⑮ 보육시설세액공제(employer provided child care credit)595)

나) 사업세액공제의 연결기준 적용

사업세액공제에 대하여 연결납세규칙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연결기준으로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96). 그러나 투자세액공제 이외의 사업관련 

584) IRC §41.

585) IRC §42.

586) IRC §43.

587) IRC §44.

588) IRC §45.

589) IRC §1396(a).

590) IRC §45A(a).

591) IRC §45B(b).

592) IRC §45C(a).

593) IRC §45D(a).

594) IRC §45E.

595) IRC §45F.

596) Reg. §1.1502-3.



314

세액공제에 대하여 연결납세규칙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

도 미국 재무성은 이를 연결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597).

2) 연결투자세액공제액의 결정

가) 원칙

연결세액공제액은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대하여 모든 구성

법인에게 적용되는 개별세액공제액의 합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이다598).

나) 개별세액공제액

각 구성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액은 당해 구성법인의 적격

투자액(qualified investment)의 7%이다. 이 경우 적격투자액을 계

산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손익은 그 이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의 기

초가액에 가감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적격투자자산이 내부거래

에 의하여 매매된 경우 취득하는 구성법인의 당해 자산에 대한 기

초가액이 $100이고 매각한 구성법인이 당해 거래로부터 $20의 이

익을 얻었다면 취득하는 구성법인의 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기초가액은 $80로 본다599).

다) 연결한도

연결투자세액공제는 한도를 초과하여 적용될 수 없으며 그 한도

는 연결세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즉 연결투자세액공제의 한도

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600).

597) Tech. Adv. Mem. 9723008.

598) Reg. §1.1502-3(a)(1).

599) Reg. §1.1502-3(a)(2).

600) Reg. §1.1502-3(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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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결세액이 $25,000 이하일 경우 당해 연결세액의 전액

② 연결세액이 $25,0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50%와 

$25,000의 합계액

3) 연결투자세액공제액의 소급 또는 이월

가) 미사용공제액의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

연결납세집단은 다른 사업연도에 한도초과로 인하여 적용되지 

않은 미사용 공제액이 당해 사업연도로 소급되었거나 이월된 것을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한도내에서 연결세액공제액에 가산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소급 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는 다른 사업연도에 사용

하지 아니한 연결투자세액공제와 각 구성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

도에 발생한 투자세액공제로 구성된다. 그러나 개별납세 사업연도

에 공제하기 위하여 각 법인에게 배분된 미사용 연결공제액은 포함

하지 아니하며 SRLY에 발생한 개별납세 사업연도의 미사용 공제

액과 연결지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또는 이월공제가 제한된

다. 소급 또는 이월공제에 있어서 미사용 공제액이 둘 이상 있는 경

우에는 먼저 발생한 미사용 공제액을 먼저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

연도에 발생한 미사용 공제액은 안분하여 적용한다601).

나) 사례602)

(1) 사실관계

P는 1966년초에 설립되었고 동일자로 P는 100% 자회사인 S를 

설립하였다. P와 S는 1966년과 1967년에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다. 

1966년 및 1967년에 P, S 및 연결납세집단의 연결투자세액공제 및 

601) Reg. §1.1502-3(b)(1) & (2).

602) Reg. §1.1502-3(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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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한도는 다음과 같다.

(2) 1966년의 공제

1966년에 발생한 P와 S의 공제액은 합산되므로 연결공제액은 

$90,000이 되며 연결한도 $1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90,000의 전액이 연결투자세액공제로서 1966년에 적용된다. 

(3) 1967년의 공제

1967년의 연결한도는 $50,000이므로 $65,000의 연결공제액 중 

$50,000만 1967년에 적용된다. $15,000의 미사용 연결공제액은 다

른 사업연도로 소급 또는 이월된다. 이 사례에서 미사용 연결공제

액은 1966년으로 소급되거나 1968년 이후로 이월된다. 따라서 1967

년의 미사용 연결공제액 $15,000 중 $10,000603)은 1966년으로 소

급되어 적용되고 잔액 $5,000은 1968년으로 이월된다.

603) 1966년의 한도미달액.

공제액 연결공제액 연결한도

1966

P $60,000

$90,000 $100,000

S 30,000

1967

P $40,000

65,000 50,000

S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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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RLY로부터 소급 또는 이월된 미사용 투자세액공제의 適用

제한

가) 원칙

SRLY에 발생한 구성법인의 미사용 공제액으로서 연결세액공제

액에 가산될 수 있는 금액의 누적액은 다음의 ‘①'에서 ‘②'를 차감

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604).

① 각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연결한도 중 당해 구성법인이 기여한 

금액의 모든 연결납세 사업연도 누적액

② 모든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사용605)된 당해 구성법

인의 개별공제액의 누적액

나) 연결한도에 대한 구성법인의 기여액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연결한도가 연결 TMT에 의하여 결

정되는 경우606) 연결한도에 대한 구성법인의 기여액은 연결순법인

세(consolidated net income tax)607) 중 당해 구성법인에게 귀속되

는 금액에서 연결 TMT 중 당해 구성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차

감한 잔액으로 한다. 그러나 당해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연결한도가 

연결 RT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608) 연결한도에 대한 구성법인의 

기여액은 연결순법인세에서 [연결순정규세액 중 당해 구성법인 귀

속액에서 $25,000 중 당해 구성법인 귀속액을 차감한 잔액의 

25%]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세액 중 각 구성법인의 귀

속액은 연결세액의 배분방법 중 구성법인간에 조세혜택에 대한 대

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배분방법 중 하나 또는 100%를 기준으로 

604) Reg. §1.1502-3(d)(1).

605) 당해 구성법인에 의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606) IRC §38(c)(1)(A).

607) 연결 RT+연결 AMT-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608) IRC §38(c)(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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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법에 따라 배분한다. 또한 $25,000은 전액 또는 일부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법인에게 배분할 수 있다609).

다) 적용제한의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연도

SRLY로부터 소급 또는 이월된 미사용 공제액의 적용제한에 있

어서 연결납세 사업연도는 당해 구성법인이 계속적으로 연결납세

에 포함되었던 사업연도로 하되 다음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610).

① 이월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공제가 이월된 사업연도 후의 사업

연도

② 소급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공제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의 사업

연도

라) 하위집단과 승계법인

결손금공제에 있어서 SRLY 제한의 하위집단별 적용 및 승계법

인 포함원칙은 투자세액공제에서도 적용한다611).

마) 다른 규정과 중복적용시 적용배제

SRLY로부터 소급 또는 이월된 미사용 공제액의 적용제한이 투

자세액공제의 제한에 관한 IRC상의 다른 규정과 중복적용되는 경

우(예: IRC §383)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612).

5) 연결납세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이월투자세액공제의 제한

연결납세 지분변동(consolidated return change of ownership; 

609) Reg. §1.1502-3(d)(2)(i).

610) Reg. §1.1502-3(d)(2)(ii).

611) Reg. §1.1502-3(d)(2)(iii).

612) Reg. §1.1502-3(d)(2)(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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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O)613)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

사용 투자세액공제액 중 종전의 구성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서 다른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은 한도에 의하

여 제한된다. 이 경우 그 한도는 당해 종전의 구성법인의 손익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만으로 재계산한 연결공제한도가 다음 항목의 합

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으로 한다614).

① 당해 사업연도에 종전의 구성법인에게 적용되는 투자세액공

제의 합계

② 종전의 구성법인에게 귀속되는 미사용 공제액으로서 다른 사

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것

6)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조기처분 등

가) 조기처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615)받은 자산이 조기처분(early dispositions)

되는 경우 추징되는 세액은 당해 사업연도616)의 세액에 가산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617).

나) 다른 구성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예외

613) 연결납세 지분변동(CRCO; consolidated return change of ownership)

은 조세특성(tax attributes)이 이월되는 사업연도에 공통의 모회사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 발생하는 지분변동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Reg. §1.1502-2(g)).

     ① 시가기준 지분율이 종전보다 50%를 초과하는 지분율만큼 더 증가

할 것

     ② 지분의 증가가 주식취득 또는 감자로 인하여 발생할 것

614) Reg. §1.1502-3(e).

615)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경우와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616) 연결납세 사업연도와 개별납세 사업연도를 모두 포함한다.

617) Reg. §1.1502-3(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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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연결납세 사업연도 중 다른 구

성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기처분에 대한 세액추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618).

나.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

1) 개요

외국 또는 미국의 점령지에서 구성법인에 의하여 납부하였거나 

구성법인에게 발생한 세액에 대하여는 연결납세집단의 공통의 모

회사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

야 한다619).

2) 공제한도의 산정방법

가) 공통의 모회사의 공제한도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는 일괄한도(overall limitation)와 국가

별한도(per-country limitation)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

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데 공통의 모회사가 선택하여 유효하게 적

용하던 방법은 연결납세신고에 있어서 이를 적용한다. 또한 공통의 

모회사가 아닌 구성법인이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유효하게 적용하

던 한도산정방법이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공통의 모회사의 한도산

정방법과 다를 경우 공통의 모회사의 한도산정방법이 일괄한도라

면 일괄한도의 적용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공통의 모회사의 한도

산정방법이 국가별한도라면 일괄한도의 선택을 취소한 것으로 본

다620).

618) Reg. §1.1502-3(f)(2).

619) Reg. §1.1502-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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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도산정방법의 연결이탈후 계속적용

구성법인이 연결납세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연결납

세신고시 유효하게 적용하던 한도산정방법을 그후의 개별납세 사

업연도에 적용할 한도산정방법으로 한다621). 

3) 외국납부세액 및 공제한도의 연결기준 산정

가) 외국납부세액

연결납세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연결기준으로 산정한

다. 예를 들어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국가별 한도를 적용한다면 특

정 국가에 대한 구성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합산되며, 일괄한도를 

적용한다면 모든 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결정

한다622).

나) 공제한도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는 개별 구성법인의 한도를 산정할 

때와 같이 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세액은 인적지주회사세 및 유보이익세와 세

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총소득은 연결과세소득으

로 하며 국외원천소득은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 중 국외원천소

득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가한 후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623).

620) Reg. §1.1502-4(b)(1).

621) Reg. §1.1502-4(b)(2).

622) Reg. §1.1502-4(c).

623) Reg. §1.150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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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의 소급 또는 이월공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미사용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미사용 

투자세액공제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사업연도로 소급 또는 

이월되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SRLY로부터 소급 또는 이월된 미

사용 공제액에 대한 공제제한과 CRCO가 발생한 경우 이월공제의 

제한은 연결투자세액공제에서와 유사하게 적용된다624).

624) Reg. §1.1502-4(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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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 도입될 연결납세제도를 소득통산형으로 할 경우 대

표적인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80년 이상의 장

기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변천해 온 미국의 제도를 입법단

계에서 참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미

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최초 도입이후 변천과정을 살펴보았고 제Ⅲ

장부터 제Ⅷ장까지에 걸쳐 미국의 현행 연결납세제도를 살펴보았

다. 이를 기초로 미국 연결납세제도의 특징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연결납세제도가 시사하는 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시행규칙 중심의 입법

미국의 경우 연결납세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IRC에서 연결납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9개의 조항(폐지된 조항 제외)뿐이며, 특히 세액의 계산 및 

납부에 관하여는 1개의 조항만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IRC의 위

임에 따라 미국 재무성이 제정하는 시행규칙인 연결납세규칙은 65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절대적인 분량에 있어서 

IRC의 연결납세규정과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연결납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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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에 중요한 내용을 규정한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미국의 

법체계 및 법전통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와 같이 행정규칙에 의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대부분을 규정하는 것

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이 법률에 규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의 포괄위임은 위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령 또

는 시행규칙에 대부분의 연결납세규정을 두는 것은 위헌으로 판정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는 대부분의 연

결납세제도를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

나 이렇게 연결납세규정의 대부분을 법률에 담으려고 하면 우리나

라와 법체계 및 전통이 유사한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

법의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 아니라 개정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나. 단일실체개념 중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단일실체개념에 의하여 연결세액을 계산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연결납세집단이 하나의 개별 법인이고 각 

구성법인은 당해 개별 법인내의 사업부로 보아 결손금의 산정, 각

종 공제의 한도,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 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결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 

개별과세소득을 기초로 한다든지, 연결기준으로 산정될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든지, E 

& P를 각 구성법인별로 산정․관리하는 등 개별실체개념을 일부 

채택하고는 있지만 이는 실무상 적용을 간편하게 하고 연결이탈시

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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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납세제도는 대체적으로 단일실체개념에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단일실체개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연결납세의 성격

상 논리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항목을 단일

실체개념에 의하여 연결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연결수정

사항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어 납세자인 법인과 과세당국 모두에

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개별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과감하게 연결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유형별 포괄주의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처음 도입 이후 

80년 이상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왔으나 예상되는 모든 조세회피행위를 열거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조치를 유형에 따라 포

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식처분손실의 부인, 내부거래

손익, 기초가액수정, 초과손실계정, E & P, 지분변동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세회피방지규정

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결

납세에 관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위헌논쟁에 휘말릴 여

지가 있으므로 가능한한 미국의 제도를 참고로 규제되는 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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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라.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조치

연결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모회사의 지분비율

(다른 구성법인의 지분비율 포함)이 100%인 법인만을 연결납세집

단에 포함하도록 할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없으므로 소수주주의 보

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모회사의 지분비율이 100% 미만인 

법인을 연결납세집단에 포함시키도록 할 경우에는 연결세액의 배

분 및 연결이탈시 조세특성의 배분과 관련하여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 또한 모회사의 지분비율이 100%인 법인만을 

연결납세집단에 포함시키도록 하더라도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에 따

라 채권자의 권리는 침해될 여지가 있다.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하다. 물론 세액의 구성법인간 배분에 관하여는 세법이 개

입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연결납세규칙에서는 구성법인

간의 실제 배분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E & P 산

정목적의 연결세액배분만을 규정하고 있을뿐이다. 다만, 연결세액

의 부당한 배분으로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가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함으로써 세액배분을 

수정할 여지는 있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구성법인간 연결세

액의 배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

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명문규정 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수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받게 하는 것은 판례법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상법, 증권거래법 기타 관련 법률에서 연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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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배분과 관련한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의 보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미국 특유의 규정과의 관계

미국 세법상 개별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중에는 우리나라의 세

법에는 대응되는 개념이 없거나 그 적용방법상 차이가 있는 규정들

이 있으며 이들 규정이 미국의 연결납세규정 중 상당부분과 관련되

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세법상 주식의 기초가액 및 E & P는 우리

나라 세법상 주식의 장부가액 및 세무상 잉여금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만 그 산정방법 및 적용 용도가 다르며, 미국 세법상 내포손익 및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 등은 우리나라 세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규정들은 이중과세 또는 이중공제의 방지와 

조세회피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들 규정들을 받아들

일 것인지와 받아들일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우선 주식의 기초가액, E & P, 내포손익,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과 차이가 있는 생소한 개념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

게 용이하게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받아들

이거나 상당한 수정을 가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이들 규정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개별 법

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

어 연결납세제도에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개별 법인에 대하여도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세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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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SRLY 제도

미국연결납세제도에서 SRLY는 구성법인의 개별납세 사업연도

에 발생한 결손금 또는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조세특성을 연결납세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625)은 연결납

세 사업연도에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으나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

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구성법인이 연결과세소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손금

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회사를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

고 하겠다. 그러나 관계회사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결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손금이 공통의 모회사에서 발생한 것

이라면 연결과세소득에서 제한없이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연결납세집단을 공통의 모회사와 동일시하는 것이며 연결회

계이론에서의 지배회사이론(parent company theory)과 유사한 입

장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관계회사집단 성립전에 발생한 

공통의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손금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인하

여 역취득의 방식을 통하여 결손금공제의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가 

가능해지자 이를 규제하는 조치가 도입되는 등 연결납세제도를 복

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SRLY 및 역취

득에 관한 규제규정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연결납

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너무 복잡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공통의 모회사의 결손금도 자회사의 결손금과 동

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역취득에 대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 제도

625) 관계회사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지 아니하여 개별납세하는 경우 당

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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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순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 연결납세의 취지와 가산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최초 도입 당시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

기 때문에 연결납세가 강제적용되었으나 그후 연결납세를 관계회

사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하게 됨에 따

라 연결납세여부를 임의선택하게 바뀌었으며 그 변경의 초기에는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연결

납세가 조세지원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산세

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일단 연결납세를 선택하면 관계

회사집단이 경제적으로 일체가 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과세당국

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한 연결납세를 임의로 중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납세제도의 강제적용 여부와 적용개시후 계

속적용 여부 및 가산세부과 여부는 제도의 취지 및 당시의 경제상

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도입목적을 명확히 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단계 초

과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나 낮은 단계의 세율(15%)과 높은 단계의 

세율(27%)간의 차이가 적은 편이고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도 1억원 이하로 적은 금액이어서 누진효과는 미미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단계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누진의 

효과가 비교적 큰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

기 위한 행위의 규제방안으로서의 연결납세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의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요구는 주로 

재계에서 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하여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장애 중 이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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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으로 인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연결납세제도가 

기업집단을 위한 조세지원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연결납세

제도는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책이라기보다는 기업집단을 경제

적 단일체로 볼 경우 당연하게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업집단이 연결납세여부를 임의로 선

택하게 하되 일단 선택한 후에는 연결납세를 중지할 수 없도록 하

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하겠다. 또한 임의선택규정으로서의 

도입초기에 미국 및 일본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예가 있기 때문에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가산세의 부과를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가 경제적 일체성을 세

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지원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조기에 연결납세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한다면 가산세의 부과는 바

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2. 맺는말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주장되어 왔으며 정부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와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가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초로 연결납세제도

를 도입하였고 80년 이상의 변천과정을 거쳐온 미국의 연결납세제

도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고 하겠다.

물론 미국의 법체계 및 법전통이 우리나라와 상이하기 때문에 미

국의 연결납세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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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법체계 및 경제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그 내용이 방

대하고 복잡하여 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제도를 단순하게 입안하

는 것은 제도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제도의 단순화에만 중점을 두다 보면 조세회피방지의 여지가 증가

하고 과세형평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양자를 적절

히 조화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윤,「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신고제도의 도입구조 비교연

구」,『세무학연구』, 제19권 제2호, 2001, pp. 35∼60.

김진수,「일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내용과 시사점」,『재정포럼』, 

4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향」,『재정포럼』, 11월호, 한국조

세연구원, 1999.

      ,『지주회사제도와 조세정책방향』, 정책보고서 99-03, 한국

조세연구원, 1999.

김진수․이준규,『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

연구원, 2002.

김종철․오윤택,『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영화회계법인, 

2001.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영화회계법인, 

2003.

김찬섭,『연결납세제도의 도입구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9.

안경봉,「기업집단의 과세문제 - 연결납세제도」,『2002년도 창립

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법연구회, 2002.

이우택,「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실행가능성에 관

한 연구」,『세무학연구』, 제17호, 200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연

구보고서 제 26집, 한국조세연구소, 2000.

최기호,「연결납세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실증 연구」,『2001년



참고문헌  333

도 동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회계학회, 2001.

재정경제부 세제실,『미국의 법인세법 해설 : 법인 및 주주에 관

한 연방소득세법』, 1998.

한국공인회계사회,「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

안」,『연구보고서』, 2001.

한국조세연구소,『독일의 법인세법』, 1999.

剛崎和雄․望月光南,『日米對比 連結納稅のポイント』, ぎょうせ

い, 2000. 

白須信弘, 『アメリカ法人稅法 詳解』, 中央經濟社, 2002. 

稅理士法人ト〡マツ(編), 『詳解 連結納稅 Q&A』, 淸文社, 2002

稅制調査會, 「連結納稅制度の基本的考え方」, 2001

稅制調査會, 「平成14年度の稅制改正に關する答申」, 2001

須田徹, 『アメリカの 稅法』, 中央經濟社, 1991.

財務省,「法人稅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http://www.mof.

go.jp, 2002.

租稅硏究協會, 『日本型連結納稅制度について』, 2002. 

井上久彌 外 2人, 『法人稅の計算と理論』, 稅務硏究會出版局, 

2002. 

井上久彌, 『企業集團稅制の硏究』, 中央經濟社, 1995. 

住田孝之, 『連結納稅制度の導入に關する檢討』, 商事法務, No, 

1428, 1996.

增井良啓, 『持殊會社と租稅法』, 商事法務, No. 1428, 1996.

      , 『連結納稅制度の國際的側面』, ジュリスト、No. 1104, 

1997. 

靑山監査法人, 『總解說 連結納稅制度 : 分社化 ․ 持ち株會社の

稅務と會計』, 日本經濟新聞社, 1998.  

PwCコンサルティング(株) FMSグル〡プ, 『連結納稅システム』, 



334

東洋經濟新報社, 2002. 

Bittker, I. Boris and James S. Eustice,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Warren 

Gorham & Lamont, 2002.

Blumberg, Phillip I., The Law of Corporate Groups-Statutory 

Law (General), Little Brown, 1989.

Blumberg, Phillip I. and Kurt A. Strasser, The Law of 

Corporate Groups-Statutory Law (Specific), Little & 

Brown, 1992.

Bowen, N. and Jon Golding(ed.), Tolley's Tax Legislation 

1994-95, Part 1 & Part 2, 1994.

Crestol, Jack, Kevin M. Hennessey and Richard F. Yates, The 

Consolidated Tax Return, Warren, Gorham & Lamont, 

2002.

Dolan, Kevin D. and Michael F. Walsh, "Use of Holding 

Companies in International Tax Planning," Taxes, vol. 

73, Dec. 1995. 

Kesti, J., and P. S. Andersen(ed.), European Tax Handbook 

1998, IBFD, 1998.

Lerner, Herbert J. and Richard S. Antes,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Filing Consolidated Returns, 

Matthew & Company, Inc., 2000.

RIA, Internal Revenue Code & Regulations, 2002.

Saunders, G., J. Scott and J. M. Watterston, Corporation Tax 

1997-98, Tolley Publishing Co., 1997.

Schmitthoff, Clive M. and Wooldridge Frank, Groups of 

Companies, Sweet  & Maxwell, 1991.



참고문헌  335

Sheffield, Jeffrey T., "Holding Company Formations," Taxes,  

Vol. 64, Dec. 1986.  

Warner, James C., Consolidated Returns Guide, CCH, 2003.



<부록 I: 미국연결납세규정의 목차>

1. 연방세법(IRC)

연방세법(IRC)의 CHAPTER 6이 연결납세(CONSOLIDATED 

RETURNS)에 관한 규정이며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Subchapter A. 세액의 신고납부(Returns and Payment of Tax)

§1501. 연결납세신고의 특전(privilege to file consolidated 

returns)

§1502. 연결납세규칙(regulations)

§1503. 세액의 계산 및 납부(computation and payment of tax)

§1504. 정의(definitions)

§1505. 상호참조(cross references)

Subchapter B. 관련되는 규정(Related rules)

 Part I. 일반(In general)

§1551. 누진세율 및 유보이익세액공제의 불허(disallowance of 

the benefits of the graduated corporate rates and 

accumulated earnings credit)

§1552. 세무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E & P)

 Part II.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법인(Certain 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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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156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특정조세혜택의 제한

(limitations on certain multiple tax benefits in the case 

of certain controlled corporations)

§1563. 정의 및 특례규정(definitions and special rules)

2. 연결납세규칙(Consolidated Return

    Regulations)

연방세법 시행규칙(Federal Tax Regulations)의 §1.1502부터 §

1.1563까지가 연결납세(consolidated returns)에 관한 규정이며 이

를 연결납세규칙이라고 한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1.1502-0 시행일(Effective dates)

§1.1502-1 정의(Definitions)

§1.1502-2 연결세액의 산정(Computation of tax liability)

§1.1502-3 연결투자세액공제(Consolidated investment credit)

§1.1502-4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Consolidated foreign tax credit)

§1.1502-5 추정세액의 납부(Estimated tax)

§1.1502-6 연결세액의 납세의무(Liability for tax)

§1.1502-9 연결국외손실과 개별한도(Consolidated overall foreign 

losses and separate limitation losses

§1.1502-11 연결과세소득(Consolidate taxable income)

§1.1502-12 개별과세소득(Separate taxable income)

§1.1502-13 내부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s)

§1.1502-15 내포손실에 대한 개별납세제한연도규제(SRLY 

limitation on built-in losses)

§1.1502-16 탐광비(Mine exploration expenditures)



338

§1.1502-17 회계처리방법(Methods of accounting)

§1.1502-18 재고수정(Inventory adjustment)

§1.1502-19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s)

§1.1502-20 자회사주식의 처분 또는 연결납세집단으로부터의 이

탈(Disposition or deconsolidation of subsidiary stock)

§1.1502-21 결손(Net operating losses)

§1.1502-22 연결자본손익(Consolidated capital gain and loss)

§1.1502-23 연결순사업용자산 손익(Consolidated net §1231 

gain or loss)

§1.1502-24 연결기부금공제(Consolidated charitable contributions 

deduction)

§1.1502-26 연결수입배당공제(Consolidated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1.1502-27 연결지급배당공제(Consolidated §247 deduction)

§1.1502-30 특정 삼각구조조정후의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Stock 

basis after certain triangular reorganizations)

§1.1502-31 연결납세집단의 구조조정후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

(Stock basis after a group structure change)

§1.1502-32 투자수정(Investment adjustments)

§1.1502-33 세무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1.1502-34 주식소유의 합산에 관한 특별규정(Special aggregate 

stock ownership rules)

§1.1502-42 상호저축은행 등(Mutual savings banks, etc)

§1.1502-43 연결유보소득세(Consolidated accumulated earnings 

tax)

§1.1502-44 유전 및 가스전 등에 대한 감모상각(Percentage 

depletion for independent producers and royalty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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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2-45 위험부담과 관련없는 결손공제의 제한(Limitation on 

losses to amount at risk)

§1.1502-47 생명보험회사와 비생명 보험회사의 연결납세

(Consolidated returns by life-nonlife groups)

§1.1502-55 연결납세집단의 최저한세(Computation of alternative 

minimum tax of consolidated groups)

§1.1502-75 연결납세신고서의 제출(Filing of consolidated 

returns)

§1.1502-76 구성법인의 사업연도(Taxable year of members of 

group)

§1.1502-77 자회사를 위한 공통의 모회사의 대리(Common 

parent agent for subsidiaries)

§1.1502-78 임시 소급공제수정(Tentative carryback adjustments) 

§1.1502-79 개별납세 사업연도(Separate return years)

§1.1502-80 다른 법률의 적용(Applicability of other provisions 

of law)

§1.1502-90 목차(Table of contents)

§1.1502-91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제382조의 적용(Application of 

§382 with respect to a consolidated group)

§1.1502-92 손실집단과 손실하위집단의 지분변동(Ownership 

change of a loss group or a loss subgroup)

§1.1502-93 제382조 연결한도 또는 하위집단한도(Consolidated 

§382 limitation or subgroup §382 limitation)

§1.1502-94 새로이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는 경우 제382조

와 관련규칙의 적용(Coordination with §382 and the 

regulation thereunder when a corporation becomes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1.1502-95 연결납세집단 또는 손실하위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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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칙(Rules on ceasing to be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or loss subgroup)

§1.1502-96 기타 규칙(Miscellaneous rules)

§1.1502-98 연결납세집단에 대한 제383조의 적용(Coordination 

with §383) 

§1.1502-99 시행일(Effective dates)

§1.1502-100 감면법인(Corporations exempt from tax)

§1.1503-1 세액의 계산과 납부(Computation and payment of 

tax)

§1.1503-2 중복결손(Dual consolidated loss) 

§1.1504-0 개요(Outline of provisions)

§1.1504-1 정의(Definitions)

§1.1504-4 주식인수보증권, 옵션, 전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지

분증권의 처리(Treatment of warrants, options, 

convertible obligations, and other similar interests)

§1.1551-1 부가세면제 및 유보이익세액공제의 불허(Disallowance 

of surtax exemption and accumulated earnings credit)

§1.1552-1 세무상 잉여금(earnings and profits; E & P)

§1.1561-0 시행일(Effective date)

§1.1561-1 특수관계법인과 관련한 중복조세혜택의 제한

(Limitation on certain multiple tax benefits in the 

case of certain controlled corporations) 

§1.1561-2 조세혜택금액의 결정(Determination of amount of tax 

benefits)

§1.1561-3 부가세 감면의 배분(Apportionment of surtax 

exemption) 

§1.1563-1 특수관계집단과 그 구성법인의 정의(Definition of 

controlled group of corporations and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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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1.1563-2 제외되는 주식(Excluded stock)

§1.1563-3 주식소유여부의 결정규칙(Rules for determining 

stock ownership)

§1.1563-4 프랜차이즈 법인(Franchised corporations) 



<부록 Ⅱ: 미국연결세액의 계산구조>

구성법인의 개별과세소득의 합계

± 개별과세소득산정시 적용하였던 연결재계산항목의 제거

① 결손금공제(net operating loss deduction)

② 자본손익(capital gains and losses)

   ③ 사업용자산처분손익(§1231 gains and losses)

   ④ 자선기부금공제(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

   ⑤ 폐지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구교역법인공제

      (Western Hemisphere trade deduction)

   ⑥ 수입배당공제

   ⑦ 지급배당공제

± 연결수정항목

   ①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또는 인식(Reg. §1.1502-13)

   ② 내포손실의 공제제한(Reg. §1.1502-15)

   ③ 탐광비 한도초과 불공제(Reg. §1.1502-16)

   ④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Reg. §1.1502-17)

   ⑤ 재고수정(Reg. §1.1502-18)

   ⑥ 초과손실계정으로 인하여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Reg. §1.1502-19)

   ⑦ 기초가액 및 E & P와 관련한 수정(Reg. §§1.1502-31∼

33)

   ⑧ 유전 및 가스전에 대한 감모상각의 한도초과 불공제

      (Reg. §1.1502-44)

   ⑨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손한도초과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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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 §1.1502-42)

   ⑩ 자회사 주식의 처분 또는 연결납세집단의 이탈에 대한 손

실의 불인정 또는 기초가액의 감액(Reg. §1.1502-20)

   ⑪ 구성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의 제한

      (Reg. §1.1502-11(b)

      ＝ 수정된 개별과세소득(Reg. §1.1502-12)

± 연결재계산항목

＝ 연결과세소득(Reg. §1.1502-11)

× 법인세율

＝ 연결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 기타 법인세(인적지주회사세 또는 유보이익세 등)

＝ 연결산출세액

－ 연결사업세액공제

－ 연결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결세액(Reg. §1.1502-2)



<부록 Ⅲ: 연결납세 관련서식>

미국의 연결납세신고서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개별납세

시 사용하는 신고서 서식을 사용한다. 즉 개별 법인이 납세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인 Form 1120 '법인세신고서(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상 연결납세신고임을 표시하는 난을 별도로 

두고 있다. 다만, 연결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1. Form 1122: 자회사의 연결납세동의서(Authorization and 

Consent of Subsidiary Corporation To Be Included in a 

Consolidated Income Tax Return)

2. Form 851: 관계회사 명세서(Affiliation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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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이 준 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의 최초 도입 이후 변천과정

과 현행 연결납세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미국 연결납세제

도의 특징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

국의 연결납세제도가 시사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연결납세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미국의 법체계 및 법전통은 우

리나라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와 같이 행정규칙에 

의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대부분을 규정하면 위헌으로 판정될 위

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는 단일실체개념에 의하여 연결세액

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일실체개념

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겠으나 연결수정사항이 과

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납세자인 법인과 과세당국 모두에게 부담

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결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할 항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위헌논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으므로 미국에서와 같이 조세회피에 대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성법인간 

연결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세법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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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의 경우와 같이 명문규정 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

여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받게 하는 것은 판례법 

국가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

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상법, 증권거래법 기타 관

련 법률에서 연결세액의 배분과 관련한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의 

보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개별

법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연결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

들, 즉 주식의 기초가액, E & P, 내포손익,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과 차이가 있는 생소한 개념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

에게 용이하게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받

아들이거나 상당한 수정을 가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SRLY 

및 역취득에 관한 규제규정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

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 너무 복잡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공통의 모회사의 결손금도 자회사

의 결손금과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역취득에 대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필요

가 없어지게 되어 제도의 단순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책이라기보

다는 기업집단을 경제적 단일체로 볼 경우 당연하게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업집단이 

연결납세 여부를 임의로 선택하게 하되 일단 선택한 후에는 연

결납세를 중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하

겠다. 또한 임의선택규정으로서의 도입 초기에 미국 및 일본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예가 있으나 이 또한 연결납세제도가 경제적 

일체성을 세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지원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조기에 연결납세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한다면 가

산세의 부과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Abstract>

US System of Consolidated Return

  Lee, June-Q

This report summarized the evolution and the current system of 

US consolidated tax return. Also this repor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system and its implic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return system into Korea as 

follows:

First, the US provisions of consolidated return are mostly 

contained in the Treasury regulations other than Internal Revenue 

Code. However, considering that US legal system and tradition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 it is required to avoid 

legislations of comprehensive authorization by the Congress to the 

government in Korea for the consolidated return.

Second, the US consolidated return system is mainly based on 

the single entity concept, which is also needed theoretically for 

Korea to adop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single entity 

concept requires to cause considerable cost to the taxpayers and 

taxing authority, it is advisable to minimize the adjustments 

which should be made on a consolidated basis in consolidated 

return system of Korea.

Third, as in US system, anti-abusive regulations in Korea could 

be prescribed comprehensively, but they should be pr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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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by pattern.

Fourth, US consolidated return system does not intervene to 

allocate tax liability among the members of the affiliated group.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legal system, the available methods 

for the allocation of tax liability should be prescribed in the 

Commercial Code or the Securities Transaction Law in order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Fifth, among the US tax provisions which are applied for 

corporations as legal entities other than consolidated groups, the 

concepts of stock basis, earnings and profits, built-in losses, 

limitation following an ownership change do not exist or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 Before the introduction of such 

concepts for the consolidated return into Korea, the existing 

provisions for corporations should be adjusted properly.

Sixth, the US consolidated return system has various 

anti-avoidance rules against exploiting losses ocurred before 

consolidation such as SRLY and reverse acquisition which are 

required because the use of common parent's losses are not 

limited, whereas the use of subsidiaries' losses are limited. For 

simplifying the system, it is advisable to treat common parent's 

losses and subsidiaries' losses indifferently in Korea.

Seventh, the US consolidated return system is not regarded as 

a tax incentive system but the system for tax neutrality. As in 

the US, it is advisable that the Korean system be optional, but 

once adopted, applied consistently. Moreover, imposing additional 

taxes for the consolidated return is not advisable considering that 

the consolidated return system is not for tax-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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